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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8/7 OZ 339 인  천 12:10 하얼빈 13:2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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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제1일

8/7

(일)

인  천

하얼빈

OZ 339
12:10

13:20

14:20

15:20

16:00

18:00

인천국제공항 출발

하얼빈국제공항 도착 (약 2시간 10분 소요)

하얼빈으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 안중근 기념관(하얼빈역)

■ 제홍교

■ 조린공원

■ 일본 영사관건물(외관)

석식

■ 중앙대가

* 강의: 안중근과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

제2일

8/8

(월)

하얼빈

쌍  성

하얼빈

전용차량
08:30

09:30

11:30

12:30

13:30

14:40

16:00

17:10

18:00

■ 성 소피아 성당 (08:30-17:00)

■ 유태인 박물관

중식

■ 북대황 박물관

쌍성으로 이동 (약 1시간 10분 소요)

■ 승은문, 쌍성총관부

하얼빈으로 이동(약 1시간 10분 소요)

석식

■ 송화강, 러시아거리

* 강의: 중국 북방민족 / 731부대 진열관 

제3일

8/9

(화)

하얼빈

아  성

하얼빈

전용차량
09: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 731 부대 진열관

■ 동북열사 기념관

중식

■ 흑룡강성 박물관

아성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 금태조릉

■ 금 상경역사박물관

하얼빈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석식

* 교사교류회 및 간담회

제4일

8/10

(수)

하얼빈

인  천

전용차량

OZ 340

오 전

14:30

17:50

■ 정율성 기념관

■ 방홍기념탑, 스탈린공원

하얼빈국제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약 2시간 20분 소요)

□일정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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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요

◦ 공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 수    도 : 베이징(Beijing)

◦ 인    구 : 약 134,958만 명(2013년 기준)

◦ 면    적 : 9,600,000㎢(한반도의 약 44배)

◦ 언    어 : 중국어

◦ 국가형태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 정부형태 : 공산당 일당 독재(형식상 8개 정당존재)

◦ 행정구역 : 4개 직할시, 22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자치구

            (중국 정부는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함)

◦ 종   교 : 도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 국제전화 : +86

◦ 통    화 : 위안(¥)

◦ 시    차 : 한국시각보다 1시간 늦음

서해 너머에 있는 거대한 나라, 중국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1949년 9월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선언되었으며, 이어서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은 일

어섰다”고 선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국경

절(國慶節)은 바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중국의 기후

국토가 넓고 변화가 풍부하므로 기후 역시 한 나라 안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름기온

이 35℃를 넘는 장강연변이 있는가 하면, 겨울 기온이 -30℃까지 내려가는 동북지방도 있

다. 실크로드 지방에서는 밤낮의 기온 차가 20∼30℃까지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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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수민족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94% 이상을 한족(漢族)이 차지하고 있으

며, 장족, 회족, 묘족, 만주족 등 55개의 소수민족이 나머지 6%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우

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조선족은 약 200만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연변 조선족 자치

구에 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의 안정된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모든 민

족의 평등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잘 짜여진 소수민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

은 무엇보다 소수민족의 지역자치를 시행토록 하며 민족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소수민족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들

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질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지지를 얻

고 있다.

중국의 인구

현재 중국의 인구는 13억 4천만 명 정도로(2012년 기준), 6년 9개월이면 1억의 인구가 

늘어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구는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힘을 나

타내기도 하지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시행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도시에서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한 자녀밖에 가질 수 없고,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에

서만 첫째가 딸일 경우 둘째까지 낳을 수 있다. 만약 법을 어기고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 이렇게 호적에 올리지 못한 아이를 흑해자(黑孩子), 우리말로 

‘검은 아이’라고 한다. 반면, 도시에서 외동으로 과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을 소황제(小皇

帝)라 부르는데, 이들은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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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개요

중국 헤이룽장성의 성도

하얼빈시는 동경 125°42′- 130°10′, 북위44°04′- 46°40′에 위치해 있으며, 헤이룽장(黑龍江)

성의 성도이자 중국 둥베이(東北) 북부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다. 하얼빈시는 중

국 성(省) 직할시 중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는 두 번째로 많은 대도시이다. 하얼빈시의 면

적은 5.31 만㎢ 로 그 중, 도심 지역 면적은 7086㎢, 8개의 구와 10개의 현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09년 말까지 총 인구수는 991.6만, 48개의 민족이 있으며, 그중 소수민족 총 인구

수는 66만 명이다. 

하얼빈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교의 진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교와 항공로의 중요한 중추이다. 하얼빈 경내의 크고 작은 하류는 거의 다 

쑹화(松花)강과 무단(牧丹)강의 계열에 속하며, 6-9월은 전년 집중적인 강수기 이며 연 평

균 강수량은 569.1mm 이다. 기후는 중온대(中温带) 대륙성 계절풍 기후로 겨울이 길고 여

름은 짧으며, “얼음 도시(氷城)”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다. 하얼빈시에서 발견된 광산 종류는 

63개이며 매장량이 확인된 광산 종류는 25개이다. 그 중 에너지원 광산은 1개, 금속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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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개, 비금속 광산은 14개이다. 하얼빈시는 총 12곳의 자연 보호구역이 있으며, 그 중 

성급(省級) 자연보호구 4곳, 자연보호 면적은 11.94만 헥타르다. 국가 일·이급 중점보호 

대상에 속하는 야생 동물은 50종류이고, 국가 일·이급 중점보호 식물은 7종류이다. 

하얼빈의 철도는 주로 하다(哈大), 빈수이(濱綏), 빈저우(濱州), 빈베이(濱北), 라빈(拉濱)

등 5개로 국내 각지와 연결되고 있다. 하얼빈의 수중 운송 항선은 쑹화(松花)강, 헤이룽

(黑龍)강, 우수리(乌蘇里)강과 넌(嫩)강에 분포돼 있으며, 러시아 원동의 일부 항구와 연결

돼 있다. 하얼빈의 수중 항선은 동으로 타타르 해협, 일본, 조선, 한국 및 동남아 지역에 

이른다. 

하얼빈 타이핑(太平) 국제 공항의 연간 이용자수는 443.7만 명이고, 23개 국내외 항공 

회사들이 하얼빈 공항에 진출해 있으며, 국내, 국제 항선은 82개로 통합 항선 도시는 47개

이다. 현재 하얼빈을 중심으로, 국내 중요 도시는 물론,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주변 국가

와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공중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이미 동북아의 주요 

공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수한 역사와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하얼빈이라는 도시는 이국적 이채가 깃든 아름다운 

도시이자, 북방 소수민족의 역사 문화와 함께 중서(中西)문화가 융합 된 중국의 유명 한 

역사 문화 도시이자 관광 도시이다. 하얼빈은 “문화의 도시”, “음악의 도시” 및 “얼음의 도

시”, “백조 목위의 진주”, “동방의 모스크바”, “동방의 작은 파리”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다. 

하얼빈지역과 한국독립운동

하얼빈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사의 이등박문伊藤博文포살한 곳이다. 안중근 의거

지인 하얼빈 역 구내에는 최근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마련되었으며, 안중근의사가 의거 전에 

일시 노닐었던 조린공원 옛 하얼빈공원에는 안중근의사의 유묵이 돌에 새겨지기도 하다. 

또한 하얼빈 인근에 일제의 만행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731부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만

주사변 후 한국독립군의 승리의 현장인 쌍성보 전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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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정보

모 던 호 텔

 

 

하얼빈 도심에서 약 3km 떨어져 있으며 공항에서는 38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호텔이다. 총 객실 수는 141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여행객들에게 편한함을 제공한다. 센트럴거리, 자오린 공

원, 세인트 소피아 교회에 근접하고 있어 관광 혹은 탐방에 유리하다.

• 주    소: No.89 Central Street, 다오리, 하얼빈, 중국 150010

• 전    화: +86 451 8488 4199

• 객실시설: TV, 에어컨, 커피/티 메이커, 헤어드라이기 등 

• 부대시설: 비즈니스 센터, 카지노, 나이트클럽, 피트니스 센터, 마사지 등

• WIFI 제공 여부: 호텔 전 구역 WIFI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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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필수 물품은 ‘★’, 선택 물품은 ‘☆’으로 표시

NO 준비물 필수/선택  비               고

1 여행용트렁크 ★  일정과 짐을 고려해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는 가방

2 작은 가방 ★  일정진행시 어깨에 멜 수 있는 개인 물품 휴대용 가방

3 여권 /비자 ★  여권 유효 기간 최소 6개월 남은 여권 및 유효한 비자

4 화 폐 ★  중국 위엔화 (호텔팁, 포터 팁은 US$1정도)

5 신용카드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준비 (비자 또는 마스터)

6 의 류 ★  일정과 지역별 날씨에 맞는 옷 위주로 준비

7 내의/양말 ★  일정에 맞추어 준비

8 모자/선글라스 ☆  필요에 따라 준비

9 썬크림 ☆  필요에 따라 준비

10 세면도구 ★  기본 세면도구는 제공되나 칫솔, 치약, 면도기 등은 별도 준비

11 의약품 ★  비상 상비약을 제외한 개인 복용 의약품 준비

12 필기도구 ★  출입국카드, 메모 등 문서 작성용

13 비닐팩 ☆  젖은 옷이나 사용한 옷 등 분류할 때 사용하면 유용

14 카메라 ☆  카메라와 함께 메모리 카드 및 충전기 준비

15 메모리카드 ☆  디지털 카메라일 경우 준비

16 휴대폰 ☆  자동 로밍 또는 공항에서 로밍 신청(충전기 준비)

17 시 계 ★  일정 진행시 집합 시간 확인 등에 필요

18 우산(양산) ★  반드시 접는 우산(양산)으로 준비

19 운동화 ☆  필요에 따라 준비

20 수영복 ☆  필요에 따라 준비

※ 위탁수하물은 이코노미의 경우는 무게 23kg(세변의 합이 158cm 이하) 1개까지 무료로 가능

※ 기내에는 100ml 이하 용기를 투명 비닐  팩에 넣어야 소지 및 반입 가능하며,

   그 외 액체 및 젤류 용기는 위탁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의 경우 기내 수하물로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위탁수하물에는 넣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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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절차

(1) 출입국신고서: 작성은 영문으로 기재

※ 비자번호

* 관용여권의 경우 비자번호란을 제외하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입국 목적은 Tour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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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관신고서: 신고물품이 있을 시 작성





Ⅱ. 답사정보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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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역 - 안중근 기념관- 제홍교 - 조린공원 - 일본 영사관건물(외관)

중앙대가

□첫째날 (8.7)

하얼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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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기념관 (하얼빈 역)

(오른쪽) 안중근 의사 초상화 앞에서 기념관 내부를 설명하는 조선족 3세인 서학동 하얼빈시 문화국 부국장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현장인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

빈역. 역사(驛舍) 안에는 지난 19일 개관 2주년을 맞은 안중근기념관이 있다. 이곳에서 만

난 서학동(56) 하얼빈시 문화국 부국장은 “기념관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랑인 안 의사를 

중국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알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선족 3세인 서 부국장은 

기념관 설립을 주도한 하얼빈시 고위 공무원이다. 2006년부터 안 의사와 관련된 사료(史

料)를 꾸준히 수집해왔다.

기념관에는 2년 동안 25만명이 찾아왔다.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400여명

이 관람한 것. 현지인과 한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있다. 200㎡ 

넓이의 내부에는 안 의사의 흉상을 비롯해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자료와 그의 동양평화론

에 대한 설명 자료가 전시돼 있다. 통유리 너머로는 안 의사가 저격한 위치와 이토 히로부

미가 쓰러진 위치가 바닥에 표시된 플랫폼이 내려다보인다. 서 부국장은 “일본에서 안 의

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가당찮은 얘기를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눌러버리고 싶었다”며 

“안 의사는 평화를 사랑했던 분”이라고 했다.

기념관은 2013년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안 의사의 의거 현

장에 기념 표지석이라도 설치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설립이 검토됐다. 일본이 반

대했지만 중국 정부가 결단을 내려 표지석 정도가 아니라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다.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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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대표적인 독립열사, 안중근의 사적을 기념하

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200평 정도의 공간에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동상, 유필 및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 11일간 머물며 역사적 

의거를 기획하고 달성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얼

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의거를 재현한 모

형이 있다. 

‘비온 뒤 무지개’라는 이름의 다리로 1898년 나무로 

지어진 다리이다. 철로 위에 놓여진 다리로서 하얼빈 역 

구내 승강장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이 다리 위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

을 세우고 구체적인 동선과 암살 방법을 정했다고 한다.

하얼빈시 도리구(道里區) 송화강변의 조린가(兆麟街) 북

쪽 끝에 위치하는 조린공원은 원래 명칭은 도리공원(道

里公園)으로 1900년에 조성되어 하얼빈 최초의 공원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항일 영웅이었던 이조린(李兆麟)

장군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유해를 이곳에 안장하고 공

원 내에서 장례와 안장의식을 치루었으며, 1946년 정식

으로 조린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전액 중국 정부가 부담했다. 서 부국장은 “상업적 가치가 큰 역사 안에 외국인을 위한 기

념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기념관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열 때 중국 전역에 TV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 2016.01.27.

안중근 기념관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       

제홍교                   

조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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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일본총영사관(전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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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일본총영사관(후기) 건물

흑룡강성 하얼빈시 화원가花園街351호, 분투로奮鬪路331호

북만주지역 한인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일제의 중심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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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의 번화가인 동시에 러시아, 유럽풍의 건물이 늘어서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1450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거닐고 있노라면 

“중국 속의 모스크바”, “중국 속의 유럽”이라는 이야기가 실감나고, 거
리 양 옆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식당과 바, 상점, 기념품점들이 있어 언제

나 활기가 넘친다. 1900년대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곳으로 지

금은 상업거리가 되었다.

 

      중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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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장 세 윤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교수실장) 

다시, 안중근 

 1. 안중근 의사 재평가 배경 
 2014.1.19 중국 주도로 ‘안중근의사 기념관’ 

개관 -> 격동의 국제정세 속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의미와 정신 재평가할 필요 

 이후 많은 중국인과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으나, 일본 관방장관이 안중근에 
대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하
며 한․중 양국 정부에 항의 

 중국 외교당국은 안중근에 대해 “저명한 항일
인사”라고 응수. 
 
 

그림 1)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 답사 노선 
(하나의 사례) 

 

그림2)  러시아 원동(극동)지역 개관 

 

그림3)  러시아 연해주  주요부분 지도 

 

그림4)  부여·고구려 강역과 중국 동북                           
지방(만주) ·연해주 주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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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발해 강역과 중국 동북․ 
     연해주의 주요 도시 

 

2. 안중근 의사 주요 연보 

 (1) 안 의사 관련 최근 동향 
 2010년 ‘한․일 강제병합(또는 경술국치) 100년’ 

과 안중근 의사 100주년을 전후하여 한․ 
    일 정부와 학계 등에서 각종 학술행사 주최 
  -  과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인식 : 이토 히로              
     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 -> 현재 ‘동양평 
    화론’을 제창한 사상가로 평가 
  - 2014.1.19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의사 기념관’ 
   개관, 관심 커짐. 
 
 
 

중국 하얼빈역 구내에 세워진  
‘안중근의사 기념관’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 구내 기록화 

 

하얼빈역 구내에 설치된 이등박문 사살 현장 표지
판(위쪽) 안중근 의사 주요 연보 

  1879.9.9(1세) 황해도 해주읍  광석동(廣石洞)에서 안태훈(安泰勳)
과 조씨(趙氏) 부인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 

 1885(7세) 고향 해주를 떠나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淸溪洞) 산골마
을로 이사 

 1886(8세) 조부 안인수의 배려로 유교경전과 조선 역사를 배우기 시
작(이후 8~9년 동안 한문을 배움) 

 1894(16세) 김아려(金亞麗)와 결혼. 황해도에서 동학농민전쟁이 발
발하자 안태훈이 일으킨 의병부대에 참가, 선봉으로 활약 

 1897.1(19세) 가족 30여명과 함께 프랑스 신부에게 영세받고 천주교 
신자가 됨(세례명 토마스) 

 1905년 말(27세) 을사5조약 체결로 망국의 위기가 다가오자 중국 상
해(上海)를 방문, 천주교 관계자들을 만나 구국의 방략을 모색함 

 1906.1(28세) 부친의 별세로 상해에서 귀국. 이후 금주를 맹세하고 
평생 실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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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 봄 진남포로 이사, 삼흥(三興) 학교․돈의(敦義) 학교 설립․운영 
 1907.2(29세)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국채보상기성회＇의 관서(關西)

지부를 설치하고 주도적 활동을 전개 
 1907. 가을 독립전쟁 전략에 따라 의병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북간도(현

재의 연변지역)로 건너감 
 1907. 겨울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블라디보스톡 으로 감 
 1908.초(30세) 의병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조직 ‘동의회(同意會)’ 조직, 참

가. 이범윤을 총대장으로 하는 300여명 규모의 의병부대에 참가, 참모중
장을 맡음. 

 1908.6 의병부대를 지휘하여 두만강 하류유역에 진입. 함북 경흥군 노면
(蘆面) 상리(上里)에 주둔하는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여 몇 명을 사살하
는 승리를 거둠 

 1908.7 경흥․ 신아산(新亞山) 등지로 진입하여 수차례 일본군과 전투, 10
여명의 일본군 등 생포. ‘만국공법(萬國公法)’에 따라 포로를 석방했으나, 
이를 계기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패전하고 의병부대는 흩어짐. 

 8월 3명의 병사를 이끌고 의병부대 본거지인 연해주 연추 (煙秋)로 복귀
한 뒤 의병부대 재기를 도모했으나 실패 
 
 

 
 
 

 9~12월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인교포신문『대동공보』기자, 대 동학교 
학감, 한인민회 고문 등을 맡아 활동함 

 1909.1(31세) 동지 11명과 함께 ‘단지동맹(斷指同盟)’ 결성, ‘대한 독
립’ 혈서를 쓰고 의병 재기를 기약함 

 9월 대동공보사에 들렀다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만주방문 소
식을 듣고 처단 결심을 굳힘 

 10.21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덕순과 동행하여 하얼빈역을 향 해 출발 
 10.26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되어 일본영사

관으로 압송됨 
 1910.2.7(32세) 중국 뤼순(旅順)에서 제1회 공판이 시작됨 
 2.14 판결공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음 
 사형언도 직후부터 자서전『안응칠역사』와「동양 평화론」저술 착수  
 1910.3.26 오전 10시 사형집행으로 순국 

 

 

3.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1909.10.26) - 당일의 행적 

 새벽 일찍 일어나 헌옷을 벗어놓고 수수한 
양복으로 갈아입음. 

  오전 7시 00분 하얼빈역 도착. 권총을 지
니고 곧장 역으로 가서, 이토가 도착할 때
까지 역 근처 찻집에서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두 세잔의 차를 마심  

  오전 9시 15분 이토 히로부미 특별 열차 
하얼빈 도착.  
 

 이토의 도착과 동시에 러시아 군악대 소리와 러시아 
군 대의 경례 소리를 듣고 곧바로 역 구내로 향함. 이
토는 기차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일본 영사
단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안
중근은 그 가 이토인지 확신할 수 없었음. 이에 이토로 
생각되는 자를 뒤쫓으면서, 영사단 2~3명과 악수하는 
것까지 확 인하자 안중근은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서 
권총을 발사.  

 이토는 오른쪽 가슴부분과 복부(배) 등 세 곳에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짐. 안중근은 저격을 한 후에도 
혹시 잘못 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일본인 몇 명
을 더 총으로 쏘아 가와카미 총영사와 만철(滿鐵-일본 
철도회사)의 다나카 이사, 모리 타이지로 등이 부상을 
입었음. 

 안중근은 “꼬레아 우레(대한국 만세)”라고 외치
며 그 자 리에서 러시아 관헌에게 체포됨. 체포
된 시각은 오전 9 시 30분경. 

 오전․오후  체포된 안중근은 역내 집무실에서 1
차 심문을 받은 후, 중동철도 사무실에서 러시아 
관헌에게 다시 심문을 받은 뒤, 밤 11시경 하얼
빈 주재 일본총영사관 으로  넘겨짐. 

 이 무렵 부근 채가구(蔡家溝)에 있던 조도선, 우
덕순도  러시아  관헌에게 체포됨.  
 

 

1909년 당시 하얼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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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조린공원에 있는 
‘청초당’(앞면) 기념비 

 

 

 
‘연지’(뒷면) 붓글씨  

기념비 
 

 

4.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 집필배경․과정  
 - 안중근 사상의 핵심적 논리. ‘동양의 대세관

계와 평화정략 (平和政略)의 의견’을 개진하
기 위한 것으로 ‘동양평화론’의 집필을 위해 
사형일자를 한달정도 연기해주도록 요청했으 
나, 이루어지지 못함.  

 - 실제로 안중근은 시종일관 자신이 의병 참
모중장의 자격으로, 즉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으며, 자신의 거사가 
동양평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  
 

 개요 : 당초 구상은 ①서(序),②전감(前鑑), ③현상(現狀), ④복선(伏線), 
⑤문답(問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집필된 것은 서와 전감뿐으
로 전감마저도 미완성으로 끝남.  

 - 동양평화론의 핵심은 한․중․일 등 동양3국이 대등하게 ‘자 주독립’을 
유지하며 동양(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체적 이상 구현을 위해 단결․협
력해야 한다는 것. 그는 동양평화를 실 천하기 위해 ‘동양평화회의’의 조
직, 3국 공동의 금융기구(은 행)와 군대․화폐를 제안했으며, 3국의 젊은
이들이 상대 2 개국 이상의 언어를 공부하여 우방 또는 형제관념이 높
아 지도록 우의를 다져야 한다고 역설함.  

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교수형으로 순국하기 직전에도 “이토 히로
부미 사살은 동양평화를 위해 한 것이므로, 일․한 양국인이 서로 일치협
력해서 동양평화 유지를 도모하기 바란다”라고 유언을 남김.  

 의의  
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평화사상은 2010년 취임한 일본 하토 야마 유

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비교 되기도 하며, 그 원
류로서 주목받기도 함. 제국주의 열강의 약소국 침략과 이에 따른 저항
이 일상화되고 있던 20세기 초에 동양평화를 내세우며 한․중․일 등 동
아시아국가의 연대를 제창한 사실이 주목되고 있음.  
 

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이 주로 경
제적 동기에서 제안,추진되고 있음에 비해 
안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며, 3국이 ‘독립’
을 유지하며 단결하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
음. 

 
여순감옥 내  

안중근 의사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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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감옥 안중근 의사  
전시실의 유묵 전시 

 

 
여순감옥 안중근 의사  

설명문  
 

 

하얼빈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의 
안중근 의사 문예작품 

 

 
안의사 주장  

‘이등박문 죄악 15개조’ 
 

 ①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②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③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④무고한 한
국인들을 학 살한 죄. ⑤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⑥철도, 
광산, 산림, 천 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⑦제일은행권(일
본)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⑧군대를 해산시킨 죄. ⑨
교육을 방해한 죄. ⑩한 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⑪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 태워 버린 죄. ⑫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⑬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 쟁이 쉬지 않고, 살육
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왕
을 속인 죄. ⑭동양평화를 깨뜨린 죄. ⑮일 본 천황의 아
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5. 몇가지 생각해 볼 문제  
 

 1) 안중근 의사의 명칭에 대하여 
 그동안 학계와 국민 일반은 ‘안중근 의사’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사용해 왔으나, 최근 이태진 교
수(서울대)에 의해 ‘안중근 장군’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됨.  

 - 그 근거는 재판정에서 안중근 자신이 ‘대한의군 참모
중장’자격으로 ‘독립전쟁’을 벌여 대한제국 침략의 ‘원
흉’이토 히로부미를 응징, 사살했다고 주장했다는 데에 
있음.  

 - 개인자격으로 ‘테러’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대표하여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는 독립전쟁의 일환으
로 거사를 일으킨 사실을 부각하기 위한 주장으로 평
가됨. 
 

 또한 국방부 등에서 ‘안중근 장군’ 명칭 사
용 강력히 제기 

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학계
에서는 아직 ‘안중근 의사’라는 명칭을 고
수하는 입장임. 

 - ‘장군’으로 부를 경우 대일 무력투쟁의 
이미지가 주로 부각되고, 교육운동가와 애
국계몽운동가, 사상가, 독립운동가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낼 수 없다는 우려 때
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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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중근 의사 재판의  

부당성 
  안중근 의거가 중국 영토였고 러시아 조차지인 하

얼빈에서 일 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 일본의 
주도로 일본 관동도독부 관할지인 뤼순(旅順)에서 
재판을 진행 

 안중근이 한국인임에도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을 
적용치 않고 일본 법률을 적용, 재판 진행 

 최종 판결 전에 일본 당국에서 재판장에게 안의사
를 ‘극형’에 처하도록 사전에 지시  

 재판 진행과정에서 안중근의 발언권이 무시됨. 일
본 법원 법정 에서 일본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재
판을 진행하고, 방청객들 도 거의 일본인으로만 구
성되어 안의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없었음. 
 

3) 안의사는  
‘테러리스트’인가? 

 ‘테러’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대중을 무차별 적으로 살상, 희생시키는 폭력
행위이지만, 안의사의 의거는 한 국침략의 원
흉이자 다수의 한국인을 학살한 ‘전범’인 이토 
히로부미 개인을 응징한 정의의 행위임. 안의
사도 이토에게 개 인적 원한은 없다고 밝혔으
며, 유명한 ‘이등박문 죄악 15개조’를 발표함.  

 중국의 장병린(章炳麟, 章太炎)은 안의사를 
‘아주제일의협(亞洲 第一義俠, 아시아 제일의 
의로운 협객)’이라고 높이 평가  

 중국의 국부로 알려진 쑨원(孫文)은 물론, 저명한 정치
가․ 사상가요 지성인 량치차오(梁啓超)도 안중근 의거
를 찬양. 그는 ‘추풍단등곡(秋風斷藤曲,  가을 바람에 
이토를 처단하는 노래)’이란 시에서 “다섯 발자국에 피 
솟구치게 하여 대사를 이루었으니, 웃음소리 대지를 
진감(震撼)하누나. 장하다 그 모습, 영원히 빛나리라!”
하고 안중근 경모의 뜻을 표함. 또 중국 5․4운동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덩잉차오(鄧潁超) 는 안중근 연
극 연출과 안중근 역할을 맡은 것으로 유명.  

  일본의 대표적 국민설화이자 문학으로 널리 알려진 
‘주신구 라(忠臣藏)’는 46인 사무라이(武士)들의 주군에 
대한 복수극 을 미화한 것. 일본인들은 주군에 대한 복
수 살인극의 주인 공들을 ‘아코의사(赤穗義士)’라고 부
르며 그들의 충의(忠義) 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  
 

 
안중근의사 기념관 내부에 전시된 

중국 저명인사들의 헌사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 
내부의 안의사 유묵(붓글씨) 

 

 
6. 안중근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의 의미 
 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그의 평화사상은 몇

년전 일본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갈수록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학계의 경우 국내외에 산재하는 방대한 규모
의 안중근의사 관련 자료 수집과 체계적 자료집 발
간 등 기초연구사업 추진이 절실함.  

  일본에서 상당수 뜻있는 인사와 학자들은 안중근 
의사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행적과 사상을 주목하
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아직 
안중근 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역사교육 현
장에서도 생소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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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우익계열 단체와 일부 인사, 언론들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
실과 그 의미를 부정하고 안의사의 행위를 ‘테러’로 격
하하며 그 의의를 폄하했던 사례도 있음. 그러나 최근 
한(중)일 교류가 활성화하고 ‘경술국치 100년’ 및 안중
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넘긴 현재, 안중근 의사에 대
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학계와 국민 일
반에서도 안의사를 재인식하고 새롭게 평가하려는 움
직임이 일고 있음.  

 -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의 복사판으로 평가되어 한
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나라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
으켰던 2009년 지유샤(自由社) 발행『신편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이토는 

 ……1909년 만주시찰 도중 하얼빈역에서 한국 독립지
사 안중근에게 사살되었다”라고 서술할 정도로 안중근
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서도 바뀌고 있음.  
 

 ’09.10.26 동북아역사재단과 안중근․하얼빈학회 공동
개최 학술대회 및 2010년 3월 24일 ‘여순순국선열기념
재단’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호세이(法政)대학 교수와 사사가와 노리가쓰(笹川紀勝) 
메이지(明治)대학 교수 등 일본인 학자들은 안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을 칸트의 ‘영구평화론’ 등과 비교하며 안
의사의 평화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경향을 보임  

 향후 한국 교과서는 물론 일본․중국 교과서 등에 안의
사의 활약상을 서술토록 하여 그의 ‘동양평화’ 사상을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중 양국과 일본은 역사인식과 일부 영토문제
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안중
근 의사가 제안한 진정한 ‘동양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한․중․일 동양 3국은 궁극적으로 갈등을 극복해야 함.  
 

 
 
 
 

 하얼빈역 플랫폼에 표시된 안중근 의사 저격지점(왼쪽 원안) 
과 이토 히로부미가 총탄을 맞은 지점(오른쪽 원안).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5m 정도이다. 

 
 
 

7.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관련 동향 

 2010.3.22 이명박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유해의 한․중
․일 공동발굴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부처에 대책을 지
시함.  

  정부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2010년 3월 26일)
을 맞아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유해발굴
단(가칭)’을 구성, 일 본과 중국정부에 3국 공동 유해발
굴을 위한 협조를 공식 요청.  

 -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외교통상부, 역사학자와 독
립기념관 연구관 등 10여명으로 구성. 국가보훈처는 
2008년 3월 중국 뤼순(旅順)감옥 부근 2,000여평을 발
굴 조사하였으나, 안의사 의 유해를 찾지 못함.  

  현재까지 안의사의 유해를 찾기위해 노력중이나, 성
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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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공동역사교육의 필요성1)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안중근 의거 100주년, 순국 100년을 기념하여 각 역사단체·기념사업회 등이 하얼빈, 대

련 등 중국과 한국에서 안중근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2) 이들 학

술대회에는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지만, 그중에서도 

1)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 ‘한중일의 공동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방향’ 워크숍 발표문(2014.4.30)

2) 2008.10.17~18. 안중근․하얼빈학회·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안중근 의거 9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평
화와 안중근 의거 재조명’ 

   2008.10.24. 한국정치학회·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주최 안중근의사 의거 99주년 기념식 및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준비 제8회 학술대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안중근’

   2008.11.27. 안중근의사숭모회 주최 안중근 의거 99주년 기념 학술회의, ‘안중근 의거를 도와 준 인물’
   2009.3.25. 안중근 의사 의거·순국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순국 99주기 추모식과 제9회 학술토론회, 

‘일제의 사법침탈과 안중근 의거’
   2009.3.27.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민족사상학회 주최 특별학술회의, ‘안중근의 민족사상과 하얼빈 의거의 의미
   2009.8.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안중근 의

거의 국제적 영향’
   2009.10.22.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09.10.23.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대한국인 
안중근의 삶과 꿈 - 대한독립과 동양평화’

   2009.10.25.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국 다롄대 한국학연구원 공동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안중근과 동북아 평화’

   2009.10.26.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주최 안중근 하얼빈 작전 10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2009.10.26~27. 안중근ㆍ하얼빈학회,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9.10.27. 국사편찬위원회, 중국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9.11.25. 단국대학교 동서문화교류연구소, 우당기념사업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평화론의 현대적 조명’ 
   2009.11.28. 일본사학회 주최 2009년도 국제학술대회, ‘일본의 한국 지배와 이토 히로부미’
   2009.11.30.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조선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중국 중외문화교류사학회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10.3.18.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경과와 의의’
   2010.3.24.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안중근의 재판’
   2010.3.25.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추모 국제심포지엄, ‘안중근의 동양평

화론 - 그 사상과 현대적 의미’ 
   2010.3.26.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립대구박물관 주최 한·중·․일 ‘동양평화포럼’
   2010.6.7.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주최 제10회 가톨릭포럼, ‘안중근과 동양평화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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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크게 부각되었다. 중국정부도 안중근 의거를 높이 평가하고 2014년 

1월 하얼빈 역사 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4월 22일 ‘기념

관이 개관한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지만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벌써 5만 명을 넘어섰다’

고 전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3) 중국인 60%, 한국인 30%이며 소수 일본인도 포함된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하얼빈역의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일본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며 한국이 구세기에 일어난 일본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토대로 연대해 

국제적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협력관계 구축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하얼빈의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은 일본이 주장하듯 테러가 아닌 의

거임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먼저 안의사를 테러리스트라

고 폄훼한 것은 우리의 성역을 건드린 것’이라고 언급하여 일본의 역사도발을 좌시하지 않

겠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도 중국이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한 사실을 

전하면서 ‘조선인민뿐 아니라 중국 인민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안긴 이토 히로부미

를 처단한 안중근 열사의 장거를 찬양해 기념관을 건설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안중근은 자신의 이토 사살이 한국 독립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등 동양의 평

화와 번영을 위한 조치이자, 일본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거사임을 강조하였고,『東洋平

和論』서문에서 동북아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3국간 평화회의를 뤼순(旅順)에

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중근의 동양평화구상은 한국이 역사의 피해자로서 일본에 

저항한다는 측면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비전을 국제사회

에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안중근 의거의 진정한 계승은 일본과의 대립이 아니라, 그의 동

양평화사상을 3국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잘 교육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역사교육 

속의 안중근 의거와 한중일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공동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新華網』, 2014.4.22. 유동인구 밀집 장소로서의 위치적 장점과 그 자체가 갖는 역사적 가치, 무료로 개방
하도록 한 방침 등이 방문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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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일 역사속의 안중근·이토히로부미

1) 중국 역사 속의 안중근의거

중국의 경우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그의 옥중투쟁 및 최후 순국 등이 모두 중국 땅에

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중국 언론들은 상해 民吁
日报, 上海时报, 上海申报와 天津 大公报, 香港 华文日报 등 다수 중국언론이 의거를 보

도하였으며, 일본과 조선의 친일언론이 모두 안중근을 폭도라 매도한 것과 달리, 애국지사

와 평화대표자로 칭찬하였다.

안중근 순국후 중국 각계 저명인사들이 기념의 글을 남겼다. 孫文은 “공로는 三韓을 덮

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나니 백세의 삶이 아니나 죽어서 천추에 드리우리(功盖三韓名萬國 

生無百世死千秋)/ 약한 나라는 죄인이고 강한 나라는 재상이니 드디어 곳을 바꾸어도 역시 

이토를 과녁으로 삼으리라(弱國罪人强國相 縱然易地亦藤侯)”란 글을 지었고, 章太炎은 ‘亞洲

第一義俠’이란 휘호를 남겼다. 梁啓超는 일본에서 칠언율시 ｢秋風斷藤曲｣과 ｢追悼文｣을 지

어 안중근의사를 추모하였고. 조선을 섭정했던 袁世凱도 안중근의 사형소식에 조시(弔詩)를 

바쳤다. 이밖에도 蔡元培等 20여 인사가 글을 남겼다. 陳獨秀는 1915년 9월 중국 청년들의 

애국사상을 계몽하기 위해 발간한 靑年雜誌의 창간호에서 ｢敬告靑年｣란 글을 발표하여 

“나는 청년들이 톨스토이와 타고르가 되기보다 콜럼버스와 안중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서 안중근을 반제애국정신의 모범으로 삼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周恩來 총리는 “중일갑

오전쟁 후에 中朝 인민의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20세기 초 안중근이 하얼

빈에서 이토히로부미를 격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4)라고 평가했다. 蔣介石은 1972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장렬한 죽음 천주에 빛나리(忠烈千秋)”란 휘호를 남겼다. 안중근에 대

한 저서도 다수 출판되었으며, 1950년대 중국 소학교의 교과서는 본문에 안중근의 사적을 

소개하였다.

안중근을 소재로 한 연극도 다수 공연되었다. 1919년 천진 남개대학에서 周恩來등이 안

중근이 이등박문을 저격한 내용의 ‘安重根’(亡國恨)을 공연하였고 邓颖超가 안중근역을 맡

았다. 북경에서는 북경대 도서관 주임 이대교가 써준 ‘安重根刺殺伊藤博文’이 연극으로 공

연되었고, 1923년 上海互助社에서 한중 친목대회에서 안중근 애국정신 고취하는 ‘東亞風雲’

4) 周恩來 총리는 1963년 6월 중조역사관련 담화에서 ‘갑오 중일전쟁후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중국과 
조선인민의 공동투쟁은 안중근의 하얼빈 저격에서 시작됐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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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연하였고, 1930년대 田汉이 이끈 南社剧团도 ‘安重根刺伊藤’를 공연하였다. 1937년 중

일전쟁 발발후 周恩來·郭沫若 등이 반일투쟁을 고무하기 위해 극단을 조직하여 무한·장

사 등지에서 ‘안중근’ 연극을 공연한 바 있다. 연극뿐 아니라 1928년 박은식의 ‘애국혼’을 

상해에서 한국인 정기택 전창근이 영화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안중근에 대한 높은 평가와 지지는 안중근의거를 기념하는 전시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주요 기념시설물들은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옥중투쟁 및 최후의 순국지인 하얼빈과 

여순에 남아있다. 1992년 중한 양국 의 수교 이래 한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선후하여 하얼

빈시 조선민족예술관에 안중근기념전람관과 旅順日俄監獄舊址에 안중근기념전시관이 설립

되어 그의 애국정신과 동양평화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1992년 3월 하얼빈시에서 흑룡강성 

안중근연구회의 설립을 계기로 안중근기념활동은 하얼빈시정부의 차원에서 주최하는 공식

적인 행사로 확대되어 2005년에 ‘哈爾濱韓國周’를 결정하였다. 2001년에 설립된 대련시 안

중근연구회는 매년 안중근의 ‘의거의 날’과 ‘순국의 날’에 추모행사와 함께 학술활동을 지속

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2005년에는 안중근이 공판을 받았던 여순의 關東都督府地方法院

舊址가 복원되었다.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고려회관) 내에 안중근의사전실(안중근의사기

념관)을 설치했고, 하얼빈공원에는 안중근의 유묵비를 세웠다. 흑룡강혁명박물관과 동북열

사기념관도 안중근사적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얼빈시 정부는 안중근을 ‘하얼빈의 역

사인물’ 및 ‘하얼빈에서 선정한 세계 40대 위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5)

안중근은 중국인들에게 20세기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위인의 한 사람으로 기

억되고 있으며, 중국의 하얼빈·여순 등에 있는 안중근의거 기념시설물들은 국가 간의 이

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한중간 우호관계를 밀접히 하고 동북아평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안중근은 여순감옥에서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평화사상을 전하기 위해 200여편의 글을 써주

었고 그중 60여편이 발견되었다. 안근의거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본과의 국가간 대립을 초래하는 기념관시설이 아닌, 일본인을 포함시킨 안중근의 동양평

화 사상을 교육시키는 역사교육의 방안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2) 일본역사 속의 안중근과 이토히로부미

일본의 역사교육 속의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기술을 보면 의병운동이 일어나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사살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으로 서술되고 

5) 김춘선, ｢安重根 義擧에 대한 中國의 認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 연구의 기초, 경인문화사, 2009, 
p.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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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저항운동이 식민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새로운 역사교과서

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와 공민 교과서외에 다른 교과서에서도 보인다. 일본문교출판사 교

과서의 1910년 ‘한국강제병합’ 관련 부분을 보면, 식민지화 반대투쟁에 관계되는 기술로 “해

산을 당한 병사는 농민과 함께 일본에 저항(의병운동)하고, 초대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

로부미가 민족운동가인 안중근에게 사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이것을 한국병합이라고 합

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 문제는 이미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비판받았

고, 1990년부터 93년까지 개최된 ‘한일합동역사교과서연구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

토하였다. 당시의 교과서에는 ‘헤이그밀사사건’이 원인으로 한국 황제가 퇴위당하고,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고 나아가 한국 군대가 해산되어 그 군대도 합류하여 의병운동이 활발해

지고, 그런 가운데 안중근의 이토 살해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이 병합되었다’라고 

서술되었다.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 교수 등이 이를 비판하고, “일본정부는 1909년 7월 각의에

서 ‘한국병합에 관한 건’을 결정하고 병합 방침을 결정했다. 이 내각회의 전에 가츠라 타로

(桂太郎) 수상과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郎) 외상은 이미 이토 히로부미의 승인을 받고 있

었다. 안중근의 이토 살해는 1909년 10월이었다. 이렇게 ‘한국병합’의 방침이 이미 확정되

어 있었기 때문에 이토의 사망과 ‘한국병합’의 실행은 무관하다” 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에 교과서 회사와 집필자가 다음 검정에서 ‘이것을 계기로’와 같은 기술을 개선하였다. 이

토 히로부미 사살 이전에 이미 일본정부가 ‘한국병합’을 각의에서 결정했고 따라서 안중근

의 이토 살해가 병합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교과서 서술이 개선된 바 있다. 그런데 최

근 검정을 신청한 이쿠호샤 교과서에는「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서 한국의 청년 안중근에

게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해 1910년 정부는 한국병합을 단행했습니다」라는 

기술이 있고, 이와 거의 같은 기술이 제국서원의 교과서에도 있으며 도쿄서적 교과서에는 

각주로 쓰여 있다. 이는 안중근의 이토 살해가 ‘병합’의 원인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서

술이다. 일본에서 안중근 의거에 대한 정확한 역사기술과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병합의 각

의결정과 안중근의 이토살해 시기를 명기하고, 한국의 여러 항일운동을 독립해서 기술하며, 

일본정부의 강제적인 조약체결을 명기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의 모든 교과서는 청일·러일 전쟁으로 대만과 조선을 식민지화함으로써 서구

열강과 같은 문명제국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러일전쟁이 당시의 국제관계 

속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였고, 일본의 승리가 서구 제국주의에 지배받고 있던 아시아 여

러 나라에 근대화와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러일전쟁을 정당화하는 기술은, 러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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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승리를 계기로 한국을 식민지화시켜 나가는 일본의 침략성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다. 일본 역사학계는 메이지 시기의 팽창은 문명화로, 쇼와시기의 팽창은 침략이라는 편의

적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청일·러일 전쟁을 침략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중

국·조선을 일본이 문명화시켰다고 자부해온 일본 근대사의 인식체계가 완전히 부정되기 

때문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헌법(1889)의 초안 작성과 양원제의회의 확립(1890)에 기

여하여 일본을 근대화와 문명제국으로 이끈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일본이 청일·러일전쟁 

시기의 식민 지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교육이 계속되는 한, 이 시기의 총리대신이

자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조선병탄의 기초 공작을 수행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

근은 ‘범죄자’(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2013.11.19)이자 ‘사형수’(아베 총리, 2014.2.5), 하얼

빈의 안중근의사기념관은 ‘테러분자기념관’(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2014.3.29)이라는 ‘망언’

이 계속될 것이다. 

반면, 현재의 이런 사관과 달리 당시 일본에는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

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에 점차 일본의 침략성에 대한 비판여론과 침략전쟁에 

비판적인 조류가 있었다. 예컨대 안중근 의거 후 일본 반전 사상가인 고도쿠 슈스이(幸德

秋水, 1871-1911)는 안중근 사진위에 “捨生取義 殺身成仁 安君一擧 天地皆振”이라고 직접 

써넣어 반전사상가들의 언론인『평민신문』에 보냈으며, 그 사진이 미국지부에도 건네져 

이를 입수한 미국 한인교민단체가 기관지『新韓民報』에 실었다.6)     

          

   

6)『新韓民報』(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단체인 대한국민회의 기관지) 1910년 3월 30일 제178호에는 안중근
의 처형을 애도하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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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사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의 근대화와 문명제국으로 이끈 인물로 추앙하

는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현재의 일본 역사교육에서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앞

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는 고도쿠 슈스이를 비롯 도쿠도미 로카(德富蘆

花)등 일본의 침략주의를 비판하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공감했던 끊겨진 전통이 재발굴

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라는 보편이념의 추구와 숭고한 정신, 헌신에 

공감하였다.7) 안중근은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일본 지배층과 일본 

인민을 분리해서 이해했다. 그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동양평화 담론과 다른 모델을 제시했

지만, 일본이 잘못을 깨우치기만 하면 언제든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잘못 든 잠재적 동지’

로 보았다. 안중근 의거는 조선을 살리고, 또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친구를 제자리로 돌

려놓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의거의 정신에 기초해 共生을 지향한 동양평화론을 썼다. 안중

근은 일본 법원에서 자신의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이 자신의 목적이고, 이토가 죽었지만 동

양평화라는 나의 목적은 아직 달성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중근의거의 정신

을 계승하는 것은 한국대 일본의 국가간 싸움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황국사관으로 갔던 

메이지 국가주의, 확장주의에 대해 비판적 사조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고, 동아시아 평화

의 실현을 위해 세대를 초월하여 국가를 넘어 연대하여 그 실현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다. 

안중근·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역사사실의 공유와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의 역사연구가 필요하다.

   

3.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노력과 공동연구교육의 필요성

1)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노력 

2001년 일본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한「새로운 역사교과서」(후소샤 판)가 

검정을 통과한 후, 한중일 및 한일간 민간차원에서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대화와 공

동역사 부교재 발간이 이루어져 왔다.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민간부문 대화채널은 한국 

역사교과서연구회와 일본 역사교육연구회의 대화(1997~), 한국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일본 역

사교육자협의회의 대화(2001~), 한중일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1~)등이 대표적이며, 그 

7) 여순법정에서 관선변호사 水野吉太郞는 안중근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도쿠토미 로카, 나쓰메 소세키, 이시카
와 다쿠보쿠 등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저명한 지식인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에 감명받아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안중근과 일본인: 동양평화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문화연구』20, 
2010.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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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미래를 여는 역사』·『한일 교류의 역사』·『마주보는 한일사』·『한국과 일

본, 그 사이의 역사』등 한·중·일 및 한·일 공동 역사부교재로 2005년 이후 잇달아 출

간되어 왔고, 후속편도 2012년 이후 출간되고 있다.8) 동북아지역 역사화해의 기반조성을 

위한 이 역사부교재들은 편협한 국가주의를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집필되

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역

사를 배우도록 재구성된 역사교육서이다. 또한 유네스코가 마련한 역사대화의 공정성·포

괄성과 균형성의 원칙을 동아시아 현실에 맞게 원용하여, 양국의 입장 차이를 병기하기도 

하였다. 역사 갈등 문제에 대응과 해결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부와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2006년 출범하여 이들 교사와 민간단체의 공동역사부교재 편찬

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역사공동연구위원회도 한·일, 중·일 양국간에 진행되었으며, 한·중간 정

부채널의 공동연구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2년 제1기

가 시작되어, 제2기가 2010년 2월까지 운영되었고, 제3기 위원회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였

다. 제1기 위원회는 한일관계사에 관해 양국의 학설과 해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역

사교과서의 필자와 편집자가 연구 성과를 역사교과서 편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

지만 위원회는 연구방법 등을 둘러싼 한·일간의 견해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한국 측은 

한일 사이의 쟁점 사항을 주제로 삼고 연구 성과를 역사교과서 편찬에 반영하자고 주장하

였으나, 일본 측은 학문의 시각에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

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때의 3개 분과(고대사, 

중근세사, 근현대사)에 더하여 교과서위원회를 신설, 24개 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4~6세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식 폐

기한 것은, 제국주의 일본이 만들어낸 한일고대사 인식의 큰 기둥 하나를 무너뜨린 성과이

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양국 역사학자가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기구를 

통해 공동연구를 하고, 한·일간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8)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저,『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한겨
레신문사, 2005/후속편『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1·2, 휴머니스트, 2012.; 한일공동역사교재제
작위원회,『조선통신사: 풍신수길의 조선침략과 우호의 통신사』, 한길사, 2005/후속편『한국과 일본, 그 사
이의 역사: 두 나라 역사 교사가 같이 쓰고 청소년이 함께 읽는 한일 근현대사』, 휴머니스트, 2012; 한일여
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 2005;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한일 
교류의 역사』, 혜안, 2007; 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 역사교육자협의회 공저,『마주보는 한일사 ⅠㆍⅡ』, 사
계절, 2006의 후속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4년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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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6년 8월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에 대한 중국의 비판 여론 등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대립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

편으로 마련된 것이다. 2006년부터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2010년 1월 31일 공동연

구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제2기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를 구성한 양국의 최종 목적은 호혜·협력으로, 공동 교과서 편찬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양국은 ‘중일 역사공동연구가 수행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금후도 계속해 나간다’고 발표

하였다. 1기 위원회에서 양측은 고대와 중근세사의 인식차이는 거리를 좁혔지만, 근현대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차를 드러내었다.중·일 역사공동위원회의 성과는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침략전쟁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이지만, 침략전쟁의 범위를 한국과 중국은 

청일·러일 전쟁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데 반해 일본학계의 인식은 아직 여기까지 도

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사관련 서술에서 중·일 양국이 모두 일본

의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중일간 문화교류시 한

반도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고,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항일운동을 서술

하면서 한국사 관련 역사사실을 누락하고 있는 점은 객관적인 동아시아관계 정립과 이해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다. 

한일·중일 두 위원회는 주로 한일·중일의 양국관계를 주된 연구주제로 설정하였고, 연

구방향이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정한 

사건적 요인에 관해 상대방의 내적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일면적이고 자기중

심적인 역사해석을 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역사대화가 짧은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한일·중일간 오랜 역사 가운데 갈등 기간보다 서로 협

력하거나 동북아시아가 안정된 기간이 훨씬 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중된 역사 이미지

를 강조하여 전달할 우려가 있다. 중일 양측에 이의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갈등을 둘러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기존의 역사공동연구의 한계

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동아시아상 정립을 위한 한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필요성을 제

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주변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해 온 유

럽의 국제교과서 발간의 선험적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사교과서 대화를 통해 

공동의 역사인식에 도달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안정된 국제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경험은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국제 교과서대화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유럽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기 지속적인 역사교과서 대화는 독일의 

통일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유럽공동체의 등장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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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상대화하는 한편 유럽적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통된 역사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연속적·지속적 연구가 필요

하다. 독·프 교과서는 70년 이상, 독·폴 교과서는 4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유럽

의 독일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침략국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역사문제에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성은 

과거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변호하는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도록 검정을 통과시켰

고, 중국도 역사대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

시아의 역사공동연구는 유럽에 비추어볼 때 아직 출발 선상에 서 있으며, 단기간의 공동연

구를 통해 역사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민간차원 역사교육협력의 결과 7종의 공동역사교재를 발

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동북아에는 유럽에서 진행된 역사공동교과서 협력의 양상과 달리 

정부와 민간에서 각자의 조건에 맞는 특징을 살리면서도 상호보완적이고 병렬적인 ‘동아시

아형 역사교과서 대화’가 만들어져 온 자산이 있다. 한국은 동북아 공동역사연구와 교과서 

발간을 위해 한중일 3국의 협력을 매개하고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준비된 나라이다. 

2)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역사교육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일본의 근현대 역사인식은 청일·러일 전쟁으로 대만과 조선을 

식민지화함으로써 서구열강과 같은 문명제국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서술한다. 만주사변 이

후 쇼와시기의 팽창만 침략이고, 메이지 시기의 팽창은 문명화라는 편의적 역사인식이다.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이를 ‘국책의 잘못’으로 명시해 ‘반성과 사죄’를 표

하여 자성한 무라야마 담화(1995) 역시 침략과 지배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 역시 

중화사관에 의거한 중국판 동양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한국은  2012년 한중일 3국중 유일하게 동아시아사

를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신설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사를 서술한 교과

서를 발간하여 교육하고 있다. 동아시아사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은 중화의 논리와 황국의 

논리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앞으로 평화와 공존의 동북아 지역사가 새롭게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2013년 11월 14일 동북아 평화협력 방안

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일·중

일 정부간 채널의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보고서와 연구성과물도 나와 있지만, 한중일 공동역

사교과서 발간 제안은 박 대통령이 3국 정상으로 처음이다. 중국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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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도 당초 부정적 반응에서 하루 만에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런데 이후 계속된 일본의 위안부 부정과 야스쿠니 참배등 한일간 역사 갈등이 심화되

면서, 한국정부는 2014년 1월에 중국·동남아시아 국가와 공동으로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 

침략역사’를 연구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중국 측이 ‘한국이 일본의 침략역사에 대해 

국제 공동연구를 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응하자, 일본은 중한 역사공동연구와 한국

교과서 서술을 비난하였다. 한중간 역사공동연구는 필요하지만, 일본과의 지나친 대립은 동

북아 평화협력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도 맞지 않다. 일본의 인식을 개선하고 최근 악화

되고 있는 한일 관계 해소를 위해 우선 국가차원의 한․일 역사공동연구 기구를 운영할 필

요가 있다.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일본 정부와 학계, 교육계를 설득하여 ‘제3

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역사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제의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한일·중일 역사공동연구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와 문

제점을 극복한 형태의 역사공동연구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동아시아의 역사교육의 방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중일의 민간레벨에서 진행되

어온 공동역사 교재편찬, 유럽의 게오르그-에커트 국제교과서연구소가 학교교육에서 유럽의

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들과 개별국가들의 교육정책, 한중일의 역사공동연구 경험과 공

동의 역사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한·중·일 3국간 공동의 

역사교육이 가능하려면 국가와 민족중심의 역사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이를 드러내

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한중일이 공동 역사교재를 개발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 각국의 입장을 비교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

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병기한다. 공동역사교육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

르칠 것인가를 놓고 대화를 진행하면서, 역사의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영역에서의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이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중일 3국의 공동역사교재는『미래를 여는 

역사』와 그 후속편『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뿐이다. 앞으로 지역사의 시각

으로 서술된 한중일의 공동역사교재를 계속 편찬하고 동아시아 각국이 이를 채택함으로서, 

전쟁과 갈등을 넘어서서 평화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21세기 상생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아시아사 공동의 역사교육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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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역사교육의 방향    

공동역사교재와 공동교육은 한중일의 역사갈등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독일에

서는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의 지도원리인 다중관점(multiperspectivity)의 서술로 역사갈등 

해결에 기여했다고 한다. 양국간 쟁점들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시각들을 반영하는 사료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국의 민족주의적 역사해석만을 진실이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교

과서를 하나의 공식적인 민족국가적 역사기억을 기록한 경전처럼 인식하고 획일화된 역사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에서 벗어난 역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

량들을 길러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중관점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상이한 역사해석들

과 보조 자료들을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역사의식을 길러주며, 그러한 탐

구형 교과서가 평화교육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일본과 한국

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역사에 대한 인식이다.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의 공동역사교재

는 일국사의 시점이 아닌 3국집필자들이 공동의 서술로 알려졌다. 그런데『미래를 여는 역

사』(2005)에 본문이 아닌 칼럼으로 다루어진 ‘안중근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기술은 ‘의

병부대의 지도자인 안중근이 이토를 단죄한 이유 이토의 15가지 죄’를 소개하면서 동양평

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안중근의거가 동아시아 미친 영향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도 사실 나열에 그치고 있다. 후속편『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1·2(2012)의 경우 1권(국제관계의 변동으로 읽는 동아시아의 역사)에는 안중근

의거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으며, 2권(테마로 읽는 사람과 교류의 역사)에 안중근은 1페

이지, 이토 히로부미는 4페이지에 나오지만, 안중근의 경우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둘러싼 

전쟁기억’이라는 소제목 아래 ‘장충단 공원을 재건하고 안중근의사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활동과 1959년 안중근 동상이 세워진’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기억’의 문제로 서술하고 있

으며, 지역사로서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동양평화론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교육이 동아시아 국가 간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

루는데 기여하려면, 다중관점과 지역사의 인식이 서술된 공동교재들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

다. 그리고 이러한 교재들이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

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환경에서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는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동아시아사 수업과 연계하거나, 수업지도안과 활용 사례 등의 지속적 

보급을 통해 방과 후․특별․연구 수업 등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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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은 한중일·한일의 공통역사교재 발간의 지원을 통해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공동연구에 동참해 왔다. 안중근의거의 동양평화 사상을 계승하여, 동북아의 평

화와 역사화해를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3국 학술회의를 중국의 뤼순, 하얼빈과 일본 

등 국내외에서 개최하였다. 재단의 역사·영토교육을 맡은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은 동북아

의 역사화해와 상생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향하며, 일본과 중국등 주변국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역사교육 프로그램과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 안중근

은 1905년 이후 교육에 뜻을 두고 매진하다9) 교육의 한계를 느껴 하얼빈의거를 거행하였

지만, 안중근의거가 목표한 동양평화는 현재 의거가 아닌 공동의 역사교육을 통해 이루어

져 한다.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미래가 있다고 한다.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은 현재 동아시아사 

교원연수를 비롯하여 동북아·독도 현장 및 사이버연수, 역사 아카데미, 찾아가는 역사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사에서 비롯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일

관계의 여러 쟁점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일 역사현안 교육, 상생의 동아시아를 선도하

는 열린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독도 주권수호교육·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 

및 재외국민 교육교재 개발 등 교사·학생 및 대중들에게 흥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자 한다.

9) 안중근은 1907년 봄 진남포 용정동의 자택에 三興學校를 설립하여 문무교육을 실시했고, 프랑스인 포리에
(Faurie, Jean Bpt, 方蘇東 1875~1910)신부가 운영하던 敦義學校를 인수받아 교장직을 맡았다. 경향신문, 
1907월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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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항공자위대 731편에 탑승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아베 총리(2013.5)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
세균전의 기억과 중국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의 새방향1)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宮城縣) 히가시 마쓰

시마시(東松島市)의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곡예비행단 ‘블루 임펄스’를 시찰하면서 ‘731’

이라는 편명이 적힌 훈련기의 조종석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린 포즈로 사진을 촬영

했다.2) 이 사진은 일국의 총리가 731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역사적 상징에도 아랑곳 하

지 않고 즐거운 표정을 지음으로서 더 이상 731에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731은 

여전히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역사적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에게 731은 더 이상 금기나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희화와 조롱의 대상이

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731은 피해자만이 기억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가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 ‘역사문화’라 할 수 있다.

역사문화란 개인적인 기억을 넘어서 사회

적이고 집단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기억의 층

위를 지칭하는데, 사회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식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으로 

이해된다.3) 역사문화는 다양한 매개물과 메

커니즘을 통해서 형성되고 작동된다. 그 중

에서도 역사박물관은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

1) 신규환, ‘한중일의 공동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방향’ 워크숍 발표문(2014.4.30)

2) 서울신문, (2013.5.13), 25면.

3) 이동기,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것인가?｣, 역사비평 96, 2011, 24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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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의 발현 형식이며, 대중이 역사를 집단적으

로 기억하고 소비하는 대표적인 매개물이다.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일회적으로 소비된다면, 

역사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역사지식이 소비되고 기억된다는 점에서 역사교육과 대중적 정체

성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역사문화의 매개체이다. 이들 박물관들은 최

근 애국주의 교육기지 및 전국 청소년 교육기지로서 중국 민족주의와 애국심 고취의 장으

로 활용되고 있다.4)

지역박물관 역시 역사박물관이나 지역 특색의 박물관을 개설하여 지역정체성과 국가정체

성의 교육과 선전에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侵華日軍第

731部隊罪證陳列館, 이하 731부대진열관)은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시(哈爾濱市) 남부 외곽에 

위치한 지역박물관이면서 세균전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5) 731부대진열관은 그 

규모나 성격은 초창기에는 시급박물관으로 출범했지만, 국가지도자와 중앙정부의 지원 속

에서 국가급박물관의 위상을 갖게 된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다. 731부대 유적은 세균전이라

는 일제의 침략성과 반인류적 잔혹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일과 전쟁범죄의 상징물로 

존재하였다. 731부대 유적을 중심으로 진열관으로 개조된 후, 현재에는 한 해 평균 2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급박물관으로 성장하였다.6)

731부대진열관을 비롯하여 세균전 박물관은 2000년대 이후 중국 각 지역에서 등장하였

고, 최근에서야 중국 국민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의 역사교과서 상에서 731부대의 

잔혹한 활동상을 고발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특성상 할애될 수 있는 분량은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7) 731부대의 세균전 및 화학전 활동은 전쟁의 참혹성을 넘어 생체실험이라는 일

제 만행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중국정부로서는 세균전의 기억을 통해 일제의 만행

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중국 대중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에게 

4) 1994년 8월 중국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실시 강요｣를 발표하였고, 박물관 등을 주요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활
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윤휘탁, 신중화주의(서울: 푸른역사, 2006), 88~96쪽.

5) 侵華日軍 第731部隊 遺址陳列館은 최근 侵華日軍 第731部隊 罪證陳列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적 자체보다
는 범죄 증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속칭 731陳列館 호은 731部隊展覽館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731부대진열관이라고 약칭하고자 한다.

6) <표 1> 최근 3년간 731부대진열관 참관인원

연도 중국인 외국인 합계

2010년 192,546명 16,484명 209,030명

2011년 186,002명 16,024명 202,026명

2012년 212,620명 13,300명 225,920명

 자료: 731부대진열관 제공(2013.4.20)

7) 馬克思主義理論硏究和建設工程重點敎材 編寫組, 中國近現代史綱要(2008年修訂版), (北京: 高等敎育出版社,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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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다. 731부대진열관 건립 이후 중국정부는 

애국주의 교육기지 중의 하나로 731부대진열관의 활동에 주목해왔으며, 정부와 민간 모두 

진열관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731부대진열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행관리학에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일환으로 연구하거나 건축학에서 731부대 개발에 관해 연구하기

도 했다.8) 이밖에 731부대진열관 내부 관계자들이 731부대진열관에 대해 소개한 글을 비

롯하여 731부대진열관의 발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애국주의 교육기지 

선정과 관련한 애국주의와 국방교육의 장소로서 731부대진열관의 의의를 강조해왔다. 

이 연구는 731부대진열관이 중국사회에서 어떻게 건립되고 발전해왔는지, 특히 731부대

진열관이 기존 전쟁박물관과 달리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

다. 최근 몇 년 동안 731부대진열관은 전시 콘텐츠와 규모 등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

다. 그 중심에는 731개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임 관장의 임명 등이 있었다. 본고는 우선 

731부대진열관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중국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731개발관리위원회의 등장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731부대진열관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중국정부가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어떻게 구

축해 나갔는지, 세균전의 기억이 어떤 식으로 중국 민족주의 교육에 활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혐의를 갖고 있는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이 

세균전의 기억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지향을 갖게 되었는지도 탐구할 것이다.

2. 731부대진열관 건립과정

731부대진열관은 중일전쟁 종결 이후 현재까지 크게 4개 시기로 나누어 그 발전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1945년부터 1981년까지로 이 단계는 훼손과 보호가 병존했던 시

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31부대 유적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했다. 1950년 일본이 

세균전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는 소련 하바롭스크 재판자료가 공개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8) 다크 투어리즘은 1996년 영국의 맬컴 폴리(Malcolm Foley)와 존 레넌(John Lennon)이 처음 제안했으며, 
2000년에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정식으로 제기된 용어로 전쟁, 학살, 재난 등이 일어난 곳을 여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Malcolm Foley and John Lennon,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London, Continuum, 2000. 중국에서는 흑색여행[黑色旅遊] 혹은 흑암여행[黑暗旅遊]이라고 번역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교훈여행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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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 둥베이인민정부(東北人民政府) 위생국(衛生局)은 하얼빈 핑팡구(平房區) 

731부대 본부, 멍자툰(孟家屯) 세균전 공장 및 안다(安達) 특별실험장 등을 보호하도록 하

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1952년에는 후차오무(胡喬木)가 731부대 유적을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58년 대약진운동과 1969년 문화대혁명 이래로 731부대 유적은 크게 

손상되었다.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 731부대 동력반의 철근 골조를 뽑아서 제강하였고, 문

화대혁명 기간 동안에는 지하동굴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땅파기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

여 유적지의 담벽을 허물고 지하시설을 파괴하였다. 몇몇 공장주와 주민들은 731부대 유적

에서 나온 벽돌 등을 이용하여 공장부지와 주택 건설용으로 사용하였다. 심지어 일부 기관

은 731부대 시설에 가정집을 꾸미거나 사무실을 열기도 했다.9)

제2단계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본격적으로 유적보호가 시작된 시기이다. 1982년 10

월 18일 문화부(文化部)는 문건 1289호 ｢일본침화 죄행유적지를 잘 보호하기 위한 업무통

지(做好保護日本侵華罪行遺址工作的通知)｣를 통하여 각 성ㆍ시ㆍ자치구의 문화국(文化局) 

주도로 일제의 만행을 증거하는 유적지를 보호하도록 명령하였다. 1982년 12월 하얼빈시는 

정식으로 핑팡구 문물관리소(文物管理所)를 설치하여 731부대 유적을 관리하였다. 또, 시정

부는 731부대 유적을 시급(市級)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고 ｢관동군 731부대 죄행유적

지 보호에 관한 통고(關於保護原日本關東軍第七三一部隊罪行遺址的通告)｣를 제출하여 731부

대 유적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 3월 7일,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인민정부(人民政府)는 하얼빈 일본세균공장죄증전

람관(哈爾濱日本細菌工場罪證展覽舘)을 설립하였고, 731부대 유적을 성급(省級) 문물보호단

위로 지정하였으며, 10만 위안의 경비를 지출하여 문물보호, 자료조사, 전시준비 등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였다. 1983년 8월 2일, 하얼빈시 핑팡구 인민정부는 기존 핑팡구 문물관리소

를 폐지하고, 하얼빈 일본세균공장죄증전람관을 설치하였다.

1985년 7월 26일, 헤이룽장성 편제위원회(編制委員會)는 하얼빈 일본세균공장죄증전람관

을 침화일군 제731세균부대 죄증진열관(侵華日軍第731細菌部隊罪證陳列館)으로 개칭하였다. 

1985년 8월 15일, 침화일군 제731세균부대 죄증진열관은 외부에 전면 개방되었다. 1991년

에는 성정부 및 시정부 40만 위안, 국가문물국 40만 위안, 일본민간기금 77만 위안 등 157

만 위안이 유적보호 및 전시사업에 투여되었다. 1993년 9월에는 731부대유적 중 22개소가 

보호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유적지 3미터 이내는 특별보호구, 10미터 이내는 중점보호구, 20

미터 이내는 일반보호구 등으로 지정되었다. 1995년 8월 15일, 731부대 유적지 300미터 지

9) 金成民, 일본군 세균전(서울: 청문각, 2010), 9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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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진열관 신관을 개관하였다. 1997년 8월, 중국인 108명은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731부

대의 죄상을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3단계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로 731부대 유적지를 정리하고 진열관이 재정비된 시

기이다. 성정부 및 시정부 1,100만 위안, 사회 각계 700만 위안 등을 유적지 보호사업에 

투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적지구 내의 143개 가구와 12개 공공기관이 타지로 이전하였

다. 일본에서 민간인 배상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4년이 지나도록 일본 법원의 판결이 없자, 

2000년 5월 중국정부는 731부대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1년여 동안 731부대 관

련 유물과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2001년 6월 전세계에 731부대의 죄상

을 공개하고, 중국인에게 반일 민족주의를 고취할 목적으로 침화일군 제731세균부대 죄증

진열관을 재개관하였다. 2003년 4월 9일, 하얼빈시 핑팡구 기구편제위원회(機構編制委員會)

는 침화일군 제731세균부대 죄증진열관을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으로 개칭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전국 12대[12家] 중점홍색여행지구가 선정되었는데, 731부대 유적은 둥베

이 홍색여행구의 일원으로 선포되었다. 2005년 731부대 유적은 전국 100대 홍색여행 표준

지구로 선정되어 첫 번째 국채자금 2,680만 위안을 획득하였다. 

제4단계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731부대 진열관이 국가급 문물단위로 성장한 시기이

다. 진청민(金成民) 731연구소장이 제안한 ｢731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연구가 

2006년 12월 신화사(新華社)에 게재되면서 731유적지가 국가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

작하였다.10) 특히 리장춘 상무위원은 2006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구두 지시로 731

부대 유적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관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단지샹 국장 역시 

하얼빈을 방문하여 731부대 유적지 보호업무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11) 2006년 

중공중앙(中共中央) 국무원(國務院)이 731부대 유적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한 것도 

국가 지도자들의 관심과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82년 시급 문물단위로 시작

된 731부대 유적은 1983년 성급 문물단위로 지정되고, 2006년에 국가급 문물단위로 성장하

게 되었다. ｢하얼빈 침화일군 제731부대 유적지 보호조례(哈爾濱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

保護條例)｣가 정식으로 제정되어, 731부대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실시되었다.

10) 731부대진열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등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자극받은 것이다. 731부대유적을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이 1996년부터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731遺址記錄日軍二戰罪行將申報世界文化遺産｣, 网易科技報
道 http://tech.163.com (2004.10.30)

11) 金成民, 일본군 세균전(서울: 청문각, 2010), 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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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10명)

연구진열부(10명)

유적프로젝트부(8명)관장 서기

관리부(9명)

선전교육부(22명)

역대 성명 재직기간 비고

제1대 한샤오(韓曉) 1983. 4~1995. 3  1990년후 당지부서기 겸직

제2대 탄징보(譚景波) 1995. 3~1998. 7  핑팡구 문화국국장 겸임관장 및 당지부서기

제3대 왕이팅(王一汀) 1998. 7~2001. 6  당지부서기 겸직

제4대 왕펑(王鵬) 2001. 6~2009. 3  당지부서기 겸직

제5대 진청민(金成民) 2009. 3~    현재  단창칭(單長淸) 서기 부임(2009. 10-현재)

<표 2> 731부대진열관 역대 관장

<사진 2> 731부대진열관 전경: 정면 왼쪽은 2008년까지는 하얼빈시25중학이 사용하여 진열관으로 활용되지 못하다가 
2009년 이후 진열관으로 확장되었다. 건물 맨우측 2층이 이시이 시로 부대장의 집무실이다. 이시이 집무실 오른편에 파괴
된 보일러실이 보인다.

지금 현재 진열관 조직은 관장, 서기 이하 5개 조직, 6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임 왕

펑(王鵬) 관장 시기에는 관장이 서기를 겸직하고 있었으나, 신임 진청민 관장 시기에 이르

러 관장 아래 서기를 두고 현재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그밖에 선전교육부 등 관리인원이 

크게 늘어난 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유적프로젝트부가 보강된 점이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731부대진열관의 조직구성(2013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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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辦公室)은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진열부는 731부대 관련 연구 

및 전시실 진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적프로젝트부[遺址項目部]는 731부대 유적지를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정식 등재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이다. 최근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예비 등록을 마치고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다. 관리부[物業管理部]는 

자재관리, 후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전교육부는 진열관 내에 가장 많은 인

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안내원, 해설사, 경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731개발관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1997년 중공중앙선전부가 731부대진열관을 전국 100대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로 선정한 

이래로, 2000년 하얼빈 시정부는 731부대진열관을 국가급 문물보호단위 선정 및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위해 관련문물과 유적을 정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2001년부터

는 731부대진열관 사업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일환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시정

부는 ｢731유적지 보호이용계획(731遺址保護利用規劃)｣을 반포하고, 731본부 2호 건물을 중

심으로 정비하였다. 2003년부터는 731부대진열관 사업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뿐만 아니

라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 및 ‘항전승리60주년’ 기념사업으로도 주목받았다. 2005년에는 

731부대유적 주변 환경조성 공사에 1억 위안의 비용이 투여되었고, 전국 제27개 중점홍색

여행정품선로(重點紅色旅游精品線路)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국가개발자금이 2,930만 위안이 

투여되었다. 2006년에는 731부대 유적은 국가급 문물보호유적으로서 국가문물국이 문화유

산보호공작선진집체(文化遺産保護工作先進集體)로 선정하기도 했다.

2007년 핑팡구정부는 731부대유적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731개발관

리위원회(731開發管理委員會)를 설치하고, 문화흥구(文化興區)라는 발전전략을 가지고 구체

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래 개발관리위원회는 각급 박물관 및 유적지의 효율적

인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해 발족한 조직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 특히 731

부대유적의 경우, 주민들이 유적지에서 거주하거나 활용되고 있는 빈도가 높아,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거주 주민의 이전과 유적지 복원 등 적지 않은 민원업무 및 행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731개발관리위원회는 진열관의 지도급 인사와 구정부 행정팀으로 

구성되어, 731부대유적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박물관 조직은 대개 국가문물국, 성정부, 시정부, 현정부, 구정부 등 각급 행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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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부속된 기관으로 정부조직(市政府 혹은 市委)과 당조직(黨委) 등의 하부 조직으로 구

성되어 있다. 예컨대 난징대학살기념관[南京大屠殺紀念館]은 난징시위(南京市委) 선전부(宣

傳部)에 소속되어 있고, 선양(沈陽) 9ㆍ18 역사박물관(九一八歷史博物館)은 선양시 문화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베이징항전관(北京抗戰館)은 베이징시(北京市) 펑타이구정부(豊台區政府)

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박물관은 모두 지방정부가 유지관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

급액은 박물관마다 일정치가 않아서, 9ㆍ18 역사박물관은 선양시가 매년 240만 위안을 지

원하고 있으며, 난징대학살기념관은 난징시가 매년 210만 위안을 지원하고 있다. 박물관 

관리체계상으로는 베이징항전관과 창춘만주국황궁박물관(長春僞滿皇宮博物館)이 관장 초빙

제도를 실시하여 박물관 기구를 개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박물관들은 원래의 관리체계를 

따르고 있다.

중국의 박물관은 국가급 박물관의 경우에도 대개는 시정부 등의 직접적인 관리와 지원

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31부대진열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을 따르고 있다. 

731부대진열관은 직접적으로는 핑팡구정부의 관리와 지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얼빈시정부

와 헤이룽장성정부의 중요 문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명목상으로는 국가급 문물보호유적

으로 대우받고 있다. 2007년 시정부 및 성정부 여행국(旅遊局)은 정부가 731부대진열관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여행사와 합작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부 및 성정부 계획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채를 주로 투입하여 관련 유적을 개발

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타 자금은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731부대진열관 왕펑 관장은 2007년 731개발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진열관 개발

모형을 구상하였고, 731부대진열관의 국가지원과 새로운 융자모델을 통한 주식제도의 도입, 

관장 초빙제도 등 투자유치 및 수익창출 등 혁신적인 진열관 개혁모델을 기획하였다. 그러

나 국가문물국이나 당중앙 선전부 등은 2008년 3월부터 박물관 무료입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왕펑 관장의 구상과는 대립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이었다.

2009년 왕펑 관장의 퇴진과 신임 진청민 관장의 임명은 731부대진열관의 향방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한다. 왕펑 관장은 줄기차게 731부대진열관과 애국주의 교육을 강조해

왔고, 진열관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개혁모델을 기획하였다. 반면 진청민 관장은 731부

대진열관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731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연구

｣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무료관람, 연구교류, 전시콘텐츠의 변

화 등을 통해 731부대진열관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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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국주의 내러티브와 진열관 콘텐츠의 구성

731부대진열관 설립 이후 진열관 콘텐츠 구성의 기본 방향은 일본제국주의의 잔학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애국주의 교육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탈냉전, 탈이념에 따른 국가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대안을 찾고 있었고, 1982

년 일본교과서 왜곡 논쟁을 거치면서 애국주의가 크게 주목받았다. 1990년 5월 3일 장쩌민

(江澤民) 국가주석은 ｢수도청년 5·4기념보고회(首都靑年紀念五四報告會)｣에서 수많은 청년

들에게 애국주의 전통의 계승과 발양을 호소하였으며, 그 이후로 애국주의 교육이 본격화

되었다.12) 1994년 8월 23일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愛國主義敎育

實施綱要)｣를 발표하면서 애국주의 교육을 통한 사회주의 문명건설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

다.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는 각종 박물관을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

하였다.

1995년 3월 민정부(民政府)는 중국의 주요 박물관, 기념관, 공원, 유적 등을 중심으로 100

대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발표하였고, 731부대진열관 역시 그 중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활용한 애국주의 교육은 개혁개방 이후 탈냉전과 탈이념의 추세 속에

서 새로운 국가통합의 방안으로 청소년 및 대학생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1995년 5월, 중공중앙선전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부, 신문출판서, 공산주의청년단 등은 

｢전국 초중등학생에게 100종 애국주의 교육도서를 추천하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向全國中

小學推薦百種愛國主義敎育圖書的通知)｣를 발표하고, 100종의 애국주의 교육도서 독서, 100

부 애국주의 영화 감상, 100곡 애국주의 가곡 애창 등을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애국

주의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1996년 10월 10일, 장쩌민 총서기는 중공 14계 6중 전회 중요 강화에서 “우리의 사업을 

계속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인민 특히 청소년 가운데 진일보하게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들이 견지하는 애국주의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본질적으로 구분

된다. 우리 인민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대외개방을 견지하여 세계 각 민족의 장점을 열심

히 배우고 선진적 과학기술과 경영관리경험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의 자생력도 증강되어 조

국의 발전을 가속시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애국주의의 중요내용이다”라고 하였다.13) 장쩌

민은 중국정부가 강조하는 애국주의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12) 윤휘탁, 신중화주의(서울: 푸른역사, 2006), 87~88쪽.

13) 江澤民, ｢關于加强愛國主義敎育(1996.10.10)｣, 人民日報(1997.5.11), 1면.



56  동북아역사재단

대외개방과 국제주의를 강조하였다.

1996년 11월, 국가교육위원회, 민정부, 문화부, 국가문물국, 공청단중앙, 해방군총정치부 

등은 전국 초중등학생들에게 100대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추천하였다. 1997년 7월, 중선부

는 100대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를 공포하였고, 이것을 통해 전국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

에 영향을 주고 움직여 나가게 하고자 하였다. 이 때 공포한 100대 시범기지 중 역사문화

와 관련된 것이 19개, 제국주의 침략 및 민중투쟁과 관련된 것이 9개, 혁명투쟁 및 사회주

의 건설과 관련된 것이 75개였다. 

2001년 6월 11일, 중선부는 당의 빛나는 역사를 주요 내용으로 반영한 제2차 100대 애

국주의 교육시범기지를 발표하였다. 2005년 11월 20일, 중선부는 제3차 66개 전국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 명단을 발표하였다. 2009년 5월, 중선부는 제4차 87개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

범기지를 발표하였는데, 그 뜻은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을 진일보하게 추동하고, 애국주의 

교육기지작용을 더욱더 발휘하고, 군중성 애국주의 교육활동을 더욱 심화 전개하고, 애국열

정을 격발시키고, 인민역량을 응집시키고, 민족정신을 배양시키는데 있었다.

731부대진열관 설립 이후 진열관의 주요 콘텐츠는 반일 민족주의를 선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애국주의 교육기지 선정 이후 정부가 국제주의 등을 강조하였지만, 진열

관의 전시 콘텐츠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731부대진열관 내부에서 세계평

화와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14) 그러나 국제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는데, 2012년 일본인 고아를 돌본 ‘중국 어머

니의 큰 사랑’ 전시실의 개관을 통해 국제주의와 관련된 콘텐츠를 고안해냈다.

731부대는 현 하얼빈시 중심부에서 동떨어진 남부 핑팡구에 산재하고 있는데, 진열관으

로 사용되고 있는 본부건물을 비롯하여 731부대 숙영지와 부속건물 등 23개소로 구성된다. 

731부대진열관은 본부 건물 등을 중심으로 731부대 유적을 전시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731부대의 세균전과 화학전 활동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정

부를 의식하여 진열관 콘텐츠는 사실성과 실증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시 콘텐츠를 강화

해 나가고 있다.

731부대의 세균전 활동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관측은 1990년 3월부터 731부대 본부건물 

우측 1층을 전시관으로 사용하였고, 우측 2층을 사무실과 접대공간으로 사용하였다. 1995

년 8월 15일, 731부대 본부건물 인근에 진열관 신관을 개관하고 1ㆍ2층에 걸쳐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그러나 전시공간이 여전히 협소하여 2001년 731부대 본부 건물로 전시실을 이

14) 程立華, ｢論推動“731”陳列館愛國主義敎育工作｣, 科技資訊 18, 2006,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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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였다. 당시 본부건물의 좌측은 하얼빈시25중학교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부건물 

우측 1ㆍ2층만을 세균전 전시실로 사용할 수 있었다.

2009년 신임 진청민 관장이 부임한 이후 하얼빈시25중학교가 이전하였고, 본부건물 전체

를 전시실로 개조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 건물 우측 1ㆍ2층을 세균전 전시실 13개로, 좌측 

1층은 일본고아를 돌본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전시실 2개, 좌측 2층을 화학전 전시설 6

개로 구성하고 2011년 1월 개관하였다. 새로 개관한 전시실은 리모델링되어 세균전 전시실

이 일부 보완되었고, 이시이 집무실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 본부건물 현관 뒤편으로 인적

사항이 확인된 3,000여명의 희생자 추모 회랑이 조성되었고, 국제자료센터가 설치되었다.

1) 세균전 전시실

① 제1전시실: 731부대의 건립과 멸망

1931년 일본군 참모부는 생물학전을 계획하고, 1932년 8월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1892~1959)가 주도하는 세균실험실에 도쿄 육군군의학교에서 설립되었다. 1933년 하얼빈시 

남부지역에 이시이 부대가 실험장을 설치하였다. 1935년 이시이는 하얼빈 핑팡지역에 새로

운 세균공장을 이전하였다. 그밖에도 하이라얼(海拉爾), 쑨우(孫吳), 린커우(林口), 무단강

(牡丹江) 등 지역에 지부를 건립하였다. 1942년 이시이가 군비횡령 문제로 사직하자 기타

노 마사지(北野政次: 1894~1986)가 이를 승계하였다. 1945년 이시이가 다시 복귀하였으며, 

패전 이후 731부대는 건물을 폭파하고, 증거자료 소각, 포로 살해 등 자신들의 행각을 덮

기 위해 노력하였다. 731부대는 본부건물 뿐만 아니라 실험실, 소각장, 비행장, 지원부대 

등을 거느린 대규모 시설이었으나, 전후 적지 않게 훼손되어 현재는 본부 건물을 중심으로 

23개소만이 남아있다.

<사진 3> 세균전 제1전시실: 731부대의 건립과정과 미국립문서보관소가 2007년 공개한 생체실험보고서인 리포트 Q(페스
트균 보고서), 리포트 A(탄저병실험 보고서), 리포트 G(비저균실험 보고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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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전시실: 핑팡특별군사지역(平房特別軍事地域)의 건립

핑팡특별군사지역은 120㎢에 이르는 지역으로 그 주변에는 특별군사지역임을 표시하고 있다. 

외부인의 차단을 위해 거주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위반자는 정치혐의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지역

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중국인 노동자들이 동원되었으며, 생체실험은 마루타(통나무)라고 불린 

731부대 특설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특설감옥은 사각형의 실험건물 가운데 2층

의 2동으로 된 건물로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수감자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밝

히는 것은 생체실험의 실증을 밝히는 중요한 대목이었다. 진청민 주도의 731부대진열관 연구팀

은 1997~98년 헤이룽장성 당안관에서 ‘특별이송’에 관한 당안자료를 발견하였으며, 그 문헌들은 

생체실험의 대상자들이 731부대에 수감된 경로를 알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진 4> 세균전 제2전시실: 1997년 헤이룽장성당안관에서 특설이송에 관한 당안자료가 발견되었다. 특설감옥에 생체실험 
대상자가 투옥되었고 그들의 손과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다.

③ 제3전시실: 세균실험

731부대는 100여 종에 달하는 생체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 전시실에서는 당안에 기록된 

33종의 실험을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731부대원의 회고에 기초하여 각종 세균실험의 자세

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세균을 주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사기를 통해 세균을 주입하는 근육주사였다. 아울러 동상실험 과정이 묘사되어 있

는데, 동상 후 지혈, 수혈, 해부, 절단, 봉합 등의 과정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5> 제3전시실: 각종 근육주사를 통해 세균실험이 이루어졌고, 동상실험 역시 731부대의 중요한 실험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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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전시실: 독가스실험

731부대는 실내에서 생체실험뿐만 아니라 독가스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가스발생실과 지

하가스저장실을 설치하였으며, 731유적지에서 세균생산에 사용되는 용해솥과 고압살균기 

등이 발견되었다. 731부대원의 기억에 따르면, 731부대는 매월 각종 세균 3,000kg을 생산

할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사진 6> 제4전시실: 독가스 실험을 위해 독가스 생산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었다.

⑤ 제5전시실: 실험재현

이 전시실은 731부대의 잔인한 실험을 재연하고 있다. 바로 진공실험, 해부표본 제작 등 

잔인한 생체실험이 재연되어 있다. 사체소각로는 3개가 있었는데, 부대원용, 실험동물용, 

생체실험자용 등이다. 아울러 양측 벽면에 731부대원들의 증언과 731부대 노역자들의 증언

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 7> 제5전시실: 진공실험, 사체해부실습 등 다양한 생체실험 내용이 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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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6전시실: 이시이 집무실

2009년 이후 새롭게 전시되었다. 이곳은 이시이가 실제로 업무를 보던 장소이며, 이시이

가 업무를 보는 광경이 그대로 재연되어 있다. 이시이가 사용하던 장롱과 의자 등이 전시

되었다. 이시이 집무실 아래쪽으로 이시이가 사용하던 비밀통로가 남아있다.

<사진 8> 제6전시실: 이시이의 집무광경과 이시이가 사용하던 실제 가구가 전시되어 있다.

⑦ 제7전시실: 야외실험

731부대는 야외실험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지역에 야외실험장을 설치하였다. 야외 생체

실험에 사용된 야외용 급수기구, 유탄포 차바퀴 등이 전시되어 있다. 1939년에는 노몬한 

전투에서 세균전이 실시되었는데, 731부대원 4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사진 9> 제7전시실: 1939년 이시이는 노몬한전투에서는 세균전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일본군부는 이시이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당시에 사용하던 용접장비(오른쪽 사진)는 현재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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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8전시실: 야외실험장

안다(安達)실험장이 중요한 야외실험장 중의 하나였다. 야외실험장은 실험대상자를 묶어 

놓고, 도자기 폭탄을 지상 100미터 이상에서 터뜨리고 세균이 인체에 잘 침투하는지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광경이 재현되어 있다. 실제 야외실험장에서는 발견된 적지 

않은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었고, 전시실에는 도자기 파견과 완제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사진 10> 제8전시실: 안다 야외실험장에서 실험모습이 재현되어 있고, 실제 도자기 폭탄 파편과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⑨ 제9전시실: 731부대 동물사육 및 실험용구

731부대는 말, 소, 양, 돼지, 원숭이, 쥐 등 적지 않은 동물들을 사육하여 혈청실험 및 

세균실험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사체해부시 사용했던 인체 장기 걸개, 세균실험시 사용된 

의료용구, 표본병, 온도계, 주사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11> 제9전시실: 세균실험을 위해 각종 동물들이 실험도구로 사용되었고, 사체해부시 사용했던 장기 걸개 등이 전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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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0전시실: 연구저작물

이 전시실에는 731부대 역사에 관해 연구한 국내외 저작들과 일제의 전쟁선전 잡지 등

을 모아놓은 곳이다. 731부대진열관이 수집ㆍ조사한 서적만도 166권에 달한다.

<사진 12> 제10전시실: 731관련 저작과 전쟁선전에 활용된 잡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⑪ 제11전시실: 참회

이 전시실에는 731부대원들의 참회와 회고 등 기록이 전시되어 있다. 731부대 특설병동

을 직접 그린 그림, 특별호송차량 상세도, 참회록 등이 전시되어 있다. 심득룡을 직접 이송

했던 헌병대원의 나오카타 이시바시(石橋直方)의 증언과 인터뷰 영상이 눈길을 끈다.

<사진 13> 제11전시실: 731부대원들의 참회와 증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생체실험이 자행된 본부건물 뒤편의 실험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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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12ㆍ13전시실: 일본순회 전시물

이 전시실은 일본 ABC기획위원회가 199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일본의 60여개 도

시에서 전시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10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참관하였다고 한다.

<사진 14> 제12․13전시실: 일본에서 순회 전시했던 전시물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2) 화학전 전시실

① 제1전시실

화학무기의 거대 살상력 때문에,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

력을 경주해왔으며, 일련의 조약을 통해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해왔다. 화학무기의 위력과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일본은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하고 생산에 돌입하였

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오쿠노시마(大久野岛)는 화학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

이었다. 이 섬은 세토(瀨戶) 내해(內海)와 히로시마(廣島) 남면 바다에 위치하는데, 군사전

략상 지도상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섬이다. 

<사진 15> 화학전 제1전시실: 일제는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는 오쿠노시마라는 섬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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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전시실

1937년 일본 육군은 독가스 장전포탄을 제작하기 위해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에 병기

제조소를 건립하였고, 일본 해군 역시 독자적으로 화학무기를 연구하고 제조하기 위해 

1943년 해군 공장을 건립하였다. 화학무기 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지바현(千葉縣) 

나라시노시(習志野市)에 육군나라시노학교(陸軍習志野學校)를 건립하여 화학부대 정예요원

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였다.

<사진 16> 화학전 제2전시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각각 독자적으로 화학부대를 운용하고 화학전을 준비하였다.

③ 제3전시실

이 전시실에서는 일본군이 전쟁 중에 사용한 화학무기 상황을 보여준다. 일본군이 중일

전쟁 기간 계속해서 지시한 화학무기 사용 작전지시서는 일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는 증거 중의 하나이다. 쑹후(淞滬)전투에서 우한(武漢)전투에 이르기까지 화학무기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갔는데, 전시실에는 그 전투에서 사용된 일본군의 총기류와 방독면 등이 전

시되어 있다. 

<사진 17> 화학전 제3전시실: 1937년 7월 일본군 참모총장은 중국전선에서 화학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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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4전시실

중국군은 1939~41년 창사(長沙)전투에서 화학무기의 제물이 되었다. 일본군은 국민당군

대에 대규모 화학무기를 투입하였고, 후방 근거지에도 대량의 독가스를 살포하였다. 일본군

은 자신들의 독가스 사용 혐의를 희석하기 위해 오히려 중국군이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주

장하면서 국제적인 비난과 견책을 피하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진 18> 화학전 제4전시실: 중국군은 장사전투에서 화학전의 희생물이 되었다. 화학전에 대비하여 일본군이 마구용 장비
까지 갖춘데 비해 중국군은 수건을 감싸는 정도가 최선이었다.

⑤ 제5전시실

일본군은 중국군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화학전을 전개하였다. 1942년 5월, 일본군은 

허베이성(河北省) 딩현(定縣) 베이투안(北疃) 지역에서 화학전을 실시하였다. 국제사회는 일

본군에게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일본군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화학전

을 중지하지 않았다.

<사진 19> 화학전 제5전시실: 일본군은 화학전의 대상으로 정규군과 민간을 가리지 않았다. 



<사진 21> 중앙회랑: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되었다. 예전과 달리 한국인들의 추모 공간에는 한글 이름과 사진 
등이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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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6전시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일본 내의 화학무기는 UN군이 처리하였으나 중국 내

의 화학무기는 방치되어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 환경 등을 위협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7개 성ㆍ시ㆍ자치구 등 수십 개 지역에서 각종 유독탄 200만발, 독가스 100톤 이

상이 발견되었다. 중국 전역에서 독가스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일본 정부는 화학전의 존재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사진 20> 화학전 제6전시실: 화학무기는 중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그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화학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중앙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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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추모공간은 원래 마지막 전시공간에 조성되었다. 전시공간을 확대하면서 본부건

물 출입구 뒤쪽의 중앙 회랑으로 이전하였다. 중앙 회랑은 본부건물 중앙에서 세균실험실

로 통하는 중심 통로인데, 이곳 양쪽 벽면에 세균실험과 세균전으로 희생된 3,000여명의 

명단이 올라 있다. 이 중에서 1,467명은 항일투쟁 등에 관련된 인사들로 특별이송을 통해 

특설감옥으로 이송된 사람들이다. 중국인, 소련인, 몽고인, 한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초까지 심득룡과 이청천은 한국인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이름과 더불어 

‘조선족’으로 표기된 바 있었다. 2011년 이후 진열관 중앙 회랑으로 희생자 추모공간을 이

전하면서, 한글이름과 사진 등을 부착하여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한성진, 고창률, 이

기수, 김성서 등을 포함하여 총 6명의 한국인 이름이 희생자명단에 올라 있다.

4) 일본인 고아를 돌본 중국인 어머니 전시실

이 전시실은 본부건물 좌측 1층에 조성되어 있다. 2011년 6월, 중국적십자사의 제안으로 

설치되어 2012년 8월부터 전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중국인 양

부모와 일본인 고아(中國母親的博大情懷: 中國養父母與日本遺孤)”라는 제목이 붙은 전시실

은 전쟁으로 버려진 일본인 고아들을 돌보는 중국인 양부모의 사연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종전 이후 60여 년 동안 전쟁으로 고통받아온 중국인 부모들이 고

아들을 양육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조력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진열관측은 이 

전시를 통해 어떤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으며, 세균전의 

피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관람시에는 이 전시

관을 볼 수 없고, 특별전시가 이루어질 때만 관람이 가능하다. 진열관측에 따르면, 안내인

원이 충원되는 대로 일반관람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진 22>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전시실: 전시 일본인 이주정책에 따라 중국에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이주해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자신들의 자식까지도 버려두고 황급히 중국을 떠났다. 버려진 일본인 고아들을 돌본 것은 중
국인 어머니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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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 연구는 제국주의 침략시기의 세균전의 기억을 항일 역사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에 활

용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731부대진열관의 건설 

및 발전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 

역사 및 영토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세균전 관련 진열관 등의 건립이 계속되고 있어, 731

부대 진열관은 중국정부가 대중들의 역사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유통시키고 소비하게 하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역사박물관이나 전쟁박물관은 전쟁의 피해자 또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중국인

민의 영웅적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

족의 단결과 화합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애국주

의 교육기지 건설에 적합한 주제였다. 중국정부는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이념을 강조하기보

다 애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가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자 했다. 그러

나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딜레마를 탈각시키기 어려운 한계도 노출

하였다.

반면 세균전의 기억을 활용한 애국주의 교육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안티테제이자 피

해자로서의 중국을 부각할 수 있는 최적의 매개물이었다. 즉 세균전의 피해는 오로지 중국

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동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였으며, 피해 규모

는 언제라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731부대진열관은 중국인의 영웅적 투

쟁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도 전쟁의 피해자라는 인식과 세균전이 후방의 민간

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었다. 이러한 세균전의 기억은 

최근 한중일 삼국의 동아시아 근현대사 역사서술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5)

최근 731부대진열관은 세균전에 대한 기억 속에서 최근 중국의 민족주의 교육이 애국주

의 교육기지를 활용한 편협한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고, 동아시아적 지평

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731부대진열관은 단순한 피해자로서 애국주의에 호소하기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양

심과 세계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부상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731부대진열관은 2000년대 중반 이러한 기획 방향을 설정하고 있

15)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편,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현대사(서울: 
한겨레출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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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2012년 중국어머니 전시실의 개관을 통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중국이 

세균전이라는 미증유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일본인 고아들을 성심성

의껏 양육하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북돋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 구성은 기존의 박물관들이 피해자로서의 중국인과 제국주의에 대한 영웅

적 투쟁을 강조해 왔던 것과는 다른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역사박물관

과 전쟁박물관이 중화민족의 영웅적 투쟁을 강조한 애국주의를 통해 배타적 민족주의에 함

몰될 수 있는 반면, 세균전의 기억은 피해자로서의 중국인이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했다는 

국제적 애국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의 새로운 가능

성을 창출한 것이었다. 또한 731부대진열관은 일본, 한국 등지에서 731부대 특별전을 개최

하여 동아시아인들의 역사적 기억 속에서 일제의 만행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 동아시아 

민간교류와 연대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731부대진열관에는 일본에

서 개최한 전시내용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731부대 특별전이 개최

되기도 했다.16)

세균전 관련 박물관의 건립은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류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전쟁과 반일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에서 반일에 대한 정

서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세균전 관련 박물관의 건립은 반

일의 국가적 정체성의 형성뿐만 아니라 세균전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에

도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세균전은 중국사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

서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중국 민족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

구는 장기적으로 역사문화를 강화하는 매개체로서 역사박물관을 통한 지식의 유통이 국가

적 레벨과 지역적 레벨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례로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31부대진열관의 사례는 단순한 전쟁박물관에서 벗어나 중국정부가 중국 민족주의를 자

극하는 다양한 경로의 하나로서 기존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애국주의 교육에서 국제적인 

애국주의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의 향

방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731부대진열관 전시교류는 동아시아 반전교

육과 민간교류의 장을 활짝 열어 전쟁반대와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동아시아인들의 역사교

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16) 최근 한국 독립기념관에서는 731부대진열관의 협조를 받아 한중 국제교류전의 일환으로 “일본 731부대의 
세균전”을 주제로 2013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전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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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피아 성당- 유태인 박물관- 북대황 박물관

쌍성으로 이동 - 승욱문, 승은문 (쌍성보전투)

하얼빈으로 이동 - 송화강, 러시아거리

소피아 성당은 하얼빈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그리스 정교
회 성당으로 53.35미터 높이에 전체면적이 721평방미터
로 주변 극동지역에서는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배전
정(拜占庭)양식 건축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로는 '수어페이야[索菲亞敎堂]'라고 부르며 하얼빈 
건축예술관이라고도 한다. 1903년 중동철로(中東鐵路)를 
개통하면서 제정 러시아의 보병사단이 하얼빈에 들어왔
고, 러시아 정부에서는 병사들을 위한 군 예배당으로 
1907년에 나무 구조로 된 성당을 건축하였다. 1923년 9
월 27일에는 재건축을 시작하여 9년 동안 반듯하면서도 
우아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춘 성당으로 완성하였다.  
1996년 11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선정되었다. 1997
년 6월 성당의 내부까지 예전의 원래모습으로 복원한 후 
'하얼빈 건축 예술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는 성당 
내부에 하얼빈의 역사가 담긴 흑백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많은 유태인들이 하얼빈으로 유
입되었는데 그것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에 유

태인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하얼빈 유대인의 역사를 담

고 있는 박물관이다. 유태인들의 그 당시 생활상과 하얼빈
으로 오기까지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에는 유태인 

교회로 쓰였던 만큼 곳곳에 유태교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창문이나 난간 곳곳에 장식되어있는 유대교 상징-다윗의 별
이라 불리는 육망성. 박물관의 1층은 과거 하얼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과 사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건물들을 모

형으로 남겨놓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건물들의 옛 모습들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날 (8.8)

소피아 성당      

유태인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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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황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의 무대가 된 북만주 벌판, 베이다황을 뜻한다. 중국 동북 지
방의 북부를 이루는 쑹넌 평원과 싼장 평원을 부르는 지역 이름이며 세계 3대 옥토지대 중 한 
곳(중국의 거대한 식량창고)이다. 박물관에는 당시 이곳에서 일하던 베이다황 정신이 소개되어 
있으며 다양한 판화들이 전시되어 있다. 
베이다황 개간의 역사는 멀리는 진(秦)·한(漢)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주민이 유입되기 시작
한 때는 청(淸)대부터다. 강희제(康熙帝) 때 러시아인들이 헤이룽강 유역에 자주 침입하자 청나라 
조정은 이곳에 병참을 세워 수비를 강화했다. 특히 건륭 56년(1793년), 화북지방에 가뭄이 심해
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해 베이다황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베이다황은 20세기 초만 하더라
도 유목민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지 않던 거대한 초원이자 숲, 습지대였다. 1940년대에도 
이곳은 여전히 정착민이 살기 힘든 대초원이었다. 나라의 법과 제도는 야생이나 다름없는 이곳
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사람보다 승냥이가 자주 보이는 곳이었고 유목민과 러시아 혹은 
일본군과의 크고 작은 전투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곳이었다. 
본격적인 개간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후 이뤄졌다. 마오쩌둥(毛澤東) 국가 주석은 지난 1947년, 
농촌 출신 왕젠 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곳을 식량기지로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다. 인민해방
군 부참모장이던 왕젠(王震) 장군의 주도하에 수십만의 사람이 이곳을 농토로 개간했다. 국가 주
도의 역사가 그대로 남은 까닭에 지금도 베이다황 집단은 중국 정부의 농간총국 산하 국영기업
이다. 중국 정부가 동북방 변두리를 농토로 주목한 이유는 이곳이 헤이룽강과 우수리(Ussuri)강, 
쑹화(松花)강 등 세 강이 만나는 천혜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경과 가까워 많은 사
람의 거주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요인도 고려한 듯 보인다.   
초기 개척은 군인들의 몫이었다. 50년대 들면서 인민해방군 15개 사단을 통합한 인민해방군 제
97사단의 군인 10만여 명이 목숨을 바쳐가며 이곳을 인간의 땅으로 만들어나갔다. 1976년까지 
이곳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은 1만 명이 넘는다. 소련의 도움으로 1954년, 드디어 농장
이 본격 개간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이듬해 8월 개간팀을 본격 파견했다. 인민해방군은 만
들어지는 농장마다 마치 군부대처럼 이름을 붙여나갔다. 현재도 291농장은 당시 이름 그대로 남
아 있다. 82세가 되던 1990년, 왕젠 장군은 자신의 평생을 바친 베이다황에 마지막으로 방문해 
"국가를 위해 100억근 쌀과 고기를 생산하도록 분투하자"라는 글을 남겼다.
문화혁명기에 접어들면서 개척은 '지식청년'들의 몫이 됐다. "지식청년은 농촌에 가서 빈한한 농
민에게 재교육을 받으라"는 마오쩌둥의 지시 아래 총 267만 명의 지식청년이 전국 각지로 흩어
졌다. 1976년까지 54만 명이 넘는 지식청년이 베이다황을 거쳐갔다. 이들 중에는 제11대, 12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지낸 후야오방(胡耀邦)도 있다. 당시 지식청년들은 매일 같이 
새벽 3시에 기상해 하루종일 노동하는 고된 삶을 이어갔다. 이 힘든 시기와 특수한 환경이 이른
바 '베이다황 정신'을 낳았다. 베이다황 정신이란 '어려움을 이겨내 분투하고, 용감하게 개척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개인을 없애고 봉사하자'라는 말로 요약된다.

북대황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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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성(雙城)>

쌍성시는 하얼빈시 서남부 방향 약 40킬로미터 지점 송화강 남안 송눈(松嫩) 평원에 위

치해 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문화고성으로, 흑룡강의 남대문으로 불리며, 2014년 하얼

빈시가 되었다.주(周)나라 때에는 숙신(肅愼), 한(漢)나라 때에는 읍루(?婁)라 불렀다. 본래 

쑹화강[松花江] 유역의 물길(勿吉)이 지배하였으나 6세기 중엽 물길의 세력이 약화되자 각 

부족들이 자립하였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말갈이라 부른다. 이들 부족 중 대표적인 것은 

예맥(濊貊) 계통으로 농업을 주로 하던 속말(粟末), 백산(白山)이다. 속말과 백산부족은 고

구려에 복속하였다가 고구려가 멸망하자 영주(營州: 遼寧省朝陽)로 이주하였고, 후에 발해

가 성립되자 대부분의 말갈족이 발해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흑수부족만은 쑹화강과 헤

이룽강[黑龍江] 하류 지역에 근거를 두고 발해에 대항하였고 발해 멸망 이후 흑수말갈은 거

란에 복속되어 여진(女眞)이라 불렀으며, 그후 생여진(生女眞)과 숙여진(熟女眞)으로 나뉘었

다가 생여진은 금(金)나라를 건국시킨 주체가 되었다遼대 초기 동경(東京)에 속하였고 10세

기 발해가 멸망한 후, 여진(女眞)이 흥기하면서 백두산에서 송화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힌 

생여진 왕안부(生女眞 完顔部)의 땅이 되었다. 800년전 요와 금의 주력부대가 결전을 벌인 

최전방이며, 지금까지 金대의 옛 성 유적이 남아있다. 金代 上京路 會寧府, 元代 요양행성

(遼陽行省)에 속하였으며, 淸 가경(嘉慶) 19년（1814）성을 세운 이후, 인구가 늘어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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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성 승욱문 승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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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의 지류 중에 하나이며 지류 중에는 최대의 지류

다. 총연장 2000km에 달한다. 중국의 동북부인 길림성, 

흑룡강성의 탯줄이다.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두개의 성을 거치며 주민들

에게 필수적인 물을 공급한다. 물이 녹아 있을 때는 기

선의 항해가 가능해서 내륙 운하로 사용되지만 겨울이 

길어 5개월간은 얼음 상태로 있는데 이때는 썰매를 이

용한다.

승욱문은 쌍성의 오래된 門樓(성문위에 지은 다락집), 청 

同治 7년(1868년) 쌍성보 성벽을 재건하고, 동쪽에 승욱

문, 서쪽에 承恩문, 남쪽에 永和문, 북쪽에 永治문을 세

웠다. 현재에는 동문인 승욱문만 남아있다. 승욱문은 높

이 11.5미터, 동서 길이 8미터, 남북 넓이 8.75미터, 총

건축면적 70평방미터이다.

1932년 9월 한국독립군과 고봉림考鳳林이 지휘하는 중

국의 길림자위연합군이 전략적 요충지이며 물산의 집결
지인 쌍성보를 공격하여 일·만군을 격퇴한 곳이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동문과 남문을 공격하고 독립군

은 서문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성
내에는 만주군 3개여 단이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독립군

의 공격으로 북문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

문 밖에는 미리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매복시켜 둔 연합군의 공격으로 대부분 사살되었다.

쌍성보전투에서 한국독립군과 고봉림군의 사상자는 

30~40명에 지나지 않았고, 일본군은 부대원의 절반 가
량을 잃었고 만군은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2,000

여명이 투항하였다고 한다. 1932년 11월에 있은 2차 쌍

성보전투에서도 한국독립군은 뛰어난 전투를 벌였으나, 
일·만군에 비해 화력이 열세하여 전략적 거점인 쌍성

보를 내주고 동만으로 이동하였다.

승욱문(承旭門)

승은문(承恩門) - 한국독립군의 쌍성보전투雙城堡戰鬪 유적지

송화강, 러시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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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민족, 북방왕조의 이해 
 

요(遼), 송(宋), 금(金), 서하(西夏), 

원(元), 고려 등의 10-14세기는 다

원적 국제질서 

북방왕조는 ‘중국사’인지, 아닌지 

황진상 (광운전자고등학교) 

1. 북방 민족의 성장 과정과 요인 

1. 북방 민족의 성장 과정과 요인 
수·당대 북방 세력 중 큰 세력은 

투르크계 민족이었던 돌궐과 위구르            

 유목민 최초로 독자적인 문자 보유  

 

9 세기  중반구 르  , 위해체                 

일부는 남하여 당의 영역으로 이동, 

다른 일부는 서쪽으로 이주 

 

투르크계 민족 이동 후 생겨난 공백을 

메운 것이 거란 

    

2. 거란의 성장 (907-1125) 
 

• 거란(요) 왕조는 야율아보기가 황제를 칭한 때부터 천
조제가 금에 투항할 때까지 9명의 황제, 210년 동안 
존속(916-1125).  

• 거란 왕조는 족명인 거란을 국호로 쓰기도 하고, 중국
풍으로 요(遼)라는 국호를 쓰기도 함. 국수파가 집권하
면 거란, 한화파가 집권하면 요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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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민족, 북방왕조의 이해 
 

요(遼), 송(宋), 금(金), 서하(西夏), 

원(元), 고려 등의 10-14세기는 다

원적 국제질서 

북방왕조는 ‘중국사’인지, 아닌지 

황진상 (광운전자고등학교) 

1. 북방 민족의 성장 과정과 요인 

1. 북방 민족의 성장 과정과 요인 
수·당대 북방 세력 중 큰 세력은 

투르크계 민족이었던 돌궐과 위구르            

 유목민 최초로 독자적인 문자 보유  

 

9 세기  중반구 르  , 위해체                 

일부는 남하여 당의 영역으로 이동, 

다른 일부는 서쪽으로 이주 

 

투르크계 민족 이동 후 생겨난 공백을 

메운 것이 거란 

    

2. 거란의 성장 (907-1125) 
 

• 거란(요) 왕조는 야율아보기가 황제를 칭한 때부터 천
조제가 금에 투항할 때까지 9명의 황제, 210년 동안 
존속(916-1125).  

• 거란 왕조는 족명인 거란을 국호로 쓰기도 하고, 중국
풍으로 요(遼)라는 국호를 쓰기도 함. 국수파가 집권하
면 거란, 한화파가 집권하면 요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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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란의 태조 야율야보기 :  907년 거란의 각 부 통일 

916년 대거란국 세우고 황제라 칭하며 중국식 연호 

사용 926년 발해 정벌, 중국 역사상 북방 지역을 처음 

통일(그 면적이 북송의 두 배), 발해 멸망 후 회군 도중 

사망. 

 

○ 거란의 태종 :  5대 10국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연(燕) · 

운(雲) 등 16주를 넘겨 받아 화북 지방 진출 

      - 연운 16주는 현재 산시와 허베이 북부로 연은 베이징  

         주변, 운은 다퉁 주변을 말한다.    

 

○ 거란의 성종 때  전성기 :  

 12세에 즉위, 처음에는 어머니인 소(蕭) 태후가 

섭정 실시(소씨는 대대로 요의 황족인 야율씨와 

결혼)                   

 993년 고려 침략(소손녕 :  소배압의 동생, 거란 

황후의 친정 아버지) 

 1004년 전연의 맹약 체결 

   

   

    

전연(澶淵)의 맹약 

○ 10세기 후반 거란과 송은 군사적으로 대
치하면서 몇 차례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 

○ 1004년 겨울 거란군은 송의 수도 개봉(開
封)에서 약 100킬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황허강변의 전연군(전주(澶州))를 
포위 

○거란(요 )의  기마  군단이 

허베이(河北)의 모든 도시를 

유린하면서 모든 도시를 

유린하면서 황허 연안에 있는 

전주(전연)에 밀어 닥침. 황허를 

건너면 바로  송의 수도 

카이펑(변경). 그러나 보급로가 

너무 길어지면서 거란의 성종도 

송의 진종과 강화 조약 체결               

‘전연의 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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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란은 북방 민족의 본거지를 지키면서 
중국 내지를 지배 

• 영토 내에 수렵, 유목, 농경 등 다양한 
생업을 가진 여러 민족이 포함                     
통치도 각 민족의 풍속에 따라 다스리
는 정책 실시 

   - 거란인을 비롯한 다른 유목민족들에게는 
부족제에 기반을 둔 북면관, 한족과 발해
인들에게는 주현제에 기반을 둔 남면관으
로 구별하여 성격을 달리하는 사회 통합  

요의 북면관제와 남면관제 고려와 송, 거란의 관계 

○ 고려는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926년)되자 발해
의 유민을 받아들이며 이들을 우대 

○  942년에는 거란의 태종이 보내온 낙타 50필을 만
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이고, 사신 30인을 유배 

○ 947년 정종 때 광군을 조직하여 거린 침입에 대비
(광군은 현종 때인 1011년에 광군사로 개편) 

고려와 송, 거란의 관계 

○ 960년 송 건국,  광종 치세 962년 송과 고려 교류 시작. 

○ 993년 고려는 송에 보내 원병을 청하였으나 출병을 거부
하자 30년 만에 국교를 단절. 

○ 1089년 송과 고려를 국교를 재개할 때까지 84년 동안 외
교 단절. 

○ 거란의 3차에 걸친 고려 침공(993년부터 1019년 12월까
지 약 30년에 걸쳐 침입)후 1019년 양국 국교 회복, 고려
는 송 대신에 요의 연호 사용, 요가 멸망하는 1125년까지 
활발한 교류 

북방 민족의 성장과 이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교과서 88~89쪽 

송은 요에게는 전연의 맹약에 따른 화평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고려에게는 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

로 대장경을 전해 주었다. 요는 고려와의 관계를 중

시하여 “거란대장경”을 고려에 전해 주었다. 

자료3에서 거란과 고려가 대장경을 통한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3. 서하의 흥기 
   (1038-1127) 

 

• 독립 :  당 중엽 이래 송의 서북 일대에서 활약하던 유목 민족인 탕쿠트 
족의 이원호가 황제를 칭하며 하(서쪽에 있어 서하라고 함)를 세움
(1038). 서역과의 통상 요충지 장악으로 송을 압박. 

•  발전 : 송, 요와 함께 정립하는 형세를 이룸 

    - 1040~1042년까지 서하와 송 전쟁, 1044년 양국간 조약 체결, 서하가 
송에 신하의 예, 송은 매년 은 7만2천냥, 비단 15만3000필, 차 5만근을 
서하에 지급, 국경에 무역장을 개설해 교역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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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진의 흥기와  
남송의 건국 

○ 장백산과 흑룡강 유역에 살던 여진족은 고대에는 숙신,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물길, 당대에는 말갈로 불림.  

○ 여진족은 10세기 초 이후 요의 지배를 받음. 

○ 1114년 요를 공격하여 대승. 1115년 하얼빈 남동쪽의 안
출호수(按出虎水) 부근 아성(阿城)에 있던 완안부의 추장
인 아골타가 자립하여 황제(재위1115∼1123) 에 올라 국
호를 금(金)이라 함.  

 

○ 송의 휘종은 금이 요보다 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금
을 이용하여 요를 멸망시키고, 연(燕) · 운(雲) 등 16
주 등을 회복하고자 함.          연·운 16주를 되돌려 
받는 대신 요에게 주던 세폐를 금에게 주기로 동맹 
체결.  

○ 아골타의 동생이 태종으로 즉위, 1125년 서하와 연
합하여 요 천조제를 포로로 잡고, 요를 멸망 시킴. 

4. 여진의 흥기와 남송의 건국 

     

○ 송의 무능을 간파하고 1126년 송의 흠종 정강 원
년, 송의 수도 변경(汴京)을 함락, 북송 멸망, 남송
과 회수에서 대산관 에 이르는 선을 경계로 대립
(정강의 변). 

○ 1153년 희종을 시해한 해릉왕이 수도를 연경(燕京,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기고 중도(中都)라고 함.  

4. 여진의 흥기와  
 남송의 건국 

남송 : 북송 멸망 후 남송 건국(1127) → 금이 진회를 

석방하여 남송과 화의 진행 → 금 희종 때인 

1140년 금의 남침 → 금의 대패, 송의 장군 악비 

금군 저지 → 악비 사형에 처해지고 1141년  금과 

군신 관계를 맺고 세폐를 바치며 평화 유지 

4. 여진의 흥기와  
 남송의 건국 

12세기의 금과  
송(남송) 

송은 금에 신하라고 칭하며, 송 
황제는 금의 책봉을 받도록 함. 
금 황제 생일과 신년을 하례하는 
사절을 매년 파견, 세폐 대신 
세공으로 매년 은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바치도록 약속. 
[세폐는 형제 관계에서, 세공은 
군신 관계에서 바치는 조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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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의 금과 
송(남송) 

금의 4대 해릉왕은 아골타가 
일어났던  상경 (오늘날 
하얼빈 )에서  연경으로 
천도하였는데 , 현 재의 
베이징이 왕조의 수도가 된 
것은 이때가 처음. 이는 북방 
출신의 여진인들이 북의 
만주와 남의 중원을 동시에 
지배하기 위해 두 지역의 
접점을 선택한 것. 

루거우차오(노구교) 

 

1189년 금 세종 때 남북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경 남쪽 

노구강 위로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해 

1192년 완공. 처음에는 광리교라 

부르다가 후에 강의 이름을 따서 

루거우차오(노구교)라고 하였다.  

• 여진은 유목민은 맹안 모극제로,  농경민
은 주현제로  병용하여 다스렸다.  300호
를 1모극부로 하고  10모극부를 1맹안부
로 조직하였다.  1모극부에서 100명의 군
사를 징집해  1모극군으로 하고,  10모극
군으로 1맹안군을 편성하였다. 

• 맹안(猛安, 10모극의 장)은 천(千)을 의미, 
모극(謀克, 300호의 장-100명 군사)은  ‘족
장’을 의미. 군사제도인 맹안 ·모극을 1114
년 태조가 행정기능 겸임, 평화시에는 생
업, 전시에는 군사, 여진인과 거란인에게
만 적용. 

 

금의 이원적 통치 체제 악비(岳飛, 1103∼1142)와  
진회(秦檜, 1090∼1155) 

• 민족의 원수 여진족을 물리친 구국의 영웅 악비와 그를 죽
이고 원수의 나라에게 고개를 숙여 평화 조약을 구걸한 매
국노 진회(후세의 민중 평가) 

 - 1126년 말 북송 왕조는 여진족이 세운 금의 공격 앞에 멸
망, 1142년 봄, 금과 북송의 후신인 남송 사이에 평화조약 
체결 

 - 이러한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악비
(1103∼1142)와 진회(1090∼1155) 

  

악비(岳飛, 1103∼1142)와  
진회(秦檜, 1090∼1155) 

 - 악비와 한세충 등의 무장이 금의 공격을 어렵사리 막아내
고 있던 시기인 1130년 10월, 북송이 멸망한 다음 금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인 진회가 귀환. 

 - 악비는 진회의 강화 정책에 반대, 진회는 모반의 혐의로 
악비를 체포, 1142년 말 처형, 당시 악비의 나이는 40살 

 - 오늘날 항저우의 서호 남쪽 기슭에는 악비의 사당, 악비의 
묘소, 입구에는 진회 부부의 철제 조각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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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비 사당에 있는 

진회 부부의 철제 

조각상. 철제 조각

상 바로 위로 “교양 

있는 관람을 위해 

가래침을 뱉지 맙시

다.”라고 적혀 있다. 

고려와 여진, 금의 관계 

○아골타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이 담긴 ‘금사’에
는 금의 시조는 김함보라는 인물로 원래 ‘고
려’에 살던 인물로 서술.  

○송나라 사람이 금에 갔다가 전해들은 이야기
를 적은 ‘송막기문’에서는 금의 시조가 신라인
으로 서술. 

고려와 여진, 금의 관계 

○청의 ‘만주원류고’ 에서는 “신라왕의 성을 
따라 국호를 금이라 했다.“ 며 금의 시조가 
신라인이라고 밝힘. 

○청의 역사서 만주실록에서 청 황실의 성은 
‘애신각라(愛新覺羅)’로 ‘애신＇은 한자어
로 금, ‘각라’는 한자어로 성, 씨족으로 기록. 

고려와 여진, 금의 관계 

○고려는 1104년 여진 정벌 실패, 윤관은 신기
군, 신보군, 항마군을 구성된 별부반을 편성. 

○1107년 여진 정벌 시도, 동북9성을 쌓고 군대
를 주둔 시킴. 

○고려 예종 4년 1109년 동북9성을 여진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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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여진, 금의 관계 

○금은 1125년 요을 멸망 시킴. 

○1126년 정강의 변, 북송 멸망 

○고려 인종 때인 1125년 군신 관계를 요구
하는 금의 사대 요구를 당시 정국을 주도
했던 이자겸과 김부식이 금의 요구를 승낙. 
형제맹약 체결 

고려와 여진, 금의 관계 

○고려가 금과 맺은 형제 맹약에 대해 단재 신채호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당시 정세 속에서 금과 형제맹약을 맺은 것
은 송과 금의 대립 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고려
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도 대두. 결코 즉흥적
이거나 정략적인 필요에 따라 시행된 것이 아님. 

5.  다원적 국제  
    관계의 전개 

• 송은 주변 여러 민족으로부터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 거

란 ·금 ·서하 모두 스스로 황제라 

칭함. 북방의 정복왕조와 남방

의 한족왕조 동등 인식, 두 명, 

때로는 세명의 ‘천자’가 동시에 

존재(다원적 국제관계) 

5.  다원적 국제 관계의 전개 

• 거란 ·금 ·서하 모두 각각 독자적인 문자를 가
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주변 민족의 대두는 문
화적 자각과도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  이러
한 ‘자립화＇의 물결에는 북쪽과 서쪽만이 아
니라 가나 문자가 보급된 시기인 일본도 포함
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함.  

북방 민족의 성장과 이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교과서 88~89쪽 북방 민족의 성장과 이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교과서 88~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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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를 통해 송 대 이후 전개된 국제 관계의  
            특징을 말해 보자.  

송과 요, 금, 고려는 세력 균형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다원적 국제 관계를 형성하였다.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현재 중국에서는 거란의 요, 여진의 금, 몽
골의 원 그리고 만주족의 청을 어떻게 생각
하고 있나요?  

• 중국 역사로 가르치고 중국의 역사라고 생
각하고 있나요? 

•  2002년 중국 당국은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악비가 더 이상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는 고등중학교 역사 

대강을 발표한다. 왜 중국 당국은 

민족의 영웅 악비를 갑자기 격하 시

키려는 것일까? 

•황허 문명권에서 일어난 한족들은 전
통적으로 한족 외의 민족들은 오랑캐
인 이민족을 생각했다. 

•그런데 만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의 역사관에서는 
민족의 영웅 악비가 중국 통일의 장
애물이다. 어제의 민족 영웅이 오늘은 
반통일 인물로 전락한 것이다.  

 

•여태까지 적국으로 보던 북방계 나라
들을 자국사로 포괄하다 보니, 특히 
금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부득이 수천년 내려
오던 영웅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궁색함을 보면 동북공정이 얼
마나 허구인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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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Ⅲ. 국제 관계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

  1. 유목 민족의 성장과 다원적 국제 관계

학습 목표

• 사료를 통해 북방 민족 국가의 성격과 10세기 이후의 국제 관계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 대장경을 통해 송, 거란(요), 고려의 문화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교과서 88~89쪽

북방 민족의 성장과 이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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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1을 바탕으로 흉노의 선우와 10세기 거란의 카간의 성격을 비교해 보자.

2  자료 2를 통해 송 대 이후 전개된 국제 관계의 특징을 말해 보자.

3  자료 3에서 거란과 고려가 대장경을 통한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
인지 설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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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민족의 성장과 이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반             번  

이름  

오늘의 질문
•현재 중국에서는 거란의 요, 여진의 금, 몽
골의 원 그리고 만주족의 청을 어떻게 생
각하고 있나요? 

•중국 역사로 가르치고 중국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나요?【읽기자료】오늘날 중국 당국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정책적 과제 가운데 하나가 소수

민족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 55개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 대부

분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티베트족이라든가 위구르족

처럼 한족에 대해 커다란 적개심을 지니고 있는 민족도 있다. 이러한 이질적 민족들을 다

독거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 아래 안주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통치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추진되어 한국인의 감정을 

심하게 거슬리게 했던 동북공정도 그러한 민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현재 중

화인민공화국은 청조의 확대된 영토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는데, 청을 이어받은 중화인

민공화국이 현재 중국 지역을 통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현재 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행혁명 전후 20세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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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인을 학살하는 잔인한 이민족으로 평가받았고 20세기 영화에서도 청은 부정적으로 

표현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평가이다. 현재의 중국이 신장, 위구르, 티베트까지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청에서 찾기 위해, 청의 역사를 현재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청사』 100

권을 편찬 중에 있으며 이른바 ‘청사공정’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교육당국에서는 중국역사의 주체가 한족이 아니라 중화민족이

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한족이 중심을 이루는 국가가 아니라 ‘통일적다민족구가’라

고 한다. 한족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소수 민족이 어우러져 중국이라는 통일 국가를 이

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진족이나 거란족, 몽골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그리고 

심지어 조선족까지 중화민족의 일원이라고 말한다. 

중국이 통일적다민족국가라는 관점에 의거한다면, 북송과 남송 뿐만 아니라 요와 금 등

도 중국을 구성하는 정권의 하나가 된다. 동일한 논리에서 송과 금 사이의 전쟁도 중국이

라는 국가 안에서 일어난 내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악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남송과 금의 전쟁에 내전이라면, 더 

이상 악비를 ‘민족의 영웅’이라든가 ‘구국의 영웅’이라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략 1990

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학계의 악비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인 입장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

다. 악비와 진회의 대립구도를 민족영웅과 매국노라 이해하였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민족

정책이 강화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대세를 이루어 가면서 악비에 대한 평가에도 미묘

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당국의 입장에 따르는 견해가 점

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비 평가의 변화를 잘 보여 주는 것이『악비연구』라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이 

간행물은 악비의 사당이 있는 항저우에서 발간된다. 1988년 1집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5집

이 발간되었는데, 1996년에 간행된 4집까지만 해도 악비를 민족 영웅이라 인식하는 논문이 

절대 다수였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민족정책이 강화되며『악비연구』는 거의 10년 만인 

2004년에 이르러 5집이 가까스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5집에 수록된 논문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악비와 무관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사실상『악비연구』가 아니라『송대사연

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악비라는 인물이 지닌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그로 말

미암은 악비에 대한 관심의 저하 등이 반영된 산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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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악비가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인 

화이론 관점에서 서술해 보시오.

예시답안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악비는 나라가 처한 절체절명

의 위기에서 외적의 침입을 앞장서서 막아 낸 수호자이자,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기 

위하여 적 점령지로 진군하는 정복자이기도하다. 한국사의 예를 든다면, 이순신 장군인 

동시에 광개토대왕인 셈이니, 한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악비가 영중 

중의 영웅인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2. 현대 중국의 민족정책 변화와 함께 악비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연관지어 서술하시오. 

예시답안  현대 중국의 민족정책은 과거의 한족중심에서 벗어나 중화민족의 재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한족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들을 모두 중국역사의 주체로 인정한다

는 것인데,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악비는 중국인 한족으로서 같은 중국인 여진족에 맞

서 싸웠을 뿐이니 내전에서 활약한 장군일 뿐 ‘구국의 영웅’ 또는 ‘민족의 영웅’일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악비에 대한 숭배와 추앙이라는 전통적 시각은 중국 정

부의 이런 시각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3. 남송의 진회와 고려의 이자겸․김부식의 주화론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예시답안  당시 금과 남송의 힘을 비교하면 진회가 선택한 평화의 길은 어쩌면 남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또한 전쟁을 지양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의도에 

있어서도 주화론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지 모른다. 실제로 불안한 대외 관계 속에서도 

강남의 경제력을 눈부시게 성장하기도 했다. 다만, 평화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해마다 비단 25만 필은, 25만 

냥이라는 막대한 세폐를 바친다는 것은, 결국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했

기 때문이다. 

 금이 중국 대륙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은 고려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오면

서 군신의 관계를 요구한다. 당시 고려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자겸, 김부식 등은 

대외적 평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의 요구를 승낙했다. 그려의 이같은 선택으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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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려에 대한 군사침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금과의 맹약은 전통적인 고려의 실리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당시 고려의 조야에서 큰 마찰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남중국의 남송과 북중국을 장악한 금의 대립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고려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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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동군 731 부대 진열관 - 동북열사 기념관 - 흑룡강성 박물관

아성 금태조릉 - 금 상경역사박물관 -하얼빈으로 이동

하얼빈시 남쪽에 위치하는 731부대 유적은 1939년 이시이 시로가 창설한 생화학 실험 기지로, 

일본군의 끔찍한 만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적은 예산으로 대량 살상이 가능한 세

균전의 이점에 눈을 뜬 일본은, 1930년대 이곳 하얼빈에 세균전 실험기지를 건설했다. 중일전

쟁 중에 지어져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적을 불문하고 약 3,000명에 이르는 포로가 이곳에서 

희생되었다. 일본군은 죄수에게 역병과 매독 전염균을 주사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산 채로 화로에 구워 죽이거나 동사시키기까지 했다. 독일군의 아우슈비츠수

용소와 맞먹는 잔인한 범죄가 자행됐지만, 미군정과의 거래로 731부대는 비밀에 부쳐졌다.

생체실험 대상은 주로 한국, 중국, 러시아, 영국 포로들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이곳에서 실험

으로 희생된 사람 수는 약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1945년 소련 군대가 하얼빈에 진주했을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일본군은 남아 있던 400명의 포로를 처형한 뒤 이곳을 불태워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1980년대 초 731부대 장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일본의 한 대학

에서 발견되면서 하마터면 영원히 비밀로 남겨질 수도 있었던 일본군의 만행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이 부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초 한 일본기자에 의해서이며, 그 이전까

지는 의학실험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이시이 시로의 만행을 면죄한 미국만이 알고 있었던 극

비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일본군의 소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1982년 731부대가 생체실험을 했던 장소를 전시관으로 

개관했다.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도록 수술도구, 해부도구 등 실제로 사용되었던 도구가 전시

되어 있으며, 생체실험을 모형이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만행의 끔찍함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셋째날 (8.9)

731 부대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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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세워진 3층 높이의 건물로 하얼빈 경찰청으로 
쓰여졌으며 일본이 동북 3성을 침략했을 때 중국인들을 

핍박하던 장소이다.

현재는 동북 열사 기념관으로 바뀌어 항일 전쟁의 과오
를 잊지 않고 동북에서 활동했던 열사들을 기념하는 전

시들로 꽉 차 있으며 한국인 열사들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1904년 러시아인에 의해 지어진 러시아풍의 건물이다. 

전시실은 크게 2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연사박물관에

는 고생대에 존재했던 생물체의 화석과 광물, 토양과 현
재 흑룡강성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전시 하고 있으며 역

사박물관에는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지역 역사를 총

망라한 전시품이 진열되어 있다. 숙신의 <석촉>에서부터 
발해와 료 금 송 원 명 청은 물론이고 근래의 유물까지 

전시되어 있다. 지금의 흑룡강성이 한때는 숙신과 부여,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이었음은 분명하나, 흑룡강성박물
관에는 부여와 고구려의 유물을 진열하지는 않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박물관에 신석기시대의 유물로 

전시되어 있는 링안(寧安)시 출토의 흑요석 <석촉>은 숙
신의 이름난 활촉이다. 

동북열사 박물관

흑룡강성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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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박물관 2층의 원나라시기의 유물진열관에 <대완(大碗, 접시)>이 원나라의 자기로 전시

되어 있다. 이 <대완>은 할빈시에서 출토된 것으로, 자기의 안쪽은 국화문이 백상감 되어 있고, 

바깥쪽은 국화문이 흑백상감 되어 있다. 자기의 유약이라든가 상감기법을 보면 이는 원나라에
서 만든 자기가 어니라 멀리 고려에서 만든 것이 원나라시기에 이곳까지 들어왔다가 출토된 것

이다. 이 자기가 한반도의 남단인 전남 강진에서 만든 것인지는 검토되어야 하지만, 생산지인 

고려에서 상당히 먼 곳까지 온 것만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특히 발해의 많은 유물들이 이
곳에 전시되어 있다.

<아성(阿城)>

아성(阿城)은 여진족이 건국한 금(金)나라(1115년~1234년)의 발원지. 요나라를 밀어내고 

중국 화북지방을 지배한 아구다(阿骨打)의 금나라(1115~1234) 수도 상경(上京)이 옛 이름이

다. 1115년 아골타(阿骨打)가 이곳을 수도로 삼은 뒤 금나라를 건국했다. 예전에는 도시였

지만 지금은 하얼빈 시에 통합됐다. 아륵초객하(阿勒楚客河)가 아성시의 남쪽에서 흐르고, 

동쪽은 송눈평원(松嫩平原)이 있다. 아성은 上京會寧府라 불리는데, 상경·중경·동경·남

경·서경의 5경을 둬 넓은 영토를 다스린 발해의 5경제를 금나라가 이어받은 것이다. 발해

의 5경제는 고구려의 5경제를 계승했다. 

당시 금나라 황실은 발해인을 왕비로 맞았다. 금나라의 성군인 세종의 어머니, 4대 황제 

해릉왕의 어머니는 모두 발해 여인이었다. 또한 아골타는 발해인을 신뢰하여 발해 유민 장

호(張浩)를 새로운 수도 북경 건설 책임자로 등용했다. 금나라는 발해의 대제국 경영의 경

험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체제를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아성은 처음에 회령으로 불렸지만 나중에는 상경의 이름이 더해지면서 ‘金上京會寧府’로 

붙여졌다. 그 뒤 38년간 4대의 치세를 받고 있던 중, 해릉왕이 금나라 수도 상경회령부를 

태우고 연경으로 옮겼다. 지금 남아있는 오래된 성벽과 유적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잘 되어 

있으며, 유적도 많이 남아있다. 흔적이 남아 있는 금나라 발원지 터에 2018년까지 대대적 

발굴사업과 함께 금나라 유적지를 새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 아성(阿城)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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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상경역사박물관은 흑룡강성 하얼빈시 아성시 남교에, 금 태조릉과 인접해 있다. 금나라의 첫 

수도인 상경 인근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역사박물관이다.  1961년 설립 당시에는 아성박

물관이라고 칭하고, 중국에서 유일한 금나라를 주제로 한 전문전시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1986

년 금상경박물관으로 바뀌었다. 1988년에 9개의 전시실이 새로 만들어졌다. 금나라의 수도로 봉

해졌을 때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현재 중국 유일의 금대 문물 소장 박물관으로 약 2100여점

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그 중에는 국가 1급 보호 문물도 21건에 이른다. 소장 문물 가운데 

1급 소장품 30건, 3급 이상의 소장품이 56건이다. 금나라 시기의 생산도구, 전쟁무기, 궁정예기

(宮庭禮器), 관부인감(官府印鑑), 종교법기(宗敎法器), 금은장식품 등이 진열되어 있다. 그 중 중요

한 것들을 석기, 옥기, 陶器, 瓷器, 청동기, 고서화 등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 전시되고 있는 아성의 백성(白城)에서 출토된 금대의 <항해경>과 <쌍용경>은 고려의 동

경과 쌍둥이처럼 똑 같다. 고려동경이 금나라시기에 이곳에 온 것인지, 금나라의 동경이 고려로 

간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것을 복제한 것인지가 연구되어야 할 유

물이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아성에서 출토된 문진인 <구형진지(거북이형 문진)> 역시 고려시대의 유물

과 유사한데, 고려의 것은 금나라의 것보다 약간 더 크고 더 뚜렷하게 잘 생겼다. 이러한 유물

은 상당히 더 있을 것인데, 이들 일부만 보더라도 고려는 금나라나 원나라와 상당히 교역을 하

였던 점을 잘 알수가 있다. 타국의 먼 북방에서 우리 선조들이 만든 유물을 보는 것은 매우 흥

미로운 일이다. 

박물관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금나라 초기 황제들의 흉상 중 특이한 점은 아구다의 넷째 아들 

완안종필(完顔宗弼, 여진식 이름은 우추), 곧 금진왕의 동상이 황제들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

다. 완안종필은 유명한 군사전략가로, 송(宋)군을 연달아 격파하며 장강(揚子江) 이남까지 침공했

다. 나중에 성을 완안(完顔)에서 첨(詹) 씨로 바꿨는데, 대만의 첨 씨들이 그의 후손이다. 선조를 

기리기 위해 대만의 자손들이 돈을 모아 이 큰 동상을 세웠다.

북방민족의 중국 공략은 이후에도 지속돼, 누르하치(奴爾哈赤)는 만주 일대에 흩어져 있던 여직

(여진, 명나라 사람들은 女直이라고 불렀다)을 통일하고 중국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거느렸

던 청나라를 세웠다.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여진족 약화 기도에 의해 나뉜 해서 여진, 건주 여진, 야인 여진 중 건주 

여진 사람이었다. 건주 여진은 조선과 바로 맞닿은 곳에 자리를 잡은 부족인데, 누르하치의 성

공에는 조선도 큰 역할을 했다. 조선이 명나라 황제에게 바칠 조공으로 누르하치에게서 수달 가

죽을 사갔고, 누르하치는 그 대가로 조선의 농기구를 가져와 이를 화살 등 무기로 만들어 결국 

명 대군을 격파하는데 썼기 때문이다. 

금 상경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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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나라 태조 완안아골타(完顔阿骨打: 1068~1123)의 능 (제위 11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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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太祖 完顔 阿骨打

금나라 정사인 『금사』와 금 건국 당시, 송나라에서 씌어진 『송막기문(松漠紀聞)』을 

보면 “금나라 시조의 이름은 함보(函普)인데 처음에 고려에서 온 신분이다”라는 내용과 “여

진의 추장은 신라인이고 완안씨는 중국말 왕과 같다”

즉 아골타의 조상은 고려에서 온 신분이며 신라인이라는 것. 아골타의 출생년도를 계산

해보면 금나라 시조 함보가 여진에 들어온 시기는 신라 말, 고려 초다. 당시 신라와 고려

의 왕권교체기였던 한반도의 사정을 생각하면 두 사서는 같은 말을 적고 있다. 

김교헌은 麗金 시대라는 인식을 통하여 고려(남조)와 금(북조)을 우리 민족의 역사로 인

시했으며, 박은식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을 담은 사론이다. 유목민족이라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 마땅히 城이라고 부를 것이 없었으나, 아골타가 황제가 되었을 때(1115) 궁

궐을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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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기념관 - 방홍기념탑, 스탈린공원

정식이름은‘인민음악가 정율성 생애사적 전시관’으로 정율성이 살아 있을 때의 행적을 한 눈
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다. 안중근 의사가 직접 적을 쓰러뜨렸다면 정율성은 노래의 

선율로 인민해방군의 심장을 격동시켜 일본을 물리친 혁명가이다.

기념관에는 그의 사진과 친필 악보, 피아노 등과 같은 직접 썼던 물건과 연대기가 전시되어 있다.

방홍기념탑은 1957년 일어난 송화강 대홍수를 기념하여 만든 것으로 그 탑의 위에 있는 조각상

은 중국 공산당의 영웅들을 조각해 놓은 것이다. 탑에는 당시의 수위가 표시되어 있어 홍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당시 하얼빈 시민들은 단결하여 필사적으로 홍수를 이겨냈는
데 심지어는 자신들의 양식인 밀가루 포대까지 동원하여 둑을 쌓았다는 미담도 있다고 한다.

□넷째날 (8.10)

정율성 기념관

정율성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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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을 관통해 흐르는 쑹화강을 따라 1953년 조성한 강변 공원이다.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세운 길이 약 42km의 제방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와 주변 녹지, 여러 개의 동상과 오락시설들

로 이루어져 있다.
공원 중앙에는 제방을 완성하여 범람을 막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8년에 세운 홍수방지기

념비가 있다. 이 비는 제방 건설 이전에 홍수로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의미도 같이 

지니고 있다.
여름에는 사진촬영 부스와 아이스크림 판매대, 그리고 보트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송화강에서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썰매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얼음배(프로펠러를 돌려 

얼음 위를 미끄러져 가는 배) 등이 많다. 

스탈린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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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의 독립운동과 주요 한인 단체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교수실장)

  

1. ‘만주(중국 동북지방)’와 한민족 독립운동의 의미

일찍이 우리가 ‘만주’라고 불렀던 중국 동북지역은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등 여러 

왕조가 존속했던 역사의 무대였고, 고려․조선 시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한민족의 활동과 매

우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이곳은 거란·몽골·여진족 등 과거 우

리가 야만족으로 여겼던 북방민족의 고향이었다. 이들 북방민족들은 당시 변방으로 여겨졌

던 이곳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했다. 때문

에 과거 만주지역은 ‘용흥지지(龍興之地)’로 불리기도 했다. 

이곳은 특히 19세기 후반기부터 한민족의 이주와 정착이 본격화하였고, 20세기 전반기에

는 독립운동의 강력한 근거지가 되어 한국근현대사는 물론 중국근현대사에서도 매우 큰 영

향을 끼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다. ‘만주’ 역시 과거 일상적으로 쓰였던 용

어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동북(지방·지역)’으로 정착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도 ‘만주’라

는 용어 대신 ‘중국동북(지방, 지역)’이란 말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1)  

중국동북으로 이주한 한인(韓人)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조국과 

1) ‘만주(滿洲)’라는 명칭은 1613년 기록된『구만주당(舊滿洲檔)』에 처음 보인다고 한다. ‘만주’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계기는 청 태조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 정권을 세우면서 자신을 ‘만주 칸(汗)’이라 하고, 1635년 
청 태종(홍타이지)이 기존의 여진인을 대신하여 ‘만주인’으로 공식 채택한 데서 기인하였다. 이후 점차 부족 
명칭에서 지명으로 바뀌어 알려지게 되었다. 즉 ‘만주’라는 명칭은 청 나라 초기에 여진족 자신의 부족 명칭
이었다가 그들의 거주지 명칭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명으로서의 만주는 처음에 요서(遼西)·요동(遼東) 
지방을 가리켰지만, 곧 현재 중국동북지방 전역을 지칭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에는 ‘동삼성(東三省)’으로도 불
렸다(윤휘탁,「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만주-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쪽 및 윤영인,「만주라는 지명에 대하여」, 같은 책, 24쪽). 현재 중국에서는 ‘만주’ 대신에 ‘동북(지방)’, 또
는 ‘동삼성’ 등으로 부르고 있다. 주로 요녕․길림․흑룡강성 등 3성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만주’의 유래에 대한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된다(馬偉,「“滿洲”: 從族名到地名考」,『東北
史地』 2013년 3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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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흥무관학교와2)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등을 통한 인재양성, 서로군정서와 대한통

의부, 간도국민회와 대한독립군, 정의부·참의부·신민부, 1930년대 전반기 국민부와 조선

혁명당·조선혁명군, 한족자치연합회와 한국독립당·한국독립군 등 민족자치 및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여러 기관의 활동 등은 매우 유명하다. 1920년대 초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 

등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독립군의 승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당·정·군이라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갖춘 독립군의 항전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3) 

1910년대 독립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신흥학교(신흥무관학교) 관련 연구는 일찍이 

이현희, 박환, 서중석 둥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4) 또 2011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계기로 기념학술회의가 열리고, 학술지의 특집논문도 발표되었다.5) 1920년대 초 

남만주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대한통의부 관련 연구는 박걸순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6) 추후 중국측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한 인물과 단체 관

련 지역을 조사하면서 여러 독립운동과 단체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이란 식민지상태로 전락한 식민지 피압박 약소민족이 자주국가의 수립과 자립경

제의 실현을 위하여 제국주의 종주국의 지배와 침략상태를 전복하기 위해 노력·투쟁하는 

근대의 민족저항운동을 말한다. 독립운동은 피압박․피지배 약소민족이 현실에서 矛盾되고 

있는 식민지 종주국의 지배와 침략, 수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개하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순된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현실변혁

운동으로서의 조직적 무력투쟁은 물론, 여러가지 사회운동이나 농민·노동·문화운동 등 

2) 일반적으로 ‘신흥무관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설립 당시 명칭은 ‘신흥학교(新興塾)’였으며, ‘신흥강습소’, 
‘신흥중학’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3)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독립운동 관련 일부 성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신용하, 『한국민족 독립운동사연
구』, 을유문화사, 1985; 박영석,「만주지역의 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의 재조명』, 독립기념관 한국독립
운동사연구소, 1989; 박영석,『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윤병석,
『독립군사-봉오동, 청산리의 독립전쟁』, 지식산업사, 1990;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중국동북지역 한국
독립운동사』집문당, 1997; 신주백,『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운동 계열
의 대립과 연대를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1999; 채영국,『한민족의 만주독립운동과 정의부』, 국학자료원, 
2000;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독립기념관, 2007; 장세윤,『중국 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
현대사』, 명지사, 2005 ; 박환,『만주지역 한민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김영범,『혁명과 의
열-한국독립운동의 내면』, 경인문화사, 2010; 박환,『만주지역 한민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4) 이현희, ｢신흥무관학교 연구｣, 동양학 1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9; 박환,「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 민족운동사 연구』, 일조각, 1991; 박환,「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졸업생들의 민족운
동」,『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서중석,『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
사, 2001. 

5)『신흥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신흥무관학교 100주년기념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신흥무관학교 100주
년기념사업회, 2011 등을 들 수 있다. 학술지 특집논문으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발간『한국독
립운동사연구』40집(2011.12)에 한시준·김주용·김태국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6) 박걸순,「大韓統義府 硏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집(199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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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중운동이나 조직운동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한다.7)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 피

압박 약소민족 스스로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한 나라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거의 없었다고 

할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8)       

2015년은 광복70주년, 나아가 제2차세계대전 및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7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일본과 동남아, 구미(歐美) 등지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2015년 5월 9일 제70주년 (對

獨抗戰) 승전기념일 행사를 매우 성대하게 치렀으며, 중국 역시 같은 해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승전) 70주년(‘勝戰節’)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성대하게 치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 

구 소련(러시아)과 중국은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치른 전쟁에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

를 입었으나, 결국 나치독일과 군국·제국주의 일본을 상대로 하여 승전을 거둔 것으로 자

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족도 세계각지에서 끈질기게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직․간접적으로 독립을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과 의미가 제

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해외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비중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민족의 중국 동북지역(만주) 이주와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주요 단체 등을 

간단히 개관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간략히 정리, 보고하고자 한다. 

7) 장세윤,「중국 동북지역 독립군의 형성과 유형」,『중국 동북지역 한민족 항일투쟁의 역사적 의의(광복70주
년·항전70주년 공동학술회의)』(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중국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
의 발표논문집, 2015년 6월 18일), 3쪽

8) 조동걸,『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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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세기말 ~20세기 초 한인들의 중국 연변(북간도) 이주

일반적으로 만주(중국동북) 지방은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곳으로 인식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간도(북간도, 중국 연변)9) 지방은 독립군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무장항쟁 근거지로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이곳으로의 한민족의 이

주와 그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    

연변(북간도)지방은 17세기 중엽 만주족이 청(淸)을 건국하여 중국 관내(關內)로 들어간 

뒤 19세기 중엽까지는 청의 발상지로 신성시되어 엄격한 봉금(封禁)지대로 설정되었다. 그

러나 1860년대 이후 한․중인(특히 韓人)의 이주가 증가하고 러시아가 남하정책을 취하게 되

자, 청조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방정책을 취함으로써 봉금정책은 폐기되었다. 더욱이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조가 멸망한 뒤에는 한족(漢族)의 이주가 자유롭게 진행

되었다.10)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북)간도는 주로 한인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리하여 

1929년의 경우 간도 거주 한인은 그 지역 거주민의 약 76%를 차지하게 되고 약 39만의 

인구를 헤아리게 된다.11) 그러나 이 지역이 1909년 ‘간도협약(間島協約)’으로 중국 영토에 

공식 편입된 뒤 중국 정치권력의 비호하에 중국인 이주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한인 이주자도 늘어나면서 한인들은 점차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즉 1920년대 후반 간도지방의 한인들은 중국관헌의 압박과 횡포, 중국인 지주와의 대립, 

일제와의 정치․경제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한인 사회 내부에서의 계급분화에 따른 지주-소

9) 간도(間島)라 하면 평안북도 대안(對岸)의 서간도와 함경북도 대안의 북간도로 대별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북간
도(현재의 중국 연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북간도의 지역범위는 대체로 연길(延吉), 화룡(和龍), 왕청(汪
淸), 훈춘(琿春) 등 4개 현(縣)을 가리켰다. 경우에 따라 혼춘 지방은 제외되기도 했다. 그것은 혼춘이 두만강
의 지류인 해란강(海蘭江)의 바깥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간도’는 북간도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고자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곳을 ‘연변(延邊)’으로 부르고 있다. 이곳은 1952년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창립되었고, 1955년 ‘연변조선민족자치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인(韓人, 조선족)의 자치가 허용
되고 있다. 1982년의 경우 조선족은 이곳에서 전체 인구의 약 40%인 75만 4,500여명이 거주하였다(연변조
선족자치주개황집필소조,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6, 2쪽). ‘만주’ 또는 중국동북
지방은 대체로 현재의 요령성․길림성․흑룡강성을 가리킨다. 간도의 지리적 범위나 개념에 대해서는 일치된 정
의가 없고 중국·일본·한국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간도는 만주 동남부 지역, 즉 현재의 길림성 
동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데, ‘북간도’라고도 한다. 압록강 이북 지역과 송화강 상류, 압록강의 중국측 지류인 
혼강(渾江) 일대를 ‘서간도’라고 불렀다. 

10) 趙中孚, ｢淸代東三省北部的開發與漢化｣,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集刊(下冊) 第15期(1986), 臺北:中央硏究
院 近代史硏究所, 1~3쪽.

11) 李勳求, 만주와 조선인, 평양:숭실전문학교 경제학연구실, 1932,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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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농의 대립격화라는 여러 가지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30년경 한인의 약 

87%가 농민인데 그 중의 약 57%가 자작 겸 소작농 또는 전업 소작농이라는 사실은12) 한

인들의 열악한 처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929년경 일본측의 조사에 따르면 만주의 한인중 간도(중국 연변) 거주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4%였다.13) 그런데 한인의 간도 이주 동기는 경제적 궁핍이 주요인이었다. 실

제로 1931년경 이주한 한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95%가 경제적 곤란에서 이주한 것

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간도 이주 한인은 애초부터 경제적 궁핍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1929년경 간도지방에서 한인은 약 3/4의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인은 23.7%, 

일본인은 0.4%의 비율이었다. 그러나 민족별 토지소유 비율을 보며 한인이 약 56%, 중국

인이 약 44%를 점하여 토지 소유비중은 양 민족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15) 또한 1933년의 민족별 1인당 토지소유 면적을 보면 한인이 0.34정보(町步, 1정보는 

3,000평임)를 가진 반면, 중국인은 1.05정보를 소유하여 거의 3배의 면적을 갖고 있다. 그

리고 같은 해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한인이 3.31정보인데 반해 중국인은 4.8정보였다.16)

1930년의 민족별 계급구성을 보면 한인은 지주가 약 7.3%인데 중국인은 약 44.2%, 자작

농은 각각 35.5%와 32.5%, 소작농은 31.9% 대(對) 13.7%, 자소작겸농은 각각 25.4% 대 

9.6%로 나타났다.17) 이를 통해 우리는 한중 양민족의 사회경제적 존립형태에 심한 격차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인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지주라는 사실은 결국 한·중 

양민족 사이의 대립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작 한인의 약 59%가 한인 지주로부터 토지를 대

여받아 경작하고, 중국인으로부터 농토를 분배받아 소작하고 있는 한인은 오히려 약 41%로 

더 적다는 사실이다.18) 이는 한인 사회 내부의 계급분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지

주-소작관계가 광범위하게 성립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중국인 지

주 못지 않게 한인(韓人)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도 계급적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12) 金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5, 東京:原書房, 1967, p.585: 滿鐵調査課, 滿鐵調査月報 1933.1월호, 115쪽.

13) 滿洲國軍政部 顧問部, 滿洲共産匪の硏究, 1937, 509쪽과 이훈구, 앞의 책, 96쪽을 토대로 작성한 숫자임.

14) 만주와 조선인, 102~103쪽.

15) 滿洲調査月報 1933년 1월호 115쪽.

16) 滿洲共産匪の硏究, 141, 145쪽.

17) 주 11과 같음.

18) 滿洲共産匪の硏究, 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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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곳의 소작료는 한인들의 이주 초기는 비교적 낮았으나, 점차 이주자가 증가하면

서 소작료가 상승하고 소작조건이 악화되었다. 대체로 1925년 이후부터 소작료가 수확고의 

절반을 넘기 시작했다고 한다.19) 벼농사는 한인 농민들의 장기(長技)였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수익을 주었다. 그러나 간도지방은 산이 많고 기후가 한냉하여 콩과 옥수수, 조 등 

잡곡의 경작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콩은 만주의 특산물로서 

1920년대 이후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 경작면적도 확대되었다. 콩은 1925년부

터 1930년 사이 매해마다 간도지방 농산물 수출액의 70~80%를 상회하였고 1930년대 초에

는 콩을 비롯한 잡곡 등 곡물의 상품화율이 거의 89%에 달한 주요 농산물이었다.20)

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수출 및 상품화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곳의 농가경제가 자급

자족 체제에서 벗어나 세계적 규모의 상품유통과정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1929년의 세계대공황은 간도지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쌀

값의 경우 1930년에 예년의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콩·옥수수·조 등 잡곡가격도 크게 떨

어졌다.21) 그 결과 한인 농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주와 소

작인의 계급적 대립이 심화 확대되었다. 또 공황의 파급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한인 농민들

은 중국인 고리대자본이나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약칭 동척)와 같은 일본의 상업 

고리대자본을 통해 영농(營農)이나 생활자금을 빌어쓰는 경우가 많아져 이들에 대한 예속

이 더욱 심화되었다.22)

거기에 이 지역의 곡물 유통과정이 거의 일본 상업자본의 뒷받침을 받는 곡물상과 중간 

상인들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농민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아야 했다.23) 이러한 간도지역 곡

물 수출과정에서의 일본 상업자본의 독점과 동양척식회사의 대부(담보금융)에 의한 토지약

탈은24) 한인 농민들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동척(東拓)이나 ‘동

19) 현용순․이정문․허용구 편저, 조선족백년사화 제1집, 瀋陽:遼寧人民出版社, 1985, 64~66쪽 및 조선족약사
80쪽(백산서당, 1989 재간본).

20) 콩은 1925년 간도지방 농작물 수출금액에서 약 83%를 차지했고, 1929년에는 76.5%, 1930년에는 약 72%
를 차지했다. 또 상품화율은 콩이 88.9%, 기타 잡곡이 35.8%에 달했다고 한다(滿洲共産匪の硏究, 
73,566쪽).

21) ｢昭和五年吉林地方朝鮮人事情ニ關スル件｣, 국회도서관 소장 일본외무성, 육․해군성문서 제2,300권, 9,929쪽.

22) 중국인 고리대의 이자는 적어도 1년에 2~3할, 보통 연 6~7할의 높은 비율이었다. 한인 농민들은 이같은 
중국인 고리대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동척(東拓)에서는 한인 농민들에게 토지집조(執照, 
토지문서)를 저당하도록 해서 대부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약탈했으며, 토지를 小作주는 경우 40내지 50%의 
소작료를 받았다(滿洲共産匪の硏究, 576쪽 및 조선족백년사화 제1집, 67쪽).

23) 곡물을 사들이는 지방 상인과 도시 중개인들은 거의 일본 독점재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매판적 존재였다. 
三井物産과 三菱商社, 日淸製油 등 일본계 4상사에 대한 콩과 콩깻묵(豆粕)의 매수 수출점유율은 1921년에 
28.1%였으나, 1926년은 55.6%에 달했고 이 회사 명의 외에 간접으로 그 세력권하에 있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았다. 또 해마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었다(柴田善雄, ｢日本の對‘滿洲’通貨政策の形成とろの機能の實態｣, 
社會經濟史學43卷 2호(1977.8)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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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권업(東亞勸業)’ 등의 약탈적 토지겸병은 점차 치열해져서 1925년 이후 지주와 자작농은 

감소하고 빈농과 고농(雇農)은 크게 증가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상당수

의 한인들이 ‘동척’이나 동아권업의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이주 당시부터 반일감

정이 강했던 한인 농민들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러한 배경에서 한인 농민을 비롯한 대중은 계급적 평등과 반제(反帝)·반일(反

日)투쟁을 주요구호로 내세우는 사회주의 사상에 점차 공감하게 되었고, 중국인 및 한인 

지주에 대한 투쟁과 일제에 항거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3.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인들의 남만주지역(서간도) 이주

중국동북의 남만주(東邊道) 지방은 청조의 신성한 발상지와 팔기병(八旗兵)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17세기 중엽이래 봉금지대로 설정되었다. 이후 청조는 약 200년 동안 이 지역에 대

한 봉금정책을 기본적으로 고수하였지만 요동(遼東)지방 등에 대한 한족(漢族)의 유입이 꾸

준히 계속됨에 따라 봉금정책은 이완되어 점차 부분적 이주와 개간을 허용하고 권장하게 

되었다. 청조는 1860년대 이후 이 지역의 부분개방을 전면개방으로 수정하였는 데, 1895년 

청일전쟁이 종결된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타도된 뒤 한족의 이주는 정책적 제한없이 자유롭게 

전개되었다. 청조는 19세기 후반 이래 중국동북에 한족 이주민이 대폭 증가하자 1907년에 

정식으로 봉천(奉天, 1929년 遼寧省으로 개칭)·길림(吉林)·흑룡강성(黑龍江省 )등 3성을 

설치하고 동삼성(東三省) 총독을 두었다.          

한편 19세기 후반, 특히 1860~70년대 사이에 조선 북부지방에서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봉건관리들의 수탈도 심화되었다. 이에 적지 않은 한인들이 비공식적으로 압록강

을 건너 서간도(東邊道)지역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체로 평안북도 북부지역에서 

살던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한족(漢族) 이주민에 의한 동변도지역의 개간은 이미 1840년대

부터 시작되었다. 청(淸) 정부는 수시로 이들을 조사하여 내쫓았지만, 결국 1860년대부터는 

대세를 거스를수 없어 이주민에 의한 개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60년대부터 압록

강 상류·중류 지역인 장백(長白)·임강(臨江)·집안(輯安)·관전(寬甸) 등의 각 현(縣)에 

24) 1926년부터 1931년까지 6년 동안 동척은 농업대부 자금 명목으로 간도지방에 약827만 엔(圓)을 고리대로 
투자하고 결국 약 12만 묘(2,400만 평)의 토지를 약탈하는 데 성공했다(조선족략사,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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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을 마련한 한인 이민들은 1904년에 벌써 4만여명을 헤아리게 되었다.25) 이러한 

서간도 지역으로의 이주는 북간도(延邊) 지역 보다 10여년이나 앞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청정부는 1875년과 1881년에 각각 동변도와 연변지역을 개방하였지만, 한인들의 이주는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만주(南滿洲) 지역은 이미 한족과 만주족의 이

주․개간이 시작되었고 추후 한인들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중국 관헌의 탄압이 

연변지역보다 심했기 때문에26) 한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때문에 한인들은 보

다 조건이 좋은 연변지역으로 집중하여 이곳이 주요 집거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압록강 대안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이주한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만아니라, 만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원인이 컸다. 압록강변의 장백·임

강·집안현은 대한제국의 멸망 직후인 1911년에 이주민이 급증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

다. 1904년에 비해 무려 32.4%나 급증했다. 이는 궁핍한 농민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 

및 식민지 통치에 반감을 품고 망명하는 민족운동 관련인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1918년에는 장백과 집안현 등 한인들이 이미 정착한 곳의 이주율은 둔화된 

반면, 임강과 관전(寬甸), 흥경(興京) 등 그동안 한인의 이주가 적었던 미개척 지역으로 폭

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흥경현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데, 191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한인의 이주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27) 

이러한 사정은 당시 흥경현 행정구역이 현재의 유하현(柳河縣) 서부와 무순현(撫順縣) 동부, 

본계현(本溪縣) 북부 및 청원현(淸原縣)의 남부를 포괄한 광범한 지역이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지역이 1910년대 후반에 한인들의 이주가 집

중되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28) 이같은 배경에서 흥경현(1929년 新賓縣으로 개칭)이 

정의부 및 국민부, 조선혁명당․군의 유력한 근거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혁명당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1934년 경 동변도29) 4개 현에 거주

25) 洪鍾佖, ｢在滿 조선인 이민의 분포상황과 생업-1910~1930년을 중심으로｣, 白山學報41(1993), 120쪽.

26) 孫春日, ｢中國 연변조선족 集居區의 형성에 대하여｣,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국사학론총 하(탐구당, 
1992), 232~245쪽.  

27) 이러한 興京縣의 이주민 숫자는 중국측 기록으로도 어느정도 확인된다. 즉 新賓滿族自治縣民委朝鮮族志編纂
組 編, 新賓朝鮮族志(瀋陽: 遼寧民族出版社, 1994), 10쪽에는 1920년 이 지역의 韓人 숫자가 13,326호에 
65,22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의 짧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한인들의 이주가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28) 행정구역의 변동과 韓人들의 北滿지역 이주 등으로 1929년 3월 흥경현의 한인 인구는 26,825명으로 줄어
들었다고 한다. (新賓朝鮮族志, 9쪽)

29) 동변도란 중화민국 정부가 1914년에 공포한 법령으로 중국동북을 봉천성·길림성․·흑룡강성의 3성으로 구분
하고 그 아래에 설치한 10개 도(道)의 하나였다(姜在彦, ｢在滿朝鮮人の抗日武裝鬪爭-南滿における東北人民
革命軍 第1軍お中心に-｣, 朝鮮民族運動史硏究 제5호(1988), 11쪽). 대체로 현재의 요녕성 동남부·길림성 
남부와 압록강 以西 사이의 지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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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인들의 인구비율은 관전현 2.4%, 집안현 10.4%, 환인현(桓仁縣) 4%, 통화현(通化縣) 

4%로 평균 4.4%에 불과했다.30) 이 비율은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곳의 

이주한인들은 연변과는 달리 그야말로 ‘소수민족’으로 온갖 악조건을 무릅쓰며 살아야 했

다. 이러한 경향은 이 지역이 중만(中滿)·북만(北滿)이나 연변지역보다 인구가 조밀한 반

면, 가경지(可耕地)가 적었으며 그 가운데도 기경지(旣耕地)의 비율이 높고 토질도 양호하

지 못한 농업조건으로 확인된다. 또 주목되는 점은 동변도 지역이 다른 만주지역에 비해 

소작농 및 자작·소작겸농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항일무장투쟁이 치

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1937년 경의 통계를 보면 통화현은 96%, 집안현은 80%, 임강현은 

91%, 장백현은 90%, 무송현(撫松縣)은 75%로 집계되는데, 연변지역의 경우 64%이며 길림

성 평균은 52%로 나타난다.31) 동변도 지역은 한인(韓人)은 물론 중국인들도 대다수의 농민

들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서 생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조선

혁명군은 물론 중국공산당계 항일유격대의 온상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한인 소작농의 경작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계약형태는 보통 문서계약이 아

닌 구두(口頭)계약이었으며, 그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이고 3년 이상의 계약은 매우 드물었

다. 또 소작료는 거의 40내지 50%의 고율이었다. 여기에 종자대(種子代)와 현물(現物) 소작

료 운반비는 소작인이 전액 부담하였고, 각종 비료대금과 세금도 부담했다.32) 또한 소작료 

이외에 지주가의 가사를 돕기도 하는 등 각종 경제외적 강제가 있었다. 특히 논(水田)의 

소작료는 보통 10묘(畝, 약 2,010평) 당 5석(石) 정도의 비율이었고 금납(金納)은 거의 없었

는데, 금납의 경우 대두(大豆, 콩)를 표준으로 한 시가를 지주에게 납부했다.33)       

1930년대 중반 동변도 4개현을 평균한 경작면적은 연변의 그것과 비교할 때 2/3에도 미

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은 토지가 부족한 형편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토지를 빌어 소작에 종사했기 때문에, 연변에 이주한 한인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대다수

의 중국인들 사이에 끼어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토지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인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소작농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압록강 중류 유역의 4개현을 비롯한 남만의 동변도 지역에 사는 한인들은 이처럼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대부분 소작농으로 존재하며 중국인 지주의 착취와 압박에 시

30) 廣瀨進,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ける鮮農の特殊性｣, 滿鐵調査月報 1936년 9월호, 140쪽. 1920년대 후반 
중국 동북 전체에서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1) ｢東邊道治安工作委員會と宣撫工作｣, 宣撫月報 1937년 7월호, 滿洲國 中央宣撫小委員會 編, 19쪽; 윤휘탁, 
｢일제하 만주국의 치안숙정공작 연구-만주항일무장투쟁의 내적 구조와 관련하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1995), 37쪽에서 인용. 

32) 滿洲共産匪の硏究, 560~562쪽.

33) 滿鐵 經濟調査會 第2部, ｢滿洲各地に於ける小作慣行及小作料｣, 滿鐵調査月報 1935년 10월호,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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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주한인들을 중심으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연변지역과 달리 한민족 내부에서의 계급분화가 거의 없었기에 서로가 비슷한 처

지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국민부 등 독립운동 세력이 비

교적 오랫동안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남만주지역 한인들 대부분은 지주의 소작료와 고리대의 이자를 내고 나면 일년 내내 힘

들여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빚을 얻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런데 한

번 빚을 얻으면 고리채(高利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한인농민들은 극도의 빈곤상태에 허덕였던 것이다. 

한인들의 이주형태가 단순한 빈궁유민(貧窮流民)이 아니라 생활향상을 위한 정주형(定住

型) 이민이라는 일본인 연구자의 주장이 있으나,34) 실제로 생활향상을 달성한 이주자는 거

의 없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파산․몰락해간 것이 당시 추세였다. 1935년 연변의 연길현 

양성촌(陽城村)의 경제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35) 비교적 여건이 

좋은 연변의 자작농과 자소작겸농의 경우도 매 가구 평균 118元의 적자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대부에 의한 토지구입 등 재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평균 10元의 실질적 

적자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모험적 경제활동이었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물론 남만에서 토지를 담보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융자를 받았다가 

이를 갚지못해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또 상품화된 대두(콩) 등의 판매는 

거의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업자본의 독점을 통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곡물

유통 과정에서의 일본 상업자본 독점과 ‘동척’의 대부(담보금융)에 의한 토지약탈은 모두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치열한 항

일투쟁 전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만한인들의 경제적 처지가 이처럼 열악했기 떄문에 1920년대 후반부터 공산주의운동

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며, 여기에 한인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1920·30년대 민족주의

계열 운동단체들은 거의 관할구역을 정해놓고 거주한인들에게 군자금 명목의 각종 ‘의무금’

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재만한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날그날의 

생계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생활의 여유가 없었다. 이 떄문에 동만(東滿) 및 북만(北滿)지역

은 1930년대 초를 고비로 좌익계 독립운동이 크게 발흥하게 되며 독립운동 단체들의 각종 

의연금과 의무금의 징수는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위

34) 金森襄作, ｢‘滿洲’における中朝共産黨の合同と間島5․30蜂起について｣, 朝鮮史叢 1, 朝鮮民族運動史硏究會, 
1993)

35) 김기훈, ｢‘만주국’하 在滿 조선농민의 경제상황-1930년대 延吉縣 陽城村 B屯을 중심으로-｣(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구보고서, 1996),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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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까지 조직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만일대에서 활동한 조선혁명당

계열 민족해방운동 조직들은 이같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다양한 전술과 연대

투쟁으로 각종 위기상황을 타해 나갔다.      

4. 중국 동북지역(만주) 주요 독립운동 개관 

1) (항일무장) 독립운동사의 시기구분과 방략

(1) 시기구분(독립전쟁론)과 특징

   ① 제1기 : 1895~1910 국내중심, 의병전쟁

   ② 제2기 : 1910~1930년대 중반, 중국동북(만주) 중심, 독립군․동북항일연군내 한인 항쟁

   ③제3기 :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 만주 독립운동(독립군과 동북항일연군 내 

            한인들의 항일전) 쇠퇴, 중국 관내(關內) 지역 운동 발전,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활동

(2) 독립운동 방략

   ① 독립전쟁론 : 이동휘․홍범도, 만주․연해주 지방, 무장 독립항쟁, 독립군

   ② 외교독립론 :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구미외교부

   ③ 실력양성론 : 안창호, 국내 언론, (비밀)결사, 교육․산업 진흥(육성)

    ※자치론 : 이광수·최린 등, 국내 민족개량주의, 대일(對日)협력 논리. 이광수,「민족적경륜」,

     『동아일보』(1924.1.2~6, 5회 연재) - 국내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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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의병장(오른쪽)

          

2)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개척운동과 명망가들의 중국동북 이주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서‧북간도 지방을 항일 부흥운동의 기지로 삼아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려는 계획은 1895년경 김형진(金亨鎭)·김창수(金昌洙; 김구) 등이 구상하고 

현지를 답사한데서 출발하였다.36) 그 뒤 이러한 계획은 유인석 의병진영에 전달되었다.37) 

1896년 8월 말 중국 봉천성 회인현(懷仁縣)으로 망명했던 유인석 등은 서간도에서 연해주

로 이동하여 1910년 6월 ‘13도의군’을 조직하는 등 국권회복운동을 지속하였다. 또 1900년 

대 초 북한 지역에서 의병항전을 주도했던 이진룡(李鎭龍)·조맹선·박장호·백삼규(白三

圭)·전덕원(全德元)·홍범도·채응언(蔡應彦) 등도 서간도와 북간도 지방으로 망명하여 재

기를 도모하였다. 이처럼 서북간도 지역이 독립운동 기지로 중요시된 것은 우리나라와 가

깝다는 지리적 이점 및 과거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와 연고지라는 인식, 또한 상당수의 한

인들이 이미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로 가장 먼저 주목된 곳은 북간도 지역이었다. 1905년 을사5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멸망을 예견한 이상설·이동녕·이회영·정순만·여준 등의 민족운동가

들은 1906년 4월 경부터 북간도의 중심지인 연길현 용정촌을 독립운동 기지의 대상지로 

36)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68~75쪽.

37) 조동걸, ｢전통명가의 근대적 변용과 독립운동 사례―안동 川前門中의 경우｣, 대동문화연구3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0,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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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인들의 남만주 이주 경로
(『한국독립운동의 성지, 안동』2007, 51쪽)

 1910년대 만주, 연해주 주요 독립운동 단체 분포도

삼고 경영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그 해 가을 용정촌에 민족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 등 각

종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신민회는 1907년 4월 안창호의 발기에 의해 양기탁(梁起鐸)·전덕기(全德基)·이동

휘(李東輝)·이동녕·이갑(李甲)·유동열(柳東說)·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노백

린(盧伯麟)·이승훈(李昇薰)·안태국(安泰國)·이시영(李始榮)·이회영·이상재(李商在)·윤

치호(尹致昊)·이강(李剛)·조성환(曺成煥)·김구·신채호(申采浩)·이종호(李鍾浩)·주진수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신민회는 공화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비밀조직이었는데, 교육

구국운동, 계몽강연·학회운동, 출판운동, 민족산업 진흥운동, 청년운동 등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38)

특히 신민회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을 감행한 직후인 1907년 8월 해외의 독립군 

기지 개척과 독립군 창건 문제를 최초로 검토하였다. 이후 신민회가 이같은 방침을 본격적

으로 논의한 시기는 의병운동이 퇴조기에 접어든 1909년 봄이었다. 이때 신민회는 양기탁

의 집에서 전국 간부회의를 열고 국외에 적당한 후보지를 골라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기지를 창건하여 강력한 독립군을 양성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천되기 전에일제

는 안창호·이동휘·유동열·이종호·김희선(金羲善) 등 다수의 신민회 간부들을 구속하였

다가 이듬해 2월에야 석방하였다. 이에 신민회는 1910년 3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독립

전쟁 전략’을 채택하고,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38)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한국민족 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17~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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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전쟁론’은 한말의 구국계몽운동 및 항일 의병전쟁의 이념과 논리가 합일적으로 발전

한 새로운 논리였다. 일본 침략세력으로부터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달성키 위한 가장 정

확한 길은 적당한 때에 일제와 독립전쟁을 결행하는 것이라는 독립운동의 이론체계였다. 

독립전쟁론의 첫 실천방안이 바로 국외에 독립군 기지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집단적 이주

도 구상되었다.39)

신민회의 이러한 구상에 따라 1910년 4월 안창호·이갑·유동열·신채호·김희선·이종

호·김지간(金志侃) 등이 출국했으며, 가을에는 이동녕·주진수 등도 만주 일대를 비밀리에 

답사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또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선발대인 이동녕·이회영 등은 독

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단체이주를 추진했는데, 봉천성 유하현 삼원보에서 기지개척 사업에 

착수하였다. 신민회는 1911년 봄에 대대적인 단체이주를 실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가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191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걸쳐 황해도 ‘안악사건(일명 

안명근 사건)’과 ‘양기탁 등 보안법 위반사건’, 같은 해 9월에 ‘데라우치(寺內正毅) 조선총독 

암살음모사건’(일명 신민회사건, 또는 105인 사건)을 일으켜 안창호·이동휘·이갑·유동

열·이종호를 비롯한 신민회원 등 600여 명을 대거 체포하였다. 이에 신민회는 큰 타격을 

받고 조직이 거의 와해되었다.40)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민회 계열 인사들은 1911년 봄 삼원보에 자치조직

인 경학사(耕學社)와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4월(혹은 6월)에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세우

는 데 성공하였다. 이곳에서 이시영·이석영·이회영 일가와 이동녕·양기탁, 이상룡·허

위·김대락 일가 등이 가산을 정리하고 집단으로 이주하여 한인 마을과 독립군 기지를 개

척하였다. 신흥강습소는 뒤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학교는 많은 인재를 배

출하여 1920~1930년대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졌다.41) 

이밖에 이동휘는 연해주에서 조직된 권업회의 후원을 받아 1914년 북간도 왕청현 나자

구(羅子溝)에 대전학교(大甸學校; 일명 동림무관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권업회의 주요 

임원인 이종호가 자본금 천원을 갹출하고 이동휘와 지역 유지인 최정국·염재군·전의근 

등이 중국과 협의하여 세웠다. 이 학교는 군사교육과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항의

로 인해 1916년 폐교되었으나, 이후 북일학교와 북로군정서 산하의 사관연성소등으로 그 

맥을 계승하여 1920년대 초의 독립전쟁에 크게 기여하였다.42) 또 신민회 시절 안창호와 함

39) 신용하, 위의 논문, 100~106쪽. 

40) 105인사건과 신민회에 대해서는 윤경로,『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참조.

41) 신용하, 위의 논문, 100~119쪽.

42) 신용하, 앞의 논문, 119~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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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이상촌 건설운동을 추진하였던 김필순(金弼淳)은 1911년 통화로 망명하여 서간도 개척

에 참여하였다. 그는 세브란스 의전 동기인 이태준(李泰俊)과 함께 몽고에서 의료사업을 하

면서 북만주 치치하얼(齊齊哈爾)에 수십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100여 호의 한인들을 이

주시키기도 했다.        

1911년 5월 결성된 권업회 역시 군자금 비축활동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톡과 북간도의 

혼춘에 각각 ‘양군호(養軍號)’와 ‘해도호(海島號)’라는 잡화점을 운영하였다.43) 이러한 일련

의 움직임은 1915년 7월부터 1917년 11월까지 밀산의 김성무 농장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

고 있던 홍범도가 북간도 지방으로 진출하여 ‘대한독립군’을 결성하는 등 1920년대 초의 무

장투쟁으로 결실을 맺었다.44) 이처럼 1910년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1920년대 봉오동‧청산리전투 등의 독립전쟁, 나아가 1920~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

었다.

안동 유림의 남만주(서간도) 이주 역시 이같은 신민회 등의 일련의 동향과 밀접하게 관

련이 있었다. 안동지역 유지들은 김동삼과 김만식(金萬植) 등을 사전에 현지에 파견하여 답

사케 한 뒤, 이주가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5) 또 안동 지역사회의 리더 이상룡은 

주진수(朱鎭洙)·유인식(柳寅植) 등을 통해 신민회의 위와 같은 계획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10년 12월 경 협동학교 임원들은 만주로 망명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김동삼과 

김형식(金衡植, 김대락의 아들), 이원일(李源一)을 선발대로 파견하였다.46) 이상룡·김대락 

등 안동유림 문증의 만주 이주과정에서 김동삼이 큰 역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동삼은 줄곧 만주지역 민족운동의 선두에 서서 독립운동과 이주민들의 자치, 

행정, 교육운동 등을 선도하였던 것이다. 

특히 백하 김대락은 중국(만주) 이주와 망명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만삭의 임부인 손부(孫婦)와 손녀를 대동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경술국

치로 조국이 일본 식민지가 되었으므로, 분만할 신생아가 일본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

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7)   

43) 윤병석, ｢1910년대 연해주지방에서의 한국독립운동｣,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208쪽.

44) 장세윤, 홍범도―생애와 독립전쟁, 독립기념관, 1997, 143~154쪽.

45) 김희곤,『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512쪽.

46) 위의 책, 513쪽.

47) 조동걸,「백하일기 기사」,『우사 조동걸전집』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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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길림성 통화현 합니하 신흥무관학교 터 원경 

3) 의열단의 창립 - ‘정의’와 ‘맹렬’에서 ‘의열단’ 명명

김원봉(金元鳳)이 1919년 봉천(奉天, 지금의 瀋陽)에서 이여성(李如星)과 김약수(金若水)

를 만났을 때 고국에서 일어난 3·1운동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약수, 이여성은 “독립운동

은 반드시 해외에 나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내로 돌아가 인민 대중을 

토대로 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국내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원봉은 “무력투쟁을 통

해서만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며 한인 등 독립운동 세력이 모여있던 길림(吉林)으로 갔다. 

의군부(義軍府) 등 지린 한인 독립운동계의 핵심 지도자들은 대한광복회 회원이던 황상규, 

김좌진, 손일민 등이었다. 

3·1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한 민중의 저력을 깨닫게 된 김원봉은 지금까지 품어왔던 

생각을 바꾸게 된다. 즉 군대-독립군-를 길러서 세계 최강인 일본과 대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우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결국 오랜 고민 끝

에 도달한 결론이 암살, 파괴, 폭동 등을 내세운 폭력투쟁이었다. 3·1운동에서 민중의 힘

을 믿게 되었고, 그 민중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것이었다. 작지

만 강고한 결사체를 조직하여 적의 중심 인물들을 암살 처단하고, 적의 중심 기관들을 파

괴함으로써 민중 속에 내재한 엄청난 혁명역량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자는 것이었다. 

이때 그는 남만주 서간도 지역에서 폭탄제조법을 배우는 등 일본제국주의와의 무장투쟁노

선을 분명히 하였다.

1919년 11월 9일, 길림성 파호문 밖 중국인 농민의 집에 김원봉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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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였다. 모두 13명인데, 거의 밀양, 대구 일원에서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가 중국동북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즉 김원봉, 윤세주(尹世冑, 1901~1942), 이성우(李

成宇), 곽경(郭敬), 강세우(姜世宇), 이종암(李鍾岩), 한봉근(韓鳳根), 한봉인(韓鳳仁), 김상윤

(金相潤), 신철휴(申喆休), 배동선(裵東宣), 서상락(徐相洛) 외 1명이 모여 그 유명한 ‘의열

단’을 결성한 것이다.

결성 직후 의열단 대원들의 모습(우측 끝이 김원봉) 

황상규가 지도자인 의백(義伯)으로 추대되었는데, 단체의 이름은 ‘의열단(義烈團)’이라 하

였다. 공약 제1조에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에서 ‘정의’의 ‘의(義)’와 

‘맹렬’의 ‘열(烈)’을 따온 것이었다. 암살 대상으로 정한 것이 7가지 부류였으니, 이른바 칠

가살(七可殺)로 다음과 같다. ①조선총독 및 조선총독부 고관 ②일본 군부 수뇌 ③대만 총

독 ④매국적 ⑤친일파 거두 ⑥적의 밀정 ⑦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劣臣). 다음은 파괴 대상

으로 ①조선총독부 ②동양척식회사 ③매일신보사 ④각 경찰서 ⑤기타 왜적 주요 기관 등이

었다.48) 이들은 본거지를 중국 동북(만주)에서 상해(上海)·남경(南京) 등지로 옮겨다니면서 

국내의 일제 경찰서 폭파, 일제 요인 및 친일 주구배 처단 등 무정부주의적 투쟁을 지속하

였다.

이후 김원봉은 1920년대 초·중반, 6년 여에 걸쳐 의열단 단장으로 대규모 의열투쟁 계

48) 염인호,『김원봉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김영범,『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및『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성동,「현대사 아리랑-의열단 의백 김원봉①」,『위클리 경향』796호
(2008.10.21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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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및 경찰서·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대한 폭탄 투척사건 등을 배후에서 지휘 조종하며 

개인적 무장투쟁 수단에 의한 일제와의 항쟁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조직적 체계를 갖춘 연

합투쟁 및 조직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5년에는 중국의 황포군관학

교(黃埔軍官學校) 훈련생으로 입소하여 투쟁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다.49)

4) 1920년대 초 독립군의 항쟁

(1) 봉오동전투(1920.6.7)  중국 길림성 화룡현 봉오동

  가)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의 성립: 대한독립군(홍범도), 국민회군(안무), 

      군무도독부(최진동) 연합부대

  나) 독립군 900여명 형성, 독립군 수십명 전사, 부상 

      - 일본군(‘조선군’) 함경북도 나남 주둔 제19사단 월강(越江)추격대대(야스카와

        소좌) 100여명 사상 피해(임시정부는 120여명 사살로 파악)     

   

1920년 6월, 10월 봉오동․청산리전투 지역 개념도

49) 이상은 박태원,『약산과 의열단』(백양당, 1947); 국회도서관,『북한인물록』(1979); 한홍구 엮음,『항전별
곡』(거름, 1986); 염인호,『김원봉 연구』(창작과비평사, 1993); 한상도,『대륙에 남긴 꿈: 김원봉의 항일
역정과 삶』(역사공간, 2006); 김삼웅,『약산 김원봉 평전』(시대의창, 20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인
물대사전』(중앙M&B, 1999), 392~393쪽 등을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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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오동전투의 의의: ‘독립전쟁의 제1회전’으로 알려져 독립운동의 열기 고조, 연변(북

간도) 일대 동포들 사기 드높임. 동포들 ‘준 전시상태’로 인식. 대규모 독립군 연합부대의 

첫 일본군 정규군 격파  

(2) 청산리독립전쟁(1920.10.21~26) 길림성 안도현 3도구(三道溝) 청산리일대

  가)일본군의 토벌작전: 연변(북간도)지역 대상 조선 주둔 일본군 12,000여명 집결.

     ①이소바야시지대(磯林支隊) 4,000명 ②기무라(木村)지대 3,000명 

     ③아즈마(東)지대 5,000명 

  나) 독립군의 근거지 이동 : 백두산(장백산) 부근 2도구~3도구 일대 포진

  다) 독립군 연합부대의 성립(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군무도독부 등 2,000여명) 

     : 추격해오는 일본군 아즈마지대 5,000여명과 대결

  라) 청산리독립전쟁의 전개

      ①백운평전투 ②완루구전투 ③천수평(泉水坪, 샘물골)전투 ④어랑촌전투 ⑤맹개골전투  

        ⑥만기구전투 ⑦쉬구전투 ⑧천보산전투 ⑨고동하곡전투

  마) 전과: 독립군 전사 130여명, 부상 220여명 계 350여명

     (이범석은 독립군 전사 60명, 부상 90명, 실종 200여명으로 파악. 

     단 실종자 대부분은 돌아왔다고 함)  

     - 일본군 피해: 1,000여명 피살설(박은식,『한국독립운동지혈사』), 

       1,254명설(직후 임시정부 발표,『독립신문』)

       *최대 전과설: 일본군 전사 1,200여명(연대장 1명 포함), 부상 2,100여명 

        총 3,300여명설(이범석, 과장된 것으로 보임)

       * 객관적 전과: 일본군 500여명 내외 살상된 것으로 보임

        (임시정부는 600여명 사살로 파악)

  바) 영향: ‘경신참변’(일명 간도참변, 1920.10~11월)으로 연변일대 한인 농민 다수 피살

     (북간도 2,626명, 서간도 843명, 합계 3,469명설) 등 큰 피해. 

     독립군 근거지 뿌리뽑혀 민족주의운동 쇠퇴, 후일 사회주의운동 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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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해림시 김좌진 흉상(좌)과 일제의 동향보고

                      

(3) 대표적 독립군 사령관

홍범도(1868~1943), 김좌진(1889~1930), 안무(1883~1924), 허재욱(?~?)      1920년대 중반 참의부 독립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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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20~30년대 만주․연해주 한인 분포와 독립운동 단체(지도)

남만주의 정의부(正義府)․참의부(參議府), 북만주의 신민부(新民府)는 한인 교민들의 자치조직이자 독립운동 영도 조직이었다.   

6) 1930년대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활동

(1)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가) 중국동북에서의 민족유일당운동과 조선혁명당(1929)의 성립

      촉성회(개인본위론) → 재만유일당책진회 → 혁신의회 성립

      협의회(단체본위론, 단체중심론) → 국민부 → 조선혁명당 성립

  나) 조선혁명당의 ‘이당치국(以黨治國)’ 실현 : 조선혁명당(지도정당, 남만주 일대 독립운동

     총괄 등 이념 주도), 국민부(자치․행정기관), 조선혁명군(자위조직, 독립군) 

     * 조선혁명당 당의(黨義):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구적(仇敵) 일본 침략 세력을

      박멸하고 4천년 독립하여 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며, 국민 전체생활의 평등을 확보하여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     



122  동북아역사재단

 다) 조선혁명군(사령관 양세봉)의 활약: 영릉가전투, 신빈현전투, 중국의용군(요녕민중자   

     위군 등)과 연합 항전, 일본군 및 만주국군 등과 치열한 전투 수행

    - 중한항일동맹회 결성(1935.9.20)과 남만주지역에서의 한중 연합항전

 라) ‘조선혁명군정부’의 성립(1934.11)과 민족주의계열 독립군 최후의 항전(1937~38), 

    동북항일연군과 연계 작전

조선혁명군 독립군 사령관 양세봉 흉상(중국 요녕성 신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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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이춘윤(李春潤) 중국의용군 부대가 연합작전을 협의하고 결정한 내용. 
세계 제2차대전 발발까지 전망하고 있는 사실이 매우 주목된다(신한민보 1933.10.19자).

(2) 한국독립당(1930) 및 한국독립군의 성립

  가) 한국독립당(지도정당, 북만주일대 독립운동 총괄 등 이념 주도), 

     한족총연합회(자치·행정기관), 한국독립군(자위조직, 독립군)

  나)한국독립군의 활동과 중국 관내지역 이동  

      - 동경성(東京城)전투, 경박호(鏡泊湖)전투, 쌍성보전투 등.

      - 대표적으로 대전자령(수분하)전투(1933), 조선군 이케다(池田)연대 전멸시키고

       막대한 막대한 군수물자 노획 전과 거둠. 무기와 피복, 식량 등을 노획함. 

       독립전쟁 사상 최대규모 군수물자 노획 

      - 1933년 10월 이후 당수 홍진(洪震), 사령관 이청천, 참모 조경한·오광선·

       공진원·김창환 등 장병(40여명) 1차이동, 관내 민족운동 세력과 연계. 

       총 90여명 관내이동

         

(3) 대표적 독립군 사령관

   양세봉(1894~1934)  이웅(이준식, 1900~1966)  이청천(1888~19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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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30년대 동북항일연군의 활동과 한인(韓人)들의 활약

(1) 항일유격대의 성립

   반석현(磐石縣)에서 ‘개잡이대(打狗隊, 1931.10)’와 이홍광(李紅光, 용인 출신), 연길현·  

    왕청현·화룡현·훈춘현 항일유격대의 성립과 한인들의 주도적 역할

(2)동북인민혁명군(1933) 

   제1사 이홍광, 2사 조국광(중국인), 총사령 양정우(楊靖宇, 중국인) 

   - 이홍광 200여명 인솔, 평안북도 후창군 동흥(東興) 진입 전투(1935.2.13.): 

     경관, 일본인 등 9명 사살. 중국공산당계 대규모 항일세력의 국내진입 및 

     점령이란 점에서 주목되나, 우리에게 별로 일려지지 않음  

(3) 동북항일연군(1936): 제1~11군에서 제1~3로군으로 통합

  가) 제1로군: 남만주, 1·2군(이홍광, 주진, 안봉학, 최현, 김일성)

  나) 제2로군: 동만주(연변), 4·5·7·8·10군(최용건)

  다) 제3로군: 북만주, 3·6·9·11군(김책, 허형식)

(4) 보천보전투(1937.6.4)

  가) 식민지 ‘조선’ 진입계획(1937.3) → 서강회의(2·4·6사 간부) 

     ①제6사(북조선파견대,『동아일보』1937.6.6. 또는 북조선원정대, 

     백봉『김일성전』1권), 김일성 인솔→ 보천보 진입

     ② 제2·4사(보조 타격작전, 최현) → 무산 진입

  나) 실행: 제4사 → 무산공격(5.15), 제6사 → 보천보 공격(6.4)

     ① 병력 6사 90명, 국내 조국광복회 80여명(박달, 박금철) 연계

     ②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 등 공격

  다) 보천보 인구: 한인 274호, 중국인 2호, 일본인 26호

  라) 전과: 일인 2명 사살, 경기관총 1정, 장총 6정, 모젤권총 2정, 탄약 1,170발, 

     현금 1,100엔, 의류 2,382점 탈취. 

     면사무소·소방서·산림 관사․주택 각1동 방화 총격 등

  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및 선전 비라살포: ‘조선인민에 알린다’, 

     ‘일본군대에 복무하는 조선인 병사에게 고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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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중반 중국공산당 북만주지역의 지도자들(앞줄 가운데 趙尙志, 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許亨植)  

           

(5) 대표적 항일투쟁가

   이홍광(1910~1935), 김일성(1912~1994), 최현(1907~1982), 허형식(1909~1942), 김책

   (1903~1951),  *전광(오성륜, 1898~1947, 변절)       

  

         

   

독립군과 동북항일연군이 넘나들던 압록강변의 초소(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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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 육문중학 구내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8) 중국동북에서 활동하다가 관내로 이동, 한국광복군 지휘관으로 활동

한 독립군 장교 

이청천(1888~1957, 신흥무관학교 교관, 한국독립군), 이준식(이웅, 1900~1966, 조선혁명

군), 김학규(1900~1967, 조선혁명군), 이범석(1900~1972, 북로군정서) 등 

 

             

5. ‘독립군’의 개념

윤병석은 1980년대에 ①‘독립전쟁론’과 독립군, ②독립군단의 정비와 항일개전(抗日開戰), 

③봉오동 청산리의 독립전쟁, ④독립군단의 통합운동과 항전으로 구분하여 주로 1920~30년

대 독립군의 역사를 정리한 바 있다.50)  

윤병석은 독립군을 “1860년대 이래 이주한 한인(韓人)이 근 100만에 달하던 서북간도를 

비롯한 남북만주와 노령 연해주에서 1910년대에 편성되어, 그 후 1930년대 말엽까지 독립

50) 윤병석,『독립군사-봉오동, 청산리의 독립전쟁』, 지식산업사,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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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목표로 한 강인한 항일전을 전개하였던 민족의 군대”로 정의하였다.51) 그리고 1910

년 전후로부터 독립사상의 큰 조류는 일제를 驅逐하고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회복

할 수 있는 확실한 정도는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감행, 승리하여야만 된다고 하는 ‘독립전쟁

론’이었다고 주장하였다.52)   

또 그는 독립군을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즉 그는 독립군을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후 만주·연해주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인물들의 총칭. 이 용

어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광의의 해석으로는 경술국치

로 국권을 강탈당하고 난 뒤 무력으로 일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활동한 한국 독립운

동가들을 독립군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 소속의 의사들 및 기타 의열

사들까지도 독립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의 개념으로는 만주와 연해주를 근거

지로 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한 애국투사들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독립군이라 하면 이 협

의의 개념에 의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다.53)   

그러나 그의 정의는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투쟁의 대상을 ‘일본제국주의

자’, 또는 ‘일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개념의 모호성, 그리고 조직의 차원보다는 반일투쟁

을 전개한 (개인적)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

다.54) 

한편 조동걸은 한국독립운동을 초기(1910~1919)·중기(1919~1931)·후기(1931~1945) 독

립운동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55) 그런데 그는 ‘중기(1919~1931)의 독립운동’에서 동북인민

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이들이 소련으로 넘어가 1942년 편제된 동북항일연군 교도려(국제

군단 88여단) 등을 ‘중기 독립운동’ 기간에 전개된 ‘재만(在滿) 독립운동’에 포함하여 서술하

였다.56) 특히 그는 한국독립운동이 국내독립운동과 재만 독립운동, 재중(在中) 독립운동의 

3대 지역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립전쟁’은 청산리독립전쟁에서 보듯이 재만독립군이 

개척했다고 하였다. 또한 만주에서는 ‘한중연합군’으로서 동북항일연군의 역사가 전개되었

51) 윤병석, 위의 책, 287쪽.

52) 위와 같음.

53) 윤병석,「독립군」,『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223쪽.

54) 윤병석은 일찍이 한 개설서의 결론 부분에서 동북항일연군을 독립군의 한 유형으로 간단히 파악, 정리한 바 
있지만(윤병석,『독립군사』, 지식산업사, 1990, 288쪽), 이후의 저술에서 이러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서술
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55) 조동걸,『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2007 참조. 

56) 조동걸, 위의 책, 174~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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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 관내에서는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의 역사가 전개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서로 비하해서는 안되며, 앞으로는 독립운동이나 독립군에 관하여 저술할 때

는 같이 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7)    

아쉬운 대로 필자는 독립군을 간단하게나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주로 1910~30년대 중국 동북지방이나 연해주 일대에서 뚜렷한 독자적 조직(체계)과 근대적

(공화주의, 혹은 복벽주의나 保皇主義, 사회주의 등) 이념을 갖추고 조국의 국권회복이나 독립, 

민족의 해방(또는 반제·반봉건투쟁)을 위해 일본군이나 경찰, 친일파, 조선총독부 관헌이나 밀

정,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이나 지방조직, 일본 정부나 외무성 또는 그 산하 기관이나 그 소속 

인물․단체, 괴뢰 만주국 관헌이나 경찰, 만주국군, 친일 조직, 침략조직 등을 상대로 항일무장투

쟁을 전개한 조직 혹은 그 조직 소속의 인물들”,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한 시기를 전후하여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혹은 광복)과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 일본과 일본군 등 침략세력에 맞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인물, 혹은 조직이나 단체”  

     

이에 필자는 ‘독립군’의 범주에 1910~30년대 주로 중국 동북지방(만주)에서 활동한 항일

무장투쟁 세력을 포함하되, 중국공산당 만주 지부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한인(조선인)들도 

이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만 항일유격대와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등의 형성 

과정만을 개관코자 한다.   

6. 독립군 지도자(홍범도)의 군자금모집 사례와 죽음을 각오한 

항일무장투쟁, 그에 대한 동포들의 평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소에는 1910년 전후 중국동북(연변) 지방과 러

시아 연해주(沿海州)에서 활동중이던 홍범도장군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부 편지가 보관되

어 있다. 즉 ①홍범도가 사무담당 최원세(崔元世)에게 보낸 편지(1910.8.24), ②홍범도의 편

지3통(1910.3.28, 1910.2.11, 1909.11.13) 등 홍범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편지 4통이 바로 그

57) 위의 책,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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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중 필체나 내용상으로 보아 홍범도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는 3통

이며, 1통은 다른 문사(文士)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군자금 모집과 무

기 구입, 그리고 독립운동가 사이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주요 편지 3통의 내

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홍범도의 편지(1909년 11월 13일)

뵈온지 오래되어 아쉽습니다. 삼가 살피지 못하여 이처럼 추운 날씨에 여러분 기체만강

하온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과 다름없으니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전에 오셨을 때에도 말씀하셨거니와 이곳에 당하여 우리 겨레도 시

급하옵고, 군대의 물건을 사는 것도 매우 시급합니다. 겸하여 타처(他處) 각사(各社)에서는 

조속히 필납(畢納)하였는데 귀처(貴處)에서는 어찌하여 여름부터 다른 곳보다 먼저된다고 

하였으면서도 차일피일(此日彼日)하니 어찌된 일이 온지 알 수 없습니다. 귀처로 말미암아 

나란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내왕인의 신발값도 되지 못할 모양이니 이번에 강00편으로 의연

금(義捐金)을 조속히 송부(送付)하여 주시며, 만약 금번에 보내주지 못할 양이면 귀처 공원

(公員-공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을 허커로 오게 하옵소서. 오직 급하와 불비례(不備禮-예를 

갖추지 못함: 발표자). 1909년 11월 13일 홍범도(인)58)

2) 홍범도의 편지(1910년 2월 11일)(대리로 쓴 것으로 추정)

 전후 한달이 지났으나 우울함이 날로 심합니다. 

 삼가 살피옵건데 요즈음 몸이 평안하신지 우러러 마음속 깊이 빕니다. 

저는 아직은 옛날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

더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므로 우러러 아뢰오니 얼마가 되었던지 영수증에 기록된 원조금

(援助金)을 내려보내 주시길 천만 바라옵니다. 경술(庚戌, 1910년) 2월 11일 홍범도(인)59)  

홍범도가 1910년 3월 군자금과 무기를 모집하기 위해 분투한 사실은 그가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으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58) 박환,『사진으로 보는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민속원, 2013, 313쪽. 원본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59) 박환, 위의 책, 314쪽. 원본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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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범도의 편지(1910.3.28)

맹춘(孟春)에 아뢰옵니다.

여러분 기체 만강하옵신지 우러러 문안 드립니다. 저는 예전과 다름없사오니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처 의연금(義捐金) 모집하는 것을 얻어들은즉, 군대 물건을 구입할 

때에 되겠다 하옵기에 이날 것 말하지 아니하였더니, 어제 천리도(千里道)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오연발 한정에 삼십원식(三十元式) 정가(定價)한다고 하니, 귀처의 여러분께서 사

람을 하건돌(下建乭) 최첨지(崔僉知) 치언댁(致彦宅)으로 보내시어, 오연발(五連發) 총을 사

서 보내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때를 당하여 허락하지 않으면 귀처에서 얼마간 모집하는 

것은 의연금이 아니오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금일(今日)로 거둔 돈을 가지고 하건돌로 왕림

하여 러시아 총을 살 것이오며, 돈이 있어도 총을 사기가 극히 어려운 처지이오니 헤아려 

주십시오. 저는 바빠 불비례(不備禮-예를 갖추지 못함) - 경술(庚戌, 1910년-발표자) 3월 28

일 홍범도(인)”60)  

위의 편지를 보면, 한인 동포들로부터 의연금을 모집하여 러시아제 최신식 5연발 소총을 

구입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60)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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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포들의 성원과 독립군 지도자 홍범도의 각오

일찍이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의 주역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홍범도장군은 동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항상 부하 독립군들에게 강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일제 정보자료에 비교적 상세

히 파악되고 있는 내용의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국권의 회복을 뜻한 이래로 이미 10년의 성상(星霜)을 지냈으며 공공연하게 독립의 의

군(義軍)을 일으켜 한족(韓族)의 독립을 힘써 외친 이래 1년 반을 지냈다. 그 사이에 고국산천

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영토에 유리 전전하여 비참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로부

터 돈과 곡식의 의연(義捐)을 받은 것이 참으로 많은 바 있다. (중략) 우리들 독립 의군의 일단

(一團)은 일의 성(成), 불성을 논하지 않고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소지(素志 ; 독립에 대한 평소의 뜻) 관철에 분투함으로써 한족 독립을 최후까지 힘을 다하여 

외쳐, 죽은 후에야 그쳐야 한다는 것을 항상 부하에게 훈시하고 있다……(밑줄은 필자)”61)

1920년대 독립전쟁의 금자탑 봉오동․청산리전투는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

신한 투철한 독립정신의 귀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홍범도 장군의 애국애족 헌신과 그에 대한 동포들의 헌사 - 극찬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 직후 홍범도를 본 적이 있던 홍상표(洪相杓)는 간도독립

운동소사에서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홍범도 장군은 50여세 가량의 중키쯤 되는 뚱뚱한 몸집에 철홍색 얼굴이 빛나는 장군이었

다. 그는 언제나 계급장도 없는 일개 졸병과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지휘도나 권총을 차지 

않았고 장총 두자루를 휴대하였다. 그는 일상 이렇게 말했다. 지휘도나 권총을 왜 차는가? 그

것으로 왜놈을 잡는가? 제 동료나 죽이는데 쓰는것이지. 이런 장총이라야 왜놈을 죽여. 그는 

이렇게 말할 때면 버릇처럼 장총을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그의 부관의 말에 의하면 장군의 신

품 38식 총은 봉옷골 전투에서 노획한 전리품인데 장군이 친히 골라서 두 자루를 가진 것이라

고 한다. 그의 사격술은 유명하여 빈 병을 높이 던져 놓고 좌우로 마음대로 명중시켰다고 한

다.”

61) 姜德相 ․ 梶村秀樹 編, 現代史資料 27(東京 : みすず書房, 1976), 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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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싸웠던 일본군마저도 그에 대하여 “호걸의 기풍이 있어 김좌진과 같은 인물이 아닌 

듯하고…… 일반 조선인, 특히 그 휘하에 있는 자로부터 신(神)과 같은 숭배를 받고 있다”

고 매우 높이 평가했다.

또 간도 국민회장 구춘선(具春先)이 1920년 8월 27일 중화민국의 행정 책임자인 연길도

윤(延吉道尹) 도빈(陶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홍범도장군의 인품과 나라사랑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홍범도 장군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의병대장’으로 왜적과 여러번 싸워 대승을 거두어 

상대할 적이 없었고, 왜인들이 ‘날으는 장군(飛將軍) 홍범도’라고 부르며 감히 접근이나 저항하

지도 못했습니다. 또 우리의 이번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고 할 수 있는 ‘봉오동 전승’ 역시 홍

범도 장군의 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홍장군의 일편단심으로 인한 것이며, 홍장군의 마음속에

는 오직 나라가 있을 뿐이고, 자기 몸과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고 마

음과 몸을 다하여 독립운동에 열성을 다하여 죽은 후에야 그칠 정도로 헌신하고 있으니, 우리 

동포 모두가 숭배하고 믿지 않는 자가 없을 지경입니다(此洪範圖君卽於敝邦, 所謂義兵大將時與

倭屢戰勝捷, 所向無敵, 倭人, 稱爲飛將軍洪範圖, 不敢近接抗抵者也, 且今日我獨立戰爭第一回卽鳳

梧洞戰勝, 亦一洪君範圖之功也, 盖此洪君之所以一片丹心, 知有其國而不知有其身其家,鞠躬盡瘁, 

死而後己的熱誠, 使我同胞, 無非崇信者也).”  

7.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의 특징과 의의

만주(노령[露領])지역 독립운동의 특징을 일찍이 박영석 교수(전 건국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①이 지역의 독립운동은 재만(노령) 동포들의 광범한 지지하에 대중적 기

반을 갖고 이루어졌다. ②홍범도·김좌진·오동진·전덕원·이범석·김규식·오광선·이청

천·이상룡·김동삼 등 많은 뛰어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의해 효과적 대일투쟁을 전개

할 수 있었다. ③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한 공화주의이념이 이미 정의부 등 만주지역 독립운

동 단체들에 의해 이미 시행되었다. ④투쟁노선에서 교육․산업우선주의와 함께 무장투쟁노

선을 전개하였다. ⑤일본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당·연합

회·정부 등 다양한 조직을 구상하였다. ⑥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다수의 독

립운동가들이 중국 본토로 이동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의 근간이 되었다. ⑦독립운

동 단체들은 학연·지연·혈연·종교 등을 중심으로 몽치는 경향이 있었다. ⑧민족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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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독립운동자들은 이념적인 측면이 약했기 때문에 험난한 독립운동의 중도에서 포기하

거나, 친일파로 전향한 자가 적지 않았다. ⑨독립운동가들은 독립전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의 대륙침략정책이 장차 중일전쟁, 미일전쟁까지 몰고 올 것이라고 하는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대일저항력(對日抵抗力)의 

강도(强度)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나타냈다고 한다.62)      

조동걸 교수(전 국민대)는 재만독립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독립전쟁

의 역사. ②재만 독립군은 먼저 망명촌과 민족사회라는 경제적·문화적 독립운동기지 또는 

근거지를 기반으로 구축. ③독립군은 망명촌을 기반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망명촌 주민과 함

께 독립전쟁을 수행했는데, 이같은 지도층과 민중의 연대가 청산리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본 

이유가 되었다. ④독립군 단체는 동포사회를 관할하는 민정(民政)과 독립전쟁을 관할하는 

군정(軍政)의 이원조직(二元組織)을 갖고 있었다. 다만 만주 동포사회에 사회주의 사조가 

확산되면서 민정의 기반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⑤재만동포 사회에 소작농민이 많았고, 이회

영·이상룡·김동삼 등 양반지주 출신자도 망명 후에 소작농으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

는데, 이들은 유교 대동주의에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접목시킨 경우가 많았

다. ⑥1931년 9·18사변(‘만주사변’) 이후 일본 走狗단체인 조선인민회에 가담하여 ‘만주국’

의 ‘2등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⑦한간(漢奸, 중국인 민절)과 (한인) 주구배도 

독립운동을 가장한 경우가 많았다. ⑧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통일전선을 추구했다. ⑨

통일전선 형성시 표방한 강령(조국광복회, 임시정부 건국강령 등)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남겼다. ⑩1940년부터 동북항일연군(김일성·최용건 등)까지 러시아로 이동하여 만주는 독

립운동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⑪해방과 더불어 만주에는 조선의용군이 개선, 진주하

였다. ⑫한국독립운동은 국내 독립운동과 재만(在滿) 독립운동, 재중(在中) 독립운동의 3대 

지역운동으로 구성되었다.63)

한편 중국연변대 김춘선(金春善) 교수는 최근 열린 학술회의에서 ‘중국 동북지역 민족해

방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발표했는데, 이 지역 ‘민족해방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장기성과 지구성, ②이념과 방략의 다원성, ③독립기지·유격근거지·군사밀영 등은 

항일무장투쟁의 주요한 형식, ④한인공산주의자들은 ‘이중사명’을 충실히 수행, ⑤자치운동

62) 박영석,『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83~184쪽 및 박영석,「중
국 동북지역(만주)의 항일민족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7집(199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450~452쪽.

63) 조동걸,「만주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의 의의」『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푸른역사, 2001, 
375~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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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성, ⑥열악한 사회·자연환경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견지, ⑦동북항일연군은 항일민족

전선 및 세계반파쑈 인민전선의 성격을 지닌 한중연합부대라고 주장하였다.64) 물론 이러한 

주장 가운데 일부 의견, 예를 들면 한인공산주의자들의 ‘이중사명(二重使命)’을 부정하고 이

들은 오로지 ‘중국혁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혁명을 하면서 조선독립을 

위한 조선혁명도 하는 ‘이중사명’은 지니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중국측 저술도 있

다.65)    

또 김춘선은 중국 동북지역 민족해방운동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①1920년대 반일단체들의 지향한 이념과 투쟁방략의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점, ②지

연·학연·혈연·종교 등의 파벌투쟁, ③이념차이로 인하여 복벽(復辟)세력과 공화(共和)세

력 사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서 모순과 충돌이 심했다. ④‘좌’적 노선의 

영향 하에 유격근거지 내에서 설립한 소비에트정부와 토지개혁의 문제점, ⑤‘반민생단(反民

生團) 투쟁’은 민족통일전선을 붕괴시켰고, 당 조직과 무장부대의 혁명역량을 대폭 약화시

켰다.66)

한편 김영범 교수(대구대)는 1930년대 독립운동의 특성을 항일전선에서의 한중연합이 실

현되어 군사적․재정적 부문의 합작과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독립운동의 이념이 

민족혁명(절대 독립)으로 모아졌고, ‘건국사상’에서는 민주사회주의적․중도적 지향이 강했다

고 보았다. 특히 이 시기 독립운동 진영에서의 문제의 진정한 근원(根源)은 민족주의 노선

과 좌익 국제주의 노선의 갈등에 있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국제주의자들의 민족주의 민족

혁명 노선으로의 복귀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보았다.67) 이러한 현상은 중국동북지역 독립운

동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 그는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항일 의열투쟁(義烈鬪爭)의 특성으로 ①의열투쟁의 주체는 

비교적 큰 규모의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인 독립군 조직과, 그보다 훨씬 작은 비밀결사형 특

종(特種)단체들이었다. ②의열투쟁의 참여층도 독립군 대원이나 특종단체원 등의 전업 독립

운동자들이 대부분. ③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의열투쟁은 1920년대 전반기와 중반 무렵에 가

장 활발. ④의열투쟁의 공간은 남․북만주 전역에 분포. ⑤의열투쟁의 표적은 비교적 다양. 

64) 김춘선,「중국 동북지역 민족해방운동의 특징과 의의」,『중국 동북지역 한민족 항일투쟁의 역사적 의의』,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공동주최 학술회의(2015년 6월 18일) 발표문, 
23~31쪽.

65) 양소전·차철구·김춘선·김철수·안화춘 저, 김춘선·김철수·안화춘 등 역,『중국조선족혁명투쟁사』, 연길: 연변
인민출판사, 2009, 5쪽.

66) 김춘선, 앞의 논문, 32~34쪽.

67) 김영범, 「1930년대 독립운동의 특성」,『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8집(199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
구소,『한국독립운동의 이해와 평가 - 광복 50주년기념 4개년 학술대회 논문집』, 1995,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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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의열투쟁의 성과와 효과는 쉽게 단정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⑦이 지역에서의 의열투쟁

은 현지 독립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의 특성과 맞물려 독립군 조직체들의 무장투쟁과 긴밀

히 연동되어 있었다.68) 

그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역 항일 의열투쟁의 의의는 ①일제의 침략과 강점, 식민통치와 

기만적 지배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 경고와 응징의 의미를 띠고 수행됨. ②절대독립을 추

구하는 한민족의 열망과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고 인식시킴에 있어 비가시적(非可視的) 효

과를 낳으면서 크게 기여. ③제국주의 지배에 맞서 민족자존의 전통과 민족동질성을 되살

리고 수호하려는 대열의 최선봉에 섬으로써, 민족정기(民族正氣) 보전 및 재확립에 결정적

으로 기여할 중요 인자(因子)가 되었다. ④이 지역은 한국적 의열투쟁의 발원지,  발화점을 

이루었는데, 이는 안중근 의거와 의열단 창립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⑤

이곳에서의 의열투쟁은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보조하고 견인도 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로서, 독립운동 역량 축적의 밑거름이 되었다. ⑥중국동북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현지 

거사만이 아니라, 국내진입 의열투쟁을 부단히 전개하여 전투적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음을 국내동포들이 알게하고, 그럼으로써 항일의식과 독립의지를 고취시켰다. ⑦현

지 독립운동가들도 의열투쟁 참여를 통해, 또한 의열투쟁의 가시적 성과를 견문(見聞)함으

로써 독립전쟁의 지속과 최후승리를 믿고 기약해갈 수 있었다. ⑧ 중국동북 한인 의열투쟁

의 주체들은 그 지역의 정치적․군사적 지배자이던 친일 군벌정권의 불시탄압과 배척, 홀대, 

방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인신구속이나 근거지 침탈을 당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었

다. 그러나 한인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중국 경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직

접대응이나 충돌을 가급적 피했는데, 그러한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재만한인들에 대한 중국

인들의 기본적 신뢰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도움과 지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

한 배경에서 1931년 ‘9.18사변’ 직후부터 한중연합 항일의용군, 그리고 항일유격대와 동북

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합군의 결성 등 한중연대(韓中連帶)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한다.69)  

 

68) 김영범,「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항일 의열투쟁의 특성과 의의 - ‘의열항전’론을 제기하며」,『중국 동북지역
에서의 한·중 항일투쟁』, 한국민족운동사학회·허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 공동주최 학술회의(2015년 10월 
23일) 발표문, 51~53쪽.

69) 위의 논문,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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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밍 리스트

NO 성  명 NAME TITLE ROOM NO. ETC

1
강수웅 KANG SOOWOONG M

구종형 KU JONG HYUNG M

2
김   효 KIM HYO M

박대훈 PARK DAEHOON M

3
안창국 AN CHANGGUK M

유봉걸 YOO BONG GIRL M

4
윤성채 YOON SEONGCHAI M

최정훈 CHOI JEONG HOON M

5
한태명 HAN TAEMYUNG M

홍희준 HONG HEE JUN M

6 황진상 HWANG JEANSANG M

7
곽미경 KWAK MIKYONG F

정미숙 JUNG MI SOOK F

8
김신숙 KIM SINSUK F

이정현 LEE JEONGHYEON F

9
김예지 KIM YEJI F

김종숙 KIM JONG SUK F

10
안정숙 AN JEONGSOOK F

오현정 OH HYUN JUNG F

11
유명희 YU MYONG HEE F

이수진 LEE SOOJIN F

12
이영주 LEE YOUNG JU F

이은령 LEE EUN LYUNG F

13
이현주 LEE HYUN JU F

이혜경 LEE HYE GYEONG F

14
전정희 JEON JEONG HEE F

하정숙 HA JEONGSOOK F

15 김남주 KIM NAM JOO F

16
박서연 PARK SEOYOUN F

강화영 KANG HWAYOUNG F

17 장세윤 CHANG SE YUN M

18 김정현 KIM JEONG HYUN F

19 조태성 CHO TAI SUNG M

20 은용경 EUN YONGKYEONG M

21 박기원 PARK KIWO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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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NO 성  명 영 문 성 별

1조

1 강수웅 KANG SOOWOONG M

2 곽미경 KWAK MIKYONG F

3 구종형 KU JONG HYUNG M

4 김신숙 KIM SINSUK F

5 김예지 KIM YEJI F

6 김종숙 KIM JONG SUK F

7 김   효 KIM HYO M

8 박대훈 PARK DAEHOON M

9 안정숙 AN JEONGSOOK F

10 안창국 AN CHANGGUK M

2조

1 오현정 OH HYUN JUNG F

2 유명희 YU MYONG HEE F

3 유봉걸 YOO BONG GIRL M

4 윤성채 YOON SEONGCHAI M

5 이수진 LEE SOOJIN F

6 이영주 LEE YOUNG JU F

7 이은령 LEE EUN LYUNG F

8 이정현 LEE JEONGHYEON F

9 이현주 LEE HYUN JU F

10 이혜경 LEE HYE GYEONG F

3조

1 전정희 JEON JEONG HEE F

2 정미숙 JUNG MI SOOK F

3 최정훈 CHOI JEONG HOON M

4 하정숙 HA JEONGSOOK F

5 한태명 HAN TAEMYUNG M

6 홍희준 HONG HEE JUN M

7 황진상 HWANG JEANSANG M

8 김남주 KIM NAM JOO F

9 박기원 PARK KIWON M

10 은용경 EUN YONGKYEONG M

11 조태성 CHO TAISUN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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